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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l l장 지명유래* 

제 1절 개관 

양평군은 경기도 동쪽 끝에 위치히여 산악과 남 · 북한강유역 하단에 연접한 농경문화권 

지역으로 총면적 872.44km'이며 군청 소재지는 양평읍 양근리이다 

북쪽은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홍천군과 붙어 있고, 서쪽은 북한강을 사이에 둔 채 남양주 

시 ·광주시에 닿아있으며, 남쪽역시 여주군과인접해 있고‘ 동쪽또한강원도횡성군과원 

주시가 연접해 있는 고장이다, 

군 중앙의 용문산 가섭봉(1,157111)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은 봉미산(856m)의 험준 

한산세는여러 갈래를형성하여 계곡을이루고있다. 

특히 동서로는 남한강이, 남북으로는 북한강이 OJ:수두(兩빼흉)에서 합류하여 서해(西海) 

로 유입하는 지역으로 계곡과 남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주거와 농경지역이 널리 펼쳐지면 

서 다양한속지명이 구전되며 오늘에 이르렀다. 

양평군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형이면서 동 서 -북쪽의 세 방향은 거의 고봉산악에 

둘러싸인 지역이어서 대부분의 고을명칭이 산천(山川)에서 유래하고 있어 일부 지역은 동일 

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속칭 (↑용稱)이 중복되어 있다. 

아울러 동부에서 북서로 흐르는 남한강은 서부에서의 남OJ:주시와 경계를 이루어 하천의 

여러 지류가산재되어 있어 한강유역의 평지 및취락지의 명칭 또한비슷한것이 많다. 

양평군내의 지명은 산악지대, 하천지대, 평원지대 등 세 가지 유형의 명칭으로 분류되는 

*제1장은양혜석 집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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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고대에는순수한우리말로불리다가한자(漢字) 문화가들어오면서 지명이 한자화가되 

어, 지금은다시 우리말지명으로바뀌어 가고 있는추세이다. 이로인해 속칭과개칭의 지명 

유래가많다 

‘양평 (楊平)’ 이란 지명은 익:f근군(楊恨那)과 지평군(많平협II)의 두 지역을 합친 통합호칭 

이다 

제2절 군명 

1 . 양근군 

OJ근군(楊恨那)은 본래 OJ근군 또는 항양군(↑흐楊那)이라 불렸으며(고구려시대), 다시 빈 

양현(i췄陽縣)으로 고쳤고(신라시대), 그 후에 옛 지명인 양근현으로 고쳐서(고려) 조선시대 

까지 계속 불렸는데, 고려시대에 잠시 영화(永化) 또는 익화(益和)라고도 했다 

다음으로 지평군(;/il\:平엮II)은 지현군(싸멍!關r))이라 불렸으며(고구려시대), 다시 지평군으로 

고쳤다(신라시대). 지역의 수준급수가 감무(앞務)에서 현0않)으로 승격된 적도 있는 곳이다 

위의 두 연접지역을 1908년 9월 서로 합쳐 양평군이 되었다. 그후 일제시대에는 1914년 3 

월 전국의 317군(옆”) 4.35 1면(面)을 12부(府) 218군(那) 2.517면(面)으로 통폐합한 강제령 

에 따라 양평군과 지평군이 합병되었다 양평군뿐 아니라 그 당시의 순수성을 담고 이어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지명들은거의 말살된채, 두세 개 이상의 지명을임의로조작합성하여 

개명 (改名)됨으로써 전 국토의 고유지명은 구전(미팎) 또는 변음(變륨) 속음화(1유륨化)로 

바뀌어전해지고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양평군은 산악 · 하천 평원의 세 유형이 어우러져 있다. 이 가운데 산 

악지대의 경사지 대부분을 주거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명(地名)의 분포 역시 산촌 경관을 

모방하였다 또한 산악지형이 75 .5 %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대에는 원시 무속적 (댄倚的) 

인 문화의 양상이 삶을지배하여 샤머니즘적 사상을내포한지명이 적잖이 나타난다 

현대에 와서 중앙선 전철이 군의 동서를 가로질러 있으며 , 서울과 강릉 사이의 국도(國펴) 

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혀 대부분 직선으로 개설되었으며, 사방으로 연결된 지방도로 또 

한포장이 잘되어 있다. 



이러한도로망의 구축으로서울에서 1시간이내의 근거리지역이라는잇점과산수가수려 

한 잇점으로 전원주택마을이 점점 증가하여 산과 들의 형태를 바꾸면서 새롭게 남 -북한강 

변을 중심으로 주거지와 근린시설지역이 형성되어 형태가 완전히 변해 옛 지명의 속칭 (1짝 

稱) 의미가 달라짐에 따라 각 면(面)마다 지명 (地名)을 고친 경우도 적지 않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의 강제적인 통폐합으로 상중하, 동서남북, 시중종 등으로 편리하게 

분류한 지명이 많다. 또한 양평군 관할이었던 남종면(南終面)이 광주군에 이속되었으며, 

1942년 4월에는 설악면(雲歡面) 또한 가평군에 이속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부분적이긴 하나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즉 

1963년 1월 여주군 관할이던 개군면(介軍面)이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73년 7월에 서종 

면 삼회리(三會里)와노문리(짧門里) 일부가가평군에 이속되었다 

1979년 5월에는 대통령령 제9409호에 따라 양평면이 양평읍(楊平둠)으로 승격 조정되었으 

며 . 1988년 8월중에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 (里) - 통(統) 반(班) 설치조례의 발효로 군 

내의 총체적인 개황은 양평읍 1개 읍(둠)을 위시하여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 

서, 옥천, 용문, 지제, 청운 등 11개 면(面)과 1101B 법정리(法政里), 24s1B 행정리, 1601B 반 

(班)으로 형성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55개 행정리와 7531B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양근군(陽恨那)과 지평군(짜平君”)이 합쳐지기까지 그동안 불린 양평군의 지명 (地名)

에 대한 호칭의 의미를 양근 -지평읍지를 기준으로 하여 추측해보고자 한다 

@ 양근군의 지명은 고구려시대에 근거를 둔 지명이다 양근(楊根)은 버드나무 뿌리란 어 

원(語原)으로 짐작컨대 남 · 북한강을 옆으로 끼고 둘러 있으면서 아득한 상고시대부터 강변 

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또한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提防)을 쌓고 버드나무〔楊〕를 심고 가꾸어 경관을 

살리고 토사(土妙) 유실을 방지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 지명은 현재의 갈산이나 양평교 부근 

의 양근리만을 두고 말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뱃가 어디에나 버드나무〔楊〕가 자라 그 뿌 

리 〔根] 밑동이 엄혀진 채로 뻗어나 기초가 튼튼한 고장 이란 뜻에서 유래된 지명, 즉 양제근 

기(據뤘良基)의 근원을 암시하고 있다. 

@항양(’|흐陽)은 양근(*易恨)과 같은 시대에 부른지명이다. 화창한 태양빛이 변함없이 항 

상 비춰든다는 의미로 양지쪽의 만물은 계속 번창하므로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보려 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음성에 비해 양성(陽|生)은 그 근원이 진취적이며 , 변화 없는 영원성 

(永遠性)이라는 데에서 지명이 고정된 것 같다 

@ 빈양0흉陽)은신라시대에 지어진 지명으로 물가에 인접한 양지(陽地)라는 의미이다 

오늘날 주거지(집터)의 위치를 그다지 가리지는 않으나 시대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풍수지리설의 조건을 따르려는 습속(習倚)이 지배적이었다. 

더구나 양지(陽地)쪽이고 식수(食水)와 농업용수에 유리한 곳을 반드시 갖추지 않으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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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살아갈 수 없었으므로 양평군내의 선사(先史)유적지 출토지역은 대체적으로 강가에 인 

접한곳이다. 

@ 영화(永化)는 고려시대의 양근군 지명으로 장구한 시간을 두고 덕(德)을 닦아가며 번 

창한 생활을 지속한디는 속뜻이 있다. 영생화육(永生化育)을 함축하는 뜻으로 불교적인 면 

도 담겨져 있으므로 순박한 인심, 먼 장래까지의 영구함이 내포되어 있다. 

@ 익화(益和)라는 지명도 양근군을 고려시대에 일컬었던 명칭이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 

가는 일에 화목하기를 더욱 유익하게 하는 고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평화와 번영, 일 

익화창( R益和昌)을 바라는 선대인(先代人)의 속마음이 내포되었다. 당대에 의화군(宜和君) 

이란시호를받은김인찬이란분이 양근김씨의 시조(始피폐라고전해진다 

이상 오늘의 양평군 전대(前代)의 지명을 실-펴본 결과 지정학적인 상징성이 아니라 군민 

(君”民) 전체에 대한 애향심과 미래지향적인 영원성으로 행복한 지역 〔福地〕을 나타내고자 한 

점이 확연하며, 편안하고 평화롭게 항구적으로 살아가는 고장이 되기를 희구한 명칭들로 되 

어있다 

2. 지평군 

OJ근군(獨R那)과 합병한 지평군(많平那)의 지명은 지정학적인 연관에 의하면 상정성은 

내포되지 않은듯하다- 고구려시대의 지현(자멜뾰)이나신라시대의 지평(碼平), 고려시대의 지 

제 (lilt!;是)라는 지명은 이 고장 지산(紙山)에서 숫돌이 채석되므로 생산지를 본따서 불린 것이 

며 , 후대로 오면서 평지에 논농사를 짓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고 제방(둑)을 쌓아 들판의 지 

형을가꿔온선대(先代)의 생활모습을그대로 나타낸지역 명칭이라볼수있다. 

이상으로미루어 보아 양근(*웠N)과지평(紙平) 두지역이 통폐합되어 오늘의 양평군(楊 

平都)이 된 경위가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에 지평과 OJ근이 한 

고장으로 합해진 이후, 줄곧 두 지역은 격동기를 겪어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희비애락이 산 

악토양과뱃가고을고을마다 서려 있음을느끼게 되며, 순박한인심 속에서도국가를위한 

애국충심(愛國忠心)이 솟구친 지역이었다 

한편 낙토(樂土)가 되기 어려운 가장 추운 산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향해 달리는 

지역민의 교통의 요지로탈바꿈하여 예전의 ‘최미포구’가오늘날엔어엿한경관수려(景觀秀 

麗)한 남한강 물빛의 대교(大橋) 제1 제2가 뻗쳐 그 위로 남한강종합수련원이 자리잡고 있 

다 또한 양평군 전체를 굽어살피는 미지산(網智山), 가섭봉(삐葉뿔)과 백운봉(白雲峰) 등이 

태백의 여세와 광주산맥의 큰 외뿌리 그 정기(精氣)로 하여 872k1112의 가장 큰 군세(那熱)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오로지 수도권 전체 국민들의 식수원(食水源)이 되고 있다. 양평군 

민은 맑고 포근한 인심으로 모든 것을 감싸안아 참고 화합하면서 쌀, 보리 , 콩 등을 위시하여 

감자, 옥수수, 배추, 무, 심지어는 잣, 꿀, 산나물, 밤, 은행, 약초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향 

해 후덕한 배달민족(倍達民族)의 속성을 이 시대까지도 버리지 않고 조용히 땀흘리며 살아 

가고 있는, 실로 양평군만의 자부심이다 

옛 어느문인(文A)의 찬시 중에 전해오는 ‘양평팔경(楊平八景)’을잠시 기억해 본다. 

백운융상(白雲隆像) 

남한추무(南濟火露) 

오동진모(챔*|혜律흉) 

신백산렵(新白山總) 

갈산승경 (훌山6했景) 

삼현풍월(三賢風月) 

봉원유도(鳳;JI;遺뼈) 

과창독대(過옳웰) 

위의 시 외에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양평군의 찬시(讀詩)는 많다. 이곳을다녀간시인 묵 

객들의 붓끝 놀림에서도 양평 예찬은 자주 드러나며, 양평군에 사는 문인과 화가들의 활동 

또한으뜸이다. 이러한여러 문인들의 작품에서는우리 고장예찬의 문귀가더욱돋보인다 

제3절 읍 · 면 

1 . 양평읍 

군내 중앙에 위치한 양평읍(楊平둠)은 면적 41 .4knr이며 , %ε근리 (楊根里)를 비롯하여 121R 

리로형성되어 있다, 

1747년(영조 23)에 양근군읍내면 양근리, 오빈리(橋짧里) 등 4개 리와동종면(東終面) 도 

곡리(道씁里)등 4개 리를관할하였다 

1914년 부(府) · 군(那) · 면(面) 폐합에 따라 위의 2개 면을 합병하여 갈산면(훌山面)이라 

하고, 1938년에는 양평면으로 개칭했다가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해 양평읍 

으로 승격되었다 양평읍은 북쪽으로 옥천면, 서쪽으로 양서면, 남쪽으로 개군면 · 강상면, 

동쪽으로용문면과접해 있다 

북쪽용문산가섭봉(1,157111)의 영향으로그여맥이 북동경계를이루며 남동으로뻗어 있 

885 

제
 
4 

펀
 
앙
평
의
 지
명
유
래
 



886 

앙
 영
 의
 
문
 화
 유
 산
 

고, 북쪽에 백운봉(되雲l條, 940m)이 솟아 남서방향으로 경사를 이룬다 남한강은 서쪽경계 

에서 남서로 흘러 이 유역에 평야지대가 발달해 있다 

읍에 대한 내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래 양근군(楊恨部) 지역으로서 OJ:근읍내가 되므로 

읍내면(둠內面)이라 하여 오빈(탬{철) , 상평(上t平), 하평(下t平), 석교(石橋), 신만(新H免) , 서 

부(西部), 궁문(宮門), 동부(東部), 아야(我也), 흥청(興淸), 공산(公山), 백동(白洞), 장안 

(長安)의 1 3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 9월 14일 칙령 제69호에 의히여 양평군에 편입되 

고, 1914년 동종면(束終面)의 기산(뼈山), 신대(新향), 능산(|쫓山), 성산(城山), 신흥(新興), 

천변 (J ,,邊), 용산(龍山) , 대곡(大용), 봉독(奉용), 송곡(松용), 덕암(德岩)‘ 원당(元堂), 간마 

(良馬),축동(葉洞), 창대(會호)의 15개 리와 회암(會岩), 가락(可樂), 백곡(拍감), 진변(律 

邊) . 고읍면(古둠面)의 덕곡(德감), 용암(龍岩), 옹암(짧岩), 사탄(沙懶) 일부를 합병시켜 갈 

산(흙山)의 이름을 따서 갈산면(힘山面)이라 하여 오빈, 덕평, 양근, 신애, 공홍, 백안, 창대, 

도곡, 대흥, 봉성 , 원덕 , 회현의 121H 리로 개편하여 37개 행정리에 120반이 구성되도록 양평 

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里) 통(統) ‘ 반(班) 설치조례가 마련되었는데 (1988년 8월 1일자), 

2002년 12월 31일 현재 39개 행정리에 12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1) 양근리(楊根里, 칩미, 갈산, 양근, 읍내, 양명읍내) 

원래 양근군 읍내면 중심지역으로 침미 또는 갈산이라 하였다. 1747년에 양근군(楊服那) 

관아(官↑힘)가 옮겨와 양근읍내가 되어 양근읍내 읍내 양근이라 하다가 1908년에 양평군이 

됨으로써 양평읍내라고 했다 그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조치에 따라 서부리, 관문리, 동부 

리 , 하평리 일부를 합쳐 양근리라 하고 갈산면(양평읍)에 편입되었다. 

1988년 8월 1일 기준으로 8개 행정리에 501H 반으로 편성되었으며, 1992년 11월 1일자로 

101H 행정리에 541H 반으로 개편되었다. 2002년 1 2월 31일 현재 101H 행정리에 4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현재 읍사무소(둠事務所) 소재리이며 군청을 비롯하여 단위기관이 있는 곳 

이다. 

양근1리 (4반), 2리 (5반), 3리 (6반), 4리 (6반), 5리 (6반), 6리 (3반), 7리 (5반) , 8리 (3반), 9리 

(5반), 10리 (5반)가 있다. 그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갈산(칼산) 관문거리 동남쪽에 있는산 칩이 많아양근리 남쪽강변의 뚝역할을하고있 

음 지금은갈산공원이 조성되었음. 

객사터 (客舍-) 양근리에 있는 양근군의 객사터로 양근대교 위 옛나루터 윗쪽. 

곤뭔거리(官門-) 현 양일종합고등학교 아랫마을에 옛 관아가 있었음. 

골안 양근장터 북쪽북덕산아래의 골짜기마을이어서 골안이라불림, 

나루터 양평대교(楊平大橋)가 있는 터로 서울과 강원 충청지방 간의 수송물지를 나르는 

배가 쉬던 곳이며 예전에는 객춧집도 있고 양평읍과 강상면 나룻배가 오가던 자리 



.훨;..파톨훌홈훌훌훌를흉짧양월 
앙평읍 ~근리 장사바위가 있던 곳(현재는 팔당댐으로 인해 물 속에 잠겨있다) 

도장굴 덕평리로 넘어가는 골짜기 

독바위 진여울동쪽에 있는 바위. 

동부(東部) 관문거리 동북쪽마을. 

북덕산 양근리에서 골안을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 공동묘지가 있음­

사거리 양평역 남쪽마을‘ 

삼거리 관문거리 남쪽의 미을로 시내 중앙에 있는 여주, 홍천, 서울로 갈라지는 곳 

새말 관문거리인 장터 동쪽에 새로 생긴 마을로 현재의 양근8리임. 

서부(西部) 관문거리 서쪽 마을. 

쇠전거리 장터 서쪽의 소를 파는 곳으로지금은 창대2리로 이전함- 다시 창대1리로 이전. 

아홉사리 새말 동쪽에 있는 굴다리 부근 마을 

양평역전(楊平羅前) 중앙선에 위치한 역 앞 마을. 

양평교(楊平橋) Ocf근리와 강상면 교평리 진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 . 그 아래쪽 600111에 

양평대교가 새로 세워졌음 

여물고개 오빈리로넘어가는고개‘ 

:.q작고개 칩미에서 창대리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 아랫마을의 별칭이기도 함 

장사바위 갈산너머 강변에 있는큰바위, 

장터 오일장이 개설되었던 사거리 동쪽의 마을로 오늘날에는 항상 시장의 점포기- 있음, 

진여울 새말 서쪽의 긴 여울-

참샘물 물맛이 좋은 생물이 나오는 골안마을 

충혼탑 갈산에 있는 탑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전몰애국청년 영혼을 기리고자 1968 

년 6월 6일 건립하였음. 1990년 12월 10일 다시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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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촌 그런 현대 아파트 마을이 새로 생김 

오일장터 양근2리 지역으로 오일장이 서는 장터 휴장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함-

2) 공흥리(公興里) 

원래 OJ=근군 읍내면 지역인데 ,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조 

치에 따라공산리(公山里)와흥청리(興天里)를 합병시켜 두지역 첫 글자를 합성한 마을 이 

름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 리 1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흥1리 (6반), 2리 (4반), 3리 (6반)이며 이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공산이(公山 -) 북바위 북쪽의 마을로지형이 한자 ‘공(公)’ 자처럼 생겨 지어진 이름 

공흥교(公興橋) 공흥리에 있는 다리, 지금은 새로 생긴 이가로에 있음‘ 

돼지고개 공산이에서 백안리 새수골로 넘어기는 고개 

보름글 옥동미 고개 밑에 골짜기 

북바위 이 마을북쪽에 큰 바위기-있어 붙은이름인데,지금은국도개설로바위는없어졌음 

수청거리(水淸- ) 공흥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주막이 있던 거리. 앞에 맑은 물이 흐르고 
。1 ..9...
M 口

아랫말 공산이아랫쪽마을.이와반대의웃말도있음 

앙짓말 공산이 ‘양지쪽 마을’ 을 줄인 명칭- 이와 반대의 응달말도 있음. 

옥동미고개 공산이에서 보름골로 넘어기는 고개 . 

흥천골(興天 ) 홍천사가 있는 마을‘ 

흥천사(興天촉) 수청거리 북쪽에 있는 절로 현재는 없음. 

꽃동네 북바위 남쪽으로 새로 생긴 마을. 터미널께 버스정류장 부근에 새로 생긴 마을‘ 

이외에도웃말, 응달말등이 더 있다 

3) 대흥리(大興里) 

원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신흥리, 천변리 , 용산리, 대곡리를 합쳐 네 지역 중 대곡리와신홍리 두곳의 의미가깊은두 

글자를합성한 마을이름이다 

2002년 1 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대흥]리 (1반), 2리 (2반), 3리 ( 1반)이며 이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개울께 황골의 서쪽 개울 마을 

난간터 일명 ‘남간터‘ 라고도 하며, 남씨가 많이 살았다는 유래가 있음­

너박다우| 난간터 서북쪽 산 위에 넓은 바위기- 있다 하여 유래함 



g병읍대흥리사모바위 

너박다위 고개 너박다위에서 백안리 장골로 넘어가는 고개 

도장골 황골 동쪽에 있는 마을. 

마산(馬山) 대홍리 소재의 산으로 말 모양으로 보이는 데서 연유함 

막은데미고개 황골에서 남긴-터로넘어가는고개, 

백고개 황골에서용문면삼성리로넘어가는고개, 

벼랑고개 황골에서 봉성리 벼랑쪽으로넘는고개. 

불당골(佛堂 -) 새골북쪽의 마을로암자가있었다고함­

사모바위(沙때릅-) 대홍리에 있는모자모양의 바위. 

새골〔川邊1 백안리 장골과대홍리 황골사이의 마을이라하여 붙은이름 

새골고개 새골에서 횡골로 넘어가는 고개. 

성미다리 황골 남쪽에서 봉성리 성미로 넘어기는 다리 

약정나무골 대홍리 소재의 골짜기로 자작나무가 있다 함. 

영산재(靈山- ) 대홍리 소재의 작은산으로산신당이 있었음­

음터구니 개울 동쪽 응달진 곳의 마을. 

샌동 도장골남쪽마을. 

절터골 골짜기에 절이 있던 꿀짜기. 

주산(主山) 작은산. 

지골고개 지골에서 종낼로 넘는 고개 

지네바위 지네가많았디는바위 . 

큰골고개 큰골에서 용문면 연수리로 넘어기는 고개. 

태봉 새꿀뒤의 봉우리로왕자의 태를 묻어 영롱이라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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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골(안말, 大십) 마을 뒤쪽 용문산 방향으로 난 2km가 넘는 넓고 깊고 긴 골짜기로 일명 

‘피란골’이라고부른다. 

이외에도 모퉁이‘ 안말, 주막거리 등이 더 있다 

4) 덕 평 리 (德、쩔里) 

원래 양근군 읍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언덕말,챔말평리‘돌다리,요골’을합쳐그중에언덕말의 ‘덕’자와평리에 ‘평’자를 

따서지은지명이다 

혹자는덕망있는 이가모여 살아생긴 명칭이라하나근거가희박한말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3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덕평 1리 (1 반), 2리 ( 1 반), 3리 ( 1반)로 이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 디음과 같다­

단지목고개 챔말에서 공홍리 홍천골로 넘어가는 고개 

덕평저수지 돌다리 북쪽에 위치함. 

도ε낼 돌다리 남쪽의 골짜기 

돌다리〔石橋 中랜〕 챔말서쪽이며 상평과하평 중간마을로돌다리가놓여 있음, 

빈양산 벗말 남쪽의 가파른 산. 

벗말〔T±'f〕 돌다리 서남쪽 넓은 마을 

안산(案山) 챔말앞에 있는산. 

옷골 벗말 동남쪽의 마을. 

쟁말〔上t平) 덕평리에서 제일 큰 마을로 위쪽에 위치함‘ 일명 ‘셋말’ 로도 불림 

한들 벗말앞의 넓은들‘ 

이외에도상평, 석교, 언덕밑, 중평, 하평 등의 마을들이 더 있다. 

5) 도곡리(道갑里, 도지울 · 도주울) 

원래 양근군 동종변에 속하며 '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 

라 죽사리, 탑곡리 , 간마리 , 능산리, 신대리 , 성산리의 각 일부를 합쳐 도곡리라 하고 갈산면 

(양평읍)에 편입된 후, 2002년 1 2월 3 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도곡1리 (3반), 2리 (2만), 3리 (2반)로서 이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같다. 

가마울 밤나무골북쪽마을로일설에 말을먹이던 곳이라고도전해짐­

가자울 도주울 북쪽 골짜기. 

까치골 도곡리에 있는골짜기로까치가많아 이런 이름이 유래함 

갈미 칩이 많아 그 향기가 아름답다는 유래가 있음-

남간터고개 도지울에서 대흥리 남간터로 넘어가는 고개 



앙평읍 도곡리 까치골 전경 

능말 죽저울 밑의 앞산에 한양 조씨(조공근) 사당이 있으므로 생긴 마을. 능이 있디는 설 

도있음 

능산굴 능산에있는중앙선기차의굴로일명 ‘능산터널’ , ‘능말굴’이라고도함-

던주울(둔지울) 밤나무골 서쪽 마을로 옛날 병마(兵馬)가 머물렀던 데서 연유한 이름. 

도둑골(도장골) 도둑이 숨어 있었다는 골짜기 . 

도지울 글을알고도리(道理)가밝은이가살아서 생긴 이릎 

돌막재 돌이 많은언덕 

뚝바위 동리안의 바위. 

매봉재 도곡리의 높은 산에 매가 있다 하여 유래함 

맹골 도지울아래의 골짜기. 

방죽둔지 가마울서북쪽의 연못이 있는곳‘ 

묘글 도주울서쪽의 골짜기‘ 

묘굴고개 묘골에서 가자울로넘어가는고개. 

밤나무골 도주울 서쪽 마을로 밤이 많았다 함. 한자로 율목동(票木洞)이라 씀. 

방아다리 도국리의 들판 이름으로 전염병이 나돌 때 이곳에 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워 도액 

을하던 민간속신설 (f째言템)에서 유래하였음. 

벌말 들판마을. 

병막골 병마가머물렀다고함-

죽사(竹좋) 도주울동남쪽미-을로 옛날이 마을앞에 대나무로지은큰절이 있어 생긴 이름. 

일명 ‘죽절’ , ‘죽지울’로도불림-

진굴 탑골 서북쪽의 골짜기 마을로 긴 골짜기에서 ‘긴’ 이 진’ 으로 방음(方흡) 구개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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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평읍 도곡리 탑골 마을 전경 

된것임 

진골고개 진골에서 죽저울로 넘어가는 고개. 

진골밤죽 진골에 있는 연못으로 1920년경에 만들었다­

집가터 도곡리에 있는 버덩 일명 벌말 

침통 도곡리에 있는 소(샘) -

탑글 죽저울동남쪽마을 1500년경 큰절이 있었고탑이 여러 개 있어 불린 이름. 

이외에도 공벙대앞, 아랫말, 주보앞 등의 지명이 더 있다. 

6) 백안리(白安里) 

원래 OJ:근군 읍내면 지역으로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 9 1내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백동리, 장안리, 공산리 일부와 동종면 간마리, 신대리의 각 일부를 합병히여 백동과 장안의 

두 지역 글자에서 한 지찍 합쳐 만든 이름으로 갈산면(양평군)에 펀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부락 뒤의 백운봉 명산계곡에서 맑은 물 

이흐르고있다. 

백안 l 러 (3반), 2리 (2반), 3리 ( 1반)로 이 마을의 세부지맹은 다음과 같다. 

가마울고개 장안에서 도곡리 가마울로 넘어기는 고개 

거래 본말동남쪽마을. 

도주울고개 장안에서 도주울로 넘어가는 고개 

된내미 산높이가가파른산 

뭉둥바위산 뭉둥바위가 있는 산. 

붉은언덕고개 장안뒤의 붉은흙이 있는고개. 



비호고개 신골에서 용문면연수리 학골로넘어가는고개. 

살구재 살구나무가 많이 있던 언덕. 

삼바굴 신골 북쪽의 골짜기 . 

새수골 양짓말 북쪽 마을로 백운봉 밑에 제일 높은 곳. 옛날 동래 정씨가 이곳에 처음 정 

착히여 새로운 곳에서 실- 만하다〔新宿〕 하여 지은 이름, 

서낭당고개 장안에서 용문면 연수리로 넘어기는 서낭당이 있었다는 고개 . 

신골 백안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맑은 물이 마을 복판에 흐름 흰골〔白洞〕에서 속음화로 

변한이름. 

양지말 신골서북쪽의 양지 바른마을. 

연산댁 말림 연산댁의 산으로 전해오는 산-

장안 신골 동쪽 마을로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함. 

진벌들 신골 남쪽의 긴 들판. 

풀무간 신골 남쪽의 대장간이 있던 마을 

학교말림 양평초등학교에서 관리하는 산 

이외에도개자울, 구장터, 다래미동산, 달바굴, 마당재, 매봉재, 뭉퉁바위 , 백안방죽, 본말, 

뾰죽바위, 선바위. 세마골, 쉴바위, 승지우물, 실바위, 아랫모퉁이, 양지말렴, 여우바위 , 웃모 

퉁이 , 응달말, 방죽등지 등의 지명이 있다. 

7) 봉성리(團城里) 

원래 양근군동종면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봉곡리, 송곡리, 성산리를 합쳐 봉옥과성산의 두지역 이름을합성시켜 봉성리라하였고, 산 

림이 울창하므로각종새들이 깃들여 살며, 임진왜란 당시엔 마을 앞뒷산에 성까지 쌓았다고 

한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봉성1리 (2반), 2리 (2반)이며 이 마을의 세부지병은다음과같다. 

가는골 비좁은 마을의 골짜기 . 

고래울고개 봐이랑에서 용문면 삼성리로 넘어가는 고개 

공장글 쇠리골남쪽의 마을 

능앞 애기능앞의들판 

두렁덩이고개 봐이랑에서 원덕리 두렁탱이로넘어가는고개 , 

말무덤죠띔 등성이에 커다란 무덤이 있는데 원덕리 용이부리소에서 나온 용마가 주인을 

찾다가죽어묻혔다는곳 

보l이랑 봉성리에서으뜸인마을로일명 ‘봉콕(鳳좌)’ 이라고도불림.풍수지리설에명당자 

리가있다는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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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평읍 신애리 신애저수지 전경 

성미 쇠리골서북쪽마을로성을쌓아주변이 아름다운곳이라고함 

쇠리골 봐이랑서쪽의 마을로일명 ‘송콕(松삽)’이라함은소나무가많은골짜기였기 때문 

에 붙은 지명 같다. 절의 불경소리가 들렸다는 데서 연유했다는 지명 유래는 억설 같음. 

애기능 큰산수말림에 있는어느왕자의 무덤 

이보들 능 앞 동북쪽의 들판 

큰산수말림 원주 이씨의 묘소가 있는 산-

황골고개 봐이랑에서 대흥리 황골로넘어기는고개 

이외에도 바팅골. 새말, 송장산‘ 아랫말, 웃말, 칠성개울 큰골 등의 지명이 있다 

8) 신애리(新愛里) 

원래 양근군 읍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애곡리,신만리, 석교리 일부를합쳐 신만과애곡의 두지명 첫 글자를합성시켜 만든지명이 

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에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애1리 (2반) , 2리 (2반)이며 이 마을의 세부지명은다음과같다 

이 지역의 지명에 관한 또 다른 일설로 새마니(新摩尼, 새로이 불교를 전파시킴)라는 말에 

아。바란절 이름。1 애골로변이(戀쫓)되어 합쳐진 것이라고도하나신빙성은희박한듯하다 

가운멧말 응달말과 아랫말 기운데의 마을, 

단지매기고개 새만이에서 덕평리 돌다리로 넘어가는 고개 

삼태글 새만이 북동쪽의 정자가 있는 마을로 일명 정자골이라고도 함 

새만이 신애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이 지명은 신애리의 옛말이며, 마을 뒤 두리봉에 새 

만니〔新硬尼〕 스님이 수월암을지어 이에서 유래된다는설도 있음-



쉬지고개 애골에서 옥천면 용천리 사내골로 넘어가는 쉽터가 있는 고개. 

신애저수지 새만이 남쪽의 저수지로 1939년에 만들었다 

아래 효털방죽 한들벌의 아랫쪽 연못 

애골 새만이 서북쪽 마을 일명 ‘애독(愛삼)’ 이라 함. 아야사(젤也츄) 절에서 아야골〉애골 

로변이된 듯하다. 

올나무담불점자 갱채개울동쪽지역. 

자드락고개 애골에서 옥천면 용천리 승지골로 넘어기는 고개. 

죠멜배기 새만이 동남쪽에 있는 네 갈래 돌길. 

이외에도 가낭골, 갱채개울, 군수들, 동박골, 두리봉, 뒷말, 봇머루, 불당골, 삼풍저수지, 

선바위 , 아랫말, 안말, 앞고래 , 유바위, 응달말, 절골, 지드락고개, 진경두, 진흙골, 칼바위, 

한들벌 퉁의 지명이 있다. 

9) 오빈리(格灌里) 

본래 양근군 읍내면 지역으로 조선시대 오빈역(챔演羅)이 설치되어 오빈, 또는 역말이라 

하였고,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고읍면 덕곡리, 용 

암리, 응암리, 사탄리 일부를 합쳐 오빈리라 하여 갈산면(양평읍)에 편입되었다. 이후 2002 

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111H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오빈1리 (5반) , 2리 (3반) , 3리 (3반)며 이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개포전 오빈 남쪽 뱃가의 들. 

덕구실 덕바위 서쪽의 마을. 

덕구실나루터 덕구실에서 강상면 병산리 작개로 건너는 남한강의 나루터(옛 오빈진). 

덕바위 오빈서남쪽바위 

떠드랑산 오빈리에 있는 산. 예전의 장마로 떠내려온 산이라 전해짐 일명 ‘부래산(浮來 

山)으로쓰기도함 

새말 1975년 옹기점터에 새로 형성된 마을. 

요널 용배의안쪽마을. 

영무고개 오빈에서 o~근리로넘어가는고개. 

용배미 덕바위 북쪽마을로동네복판에 용처럼 생긴바위가있다하여 붙은이름. 

용의 머리 덕구실나루터 동남쪽에 있는 산자락-

이외에도다리께, 미리잔, 서사리산 죄슬다리, 아랫말 웃말, 이팔아버지 묘등의 지명이 

있다. 

895 

제
4

펀
 
앙
평
의
 
지
명
유
래
 



細
-
앙
평
의
 

문
화
유
산
 

10) 원덕 리 (元德里)

본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덕암리, 원당리, 성산리 일부를합쳐 원당과덕암의 두지역 첫 글자를합성시킨 마을명칭이 

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3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원덕1리 (2반), 2리 (1반)이며 이 마을의 세부지명은다음과같다 

개구장 원덕리에 있는 물도랑 

구진터 옛날 진을 쳤던 들판. 

덕암 원덕리의 서쪽에 있는 으뜸 마을로 속칭 (1혐짧) ‘바위’ 또는 ‘덕바우’ 이 마을 뒷산 

에 마을을 보호한다는 바우(바위)가 있아 생긴 명칭 같음 

마루들 지대가 높은 들 원덕리에 있는 넓은 들 지금 여기서 특수농작물을 재배함 

삼형제바위 세 개의 바위가 나란히 있는 곳 

용이부리 덤바위 서쪽의 용처럼 생긴 산자락 

용이부리소 용이부리 아래로 흐르는 흙천의 깊은 소 옛날에 용마(龍馬)가 나와 주인을 찾 

다가본성리 말무덤 잔등에 떨어져 죽었다고함. 

원당 논두렁이 많아 ‘두렁맹이’ 라는 속칭이 있고, 일년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살기 좋은 

마을이란뜻이 있음. 

원덕역 덤바위 북쪽에 있는 1939년 설치된 중앙선의 간이 기차정거장 

이외에도 공장골, 굴치들, 둔세전, 소반바위, 아랫말, 용이부리버덩, 웃말, 원덕들, 원덕숲, 

원덕천, 전나무도랑, 중치베루등의 지명이 여기저기 묻혀 전한다 



11) 창대리(옵캘里) 

본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인데 조선시대 전창(前會)이 있었으므로 ‘창터’ 라고도 한다-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산리, 신대리, 능산리, 간마 

리의 일부 지역을 합쳐 창대리라 하고 갈산면(양평읍)에 편입되었으며 . 2002년 12월 3 1일 현 

재 3개 행정리와 l21R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창대1리 (4반) , 2리 (5반), 3리 (3반)이며 이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롤 양짓말동쪽의 미을로일명 칼월(훌月)’ 의 속음화임. 이곳에 갈월암이 지금도있다. 

기산(뼈山) 창터 서북쪽 기산 밑의 마을로 조선시대 동종면(東終面) 사무소가 있었고 또 

다른지명으로 ‘동종’ 또는 ‘동중(洞中)’이라고도함 

꽃동산 마을 뒷산으로 진달래가 많이 피는 창대리 소재의 산- 이곳에서 1924년 갈산 

면장이시해되었다. 

능안고개 시저골에서 도곡리 능말로넘어가는고개. 

두|나무덩이 기산 뒷마을. 

새말 새터골 동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 

새터말 창대리보다 뒤늦게 새로 형성된 마을로 기산의 북쪽이고 양평동초등학교가 세 

워졌음 일명 ‘신대(新호)’라고도함-

시저골 청해 이씨가 뒷산 조상묘에 시제 (時聚)를 지내므로 변음(變흡)되어 생긴 마을 이름. 

일명 ‘시적골’이라하기도함. 

우시장게 양근리 우시장이 이전되어 생긴 마을. 

원수골 창대리에 있는 더운 물이 나왔던 골짜기로 온수({圖水)골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 

다. 학교마을 동초등학교 부근에 새로 생긴 마을-

돌고개 온수골에서 회현리 샘들로넘어가는국도가있는고개. 

이외에도 마은데미 , 매봉재, 무데미, 배개미, 새농, 새창터, 신대방죽, 양짓물, 연주물, 응 

달말, 풀무소 방아다리, 잠자물, 공동산, 등의 지명이 산발적으로 전해오고, 결전 · 군인아파 

트등이새로지어진다. 

12) 회현리(會賢里, 삼현바위, 삼현암, 삼현석, 삼현편, 희암, 희현) 

본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으로서 여말(麗末) 삼은이라 일컴는 목은(收隱) 야은(治隱) 포 

은(團隱) 세 사람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기며 모였던 고을이란 데서 지명유래가 전한다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가소리, 백곡리, 진변리, 축 

동리, 창대리 일부를 합쳐 회현리라하며 갈산면에 편성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에 5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회현1리 (2반), 2리 (3반)이며 이 마을의 몇 가지 지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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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평읍회현리 축동전경 

가소(可뚫) 축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문화 류씨 조상이 살기 시작하면서 가히 살 만하다 

하여 지어진명칭 

돌고개 마을을 넘는 고개에 돌이 많으므로 붙은 이름 샘들에서 창대리 온수골로 넘어가 

는 국도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북진통일의 비’ 가 있음. 

벌말 별판에 있는 마을- 일명 ‘벗말’ 이라고도 함-

안말 샘들의 안쪽마을로, 넓은들을 바라보며 평안히 사는고장이란뜻 

샘들 샘이 많이 나는모퉁이 앞들 지금 이곳에 4차선 도로가신설됨 

축동(쫓폐) 삼현바위 서쪽 마을로 아직도 저수지 흔적이 있으며, 일명 ‘방축골’ 로도 일컬 

어짐. 조선시대에 저수지를만든곳, 

허벙바위 벗말 북쪽 마을로 낮은 지대에 바위가 많다는 데서 유래함. 군인아파트가 세워 

졌다‘ 
삼현암 세 현인이 풍류를 즐기던 넓은 바위 

해나무소 삼현암 아래로 흐르는 흙천의 소 해마다 익사자가 발생하므로 지금은 삼현암과 

함께 육군 20사에서 매몰하였읍. 

새보 돌보 회현리 석장리의 농업용수로 이용하려고 만든 보. 신내에 있음. 

2. 강상면 

강상면(江上面)은 군내의 서납부 즉 남한강 좌안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42 .Sk때 7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1747년(영조 23)에 양근군 남시면으로 불렸으나, 1 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 



호에 의한 폐합으로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남한강을 건너 양평과 접한다. 서쪽과 납쪽은 험준한 산지며 그 중 

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양지잔(楊子山, 709m)이다. 간혹 반려암(班輔岩)이 분포되었고, 대부 

분지역은호상편마암(鎬狀片빠岩)이 기반암을이룬다 경작지는총면적의 19%에 불과하고, 

그 기운데 약 55%가 논이다. 산업체는 없고 다만 백병봉(白탑峰) 산록에 채석장이 있을 뿐 

이다 명승지로는교평리(交t平里) 봉의정(鳳懷亨) , 송학리(참않봉里) 구독사(九.츄)가있다. 

면(面)의 내력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1747년(영조 23) 남시면(南始面)이라 하여 황곡 

(黃삼), 작개(作介), 지례(智禮), 진변(‘律邊), 평리 (f平里), 교암(交岩), 송산(松山), 내생화 

(內生花), 신흥(新興), 학곡(홈騎), 신당(新堂), 구당(헐堂), 양곡(陽씁), 외생화(外生花), 연 

양(延陽), 월리(月里), 세심(洗心), 대감(大납) , 백석(白石)의 191H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 9월 14일 칙령 제69호에 의거하여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여주군금사면 전북리 , 용담리의 일부를합쳐 남한강의 위쪽이 되므로강상면이라 하여 

병산, 교평, 송학, 신화, 화양, 세월, 대석의 7개 리로 개편되어 17개 행정리와 41개 반이 구 

성되도록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 (里) - 통(統) · 반(班) 설치조례가 마련되어 현재에 이 

르고 있다(2002년 12월 31일 현재) . 

1) 교평리(交행里) 

본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진번리, 평리, 교암리, 송산리, 내생화리, 지례리의 각 일부를합쳐서 교암과평리의 첫 글자 

를 합성시켜 교평리라 하고 양평군 강상면에 편입시켜 오던 중,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의 행정리와 5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면소재지가있다. 

교평1리 (3반), 2리 (1 반), 3리 (1반)인 이 마을의 각지명은다음과같다. 

예전 강을 건너 양평읍 장을 보고 다닐 때에는 병산리, 송학리, 신화리, 화양리 마을 사람 

들이 서로만났다가헤어지곤하는곳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은것이라는속설 (1갑說)도있다. 

표딴들(官벌 ) 뒤앵이 고래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둔전이 있었다고 함. 

나루개(나루께) 양근 나룻가의 마을로 강상면에서 나룻배를 운영하던 곳 일명 f진변 (1뿔 

邊)’으로속음화되었거나간이현상된 명칭임. 지금은탑재와함께 다리께로불림. 

댐이 논물준비로웅덩이가많은마을이라붙은이름. 

뒤앵이 아랫말 뒤쪽의 마을로 ‘고래실’ 이라고도 함 

들말 봉의정 북쪽들판에 있는가장넓은마을임. 일명 ‘평리 (f平里)’라함. 

등추나무 모퉁이 영중개 동쪽의 오등나무가 있는 모퉁。l . 

마금가리 산세가 마을을 둘러싸고 나무장사에 힘써 마른 나뭇가지가 많았던 연유로 생겨 

난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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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가리 돌말 서쪽의 마을로 지대가 높아 논갈이가 맨 나중에 끝나는 데서 붙은 이름 

방아다리 디딜방아, 물레방아가 있었던 마을 

봉의정(鳳懷후) 서라위 북쪽의 마을로봉의정이 예전에 있었음 윤승훈재상이 세웠다고함. 

서라위 교평리에서 으뜸인 바위가 많은 마을로 남한강변에 두 개의 바위가 서로 붙어 있 

으므로 서로 짝지어 서 있는 바위란 말에서 축약된 지명 한자어로 ‘교암(交岩)’ 이라 함. 

조선시대 영의정을지낸 윤승훈이 한때 지냈던 곳 

소재말 황가틀 고개 아랫 마을. 

용바위 용모양의 바위 -

읍내나루 탑재에서 양근읍으로 통하는 나루터로 일명 ‘양근나루’ 라 함 

재너머고개 들말에서 송학리 송산으로넘어가는고개. 

진재말림 송장산동쪽에 있는산등성이가길고말림갓이 있었음­

칙미마루 교평리에 있는 들판. 

탑재 들말 북쪽의 마을로 탑이 있었음. 

효자말 예전에 효자가 많았던 마을‘ 

황가틀고개 들말에서 서라위로 넘어기-는 고개 

이외에 교평교, 벼락바위, 새말, 아랫나무개, 아랫말, 영중개 , 웅덩이, 웃마을, 웃나루개, 

재너머, 줄우물 등의 지명이 전해오고 있다. 

2) 대석리(大石里) 

본래 앙二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 

라 대감리, 백석리와 여주군 금사면 용담리 일부를 합쳐 대감과 백석의 두 마을 글자를 합성 

시켜 붙은 이름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에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대석1리 (2반), 2리 (3반)인 이 마을의 지명은 다음과같다 

대감글 백석골 북동쪽 마을로 옛날 익화군(益和那, 양평군의 옛 이름임) 양근 김씨 시조 

(始뼈가은거하므로붙은지명,한자로 大뽑’을 ”大#’으로표기한것은오기(꿇c) 임. 

방실 백석골 북동쪽의 마을. 

배사골 본래 ‘백석(白石)골’ 이 동음(同륨)의 묵음현상에 의해 변이된 마을 이름으로 흰돌 

이 많은 곳이며 대석리에서 으뜸 마을‘ 또 다른 속설은 이 마을 뒤편에 큰 절이 있었는데 

불자(佛子)들이 많이 찾아오므로 쌀 백석(百石)을 씻어낸 물이 하천으로 흘렀다고 하여 

붙은마을이름이라고도함-

상촌(上村) 배사골 위쪽 마을. 

이가랭이 상촌서북쪽 미을 

중말 상촌과 백석의 중간 마을 



강상연 대석리 배사골 전경 

항강개 대감 북동쪽 마을이며 마을이 남한강가와 인접되어 ‘한강가에’ 어휘가 속음화된 

말. 그밖에도 화담골, 새삼거리 , 고인돌게 등이 있음-

3) 병산리(뽑山里) 

원래 oJ:근군 남시면 지역으로 백병산에 병풍 같은 바위가 있어 ‘병산’ 이란 명칭이 생겼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 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황독리, 작개리, 지례리, 진변리 

일부를 합쳐 붙인 이름이며 강상변에 편입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4개 행정리에 7개 반 

으로편성되어 있다 

병산1리 (2반), 2리 (2반), 3리 (2반), 4리 (1반)인 이 마을의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갑바고개 지월에서 송학리 송산으로 넘어기는 급경지의 고개로 고개위 바위가 마치 삿갓 

을 쓴 모양이라는 데서 연유함. 일명 ‘갓바위 고개’ 라 함 

개오개 굽두리서쪽의들 

굽두리 한배미 서북쪽의 구석진 곳에 있는들. 

느리울 병산 남쪽의 마을로 누런 독식을 거둬들인 들이라 하여 ‘누리’ 가 속음화(倚륨化) 

됨. 한자로는 황곡(黃감)이라씀 

느립들 느리울 북동쪽에 있는 들. 

능골 큰골동쪽의 들 

덕구실나루 번말 동쪽의 강나루로 옥천면 덕구실로 건너감. 

말무데미 한배미 동쪽의 들로강하면성덕리 장수고을의 장수가무술을익히며 타고다닌 

말이 죽어 묻었다는 연유로 붙은 이름이라는 일설이 전함 

밤벌 느리울서북쪽 마을로밤나무가많았다함. 

901 

제
4

펀
 앙
평
의
 
지
영
유
래
 



902 

앙
 명
 의
 
문
 화
 유
 산
 

번말 지월북쪽마을 

번미 독배서쪽의들 

벌말 지월 동쪽의 벌판에 있는 마을 

병산(홈山) 병산리의 준말로 일명 ‘버래’ 라 하기도 하는 마을 

살구쟁이 살구나무가 많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 

수살매기 느립들 동북쪽 들. 

안장바위 말바위 옆에 있는 바위 . 

양짓말 지월 동쪽 양지쪽 마을. 

옷초개고개 느리울에서 송학리 옷초개로넘을수 있는고개 

옹주능 지월 서쪽산으로조선시대 선조(宣피뻐 막내딸정근(벚렐)옹주능에서 유래함. 

응달말 번말 서쪽, 응달쪽 마을. 

작개(作介) ‘번말’ 또는 ‘빗-지울’ 로도 속칭 (倚稱)되며 , 마을 앞들에서 제각기 농시를 지으 

며 산다고 하여 ‘작개 (作介)’ 라 하나 억설임 . 

절터골 예전의 절터 흔적이 있어 붙인 이름인데, 여주군의 세종(世宗) 능의 석물(石物)을 

이곳에서 채석하였다고 전함. 

지려|(智미豊) 번말의 남쪽 마을로 일명 ‘지월’ 또는 ‘안지울’ 이라 하며 어떤 이는 ‘터골〔基 

까〕’ 로도 부름 이 마을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지혜롭다고 한 데서 생긴 이름이라 함도 

무리가있음‘ 

큰골 능골서쪽골짜기 

한배미 굽두리동쪽큰논으로약 1정보나되는면적이었다함. 

남시촌 작개부락 옆으로 새로 생긴 마을 

이외에도 거북바위, 독배, 뒷골, 말바위, 수살매기 저수지, 아랫말, 웃말, 외복터, 지월고개 

등이 더 전해진다-

4) 세월리(洗月里) 

원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윌리, 세심리와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일부를 합쳐서 세심리 · 월리의 두 지역 첫 글자 

를 합성시킨 이후 강상면 소속 마을이 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에 5개 반 

으로편성되어 있다. 마을의 지명은디음과같다 

가재울 금사면 상북지역과강상면 대석리 안골짜기에 있으며 물자수급의 요지(폈地)로무 

엇이나다있디는의미로가재(可在)에서 유래함. 

고래들 장터거리 동쪽들 

골안 피자골서북쪽골짜기. 



강상면세월리꽃봉전경 

꽃봉 세심 서쪽 산으로 진달래가 많음 

다리골〔月里〕 셋말북쪽 마을로월리를가리컴 ­

뒷고래 세심뒤의들. 

밭뒤들 세윌리에 있는들 

배람뱅이 세윌리의 들로곡식이 잘되지 않음­

벼루산 세심 북쪽산으로높이가 167.8m임 . 

사실 다리골동쪽마을. 

셋말 세심과다리골사이의 마을, 

세심(洗心) 일명 칩벼루’ 라고 하며 세윌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앞에는 파내탄(波乃懶) 여 

울이있음, 

응달말 다리골 응달쪽 미-을. 

장터거리 세심 동쪽 마을로 예전 강벼루에 배를 대고 숙식을 하며 주막에서 물물교환이 있 

던곳. 903 

중터말 세심과 아랫말 중간의 마을. 

칼산 칼 같은 바위가 있는 세월리의 산­

피자골 골안동쪽골짜기. 

할고개 다리골에서 오리목으로가는고개 , 

갑을빌리지 새로 생긴 전원주택형 마을. 

이외에도 소주봉, 아랫말, 앞들, 오리묵, 청앙들 등이 이 고을에 산재해 있다. 

제
4

편
 
앙
평
의
 
지
영
유
래
 



904 

앙
 평
 의
 
문
 화
 유
 산
 

5) 송학리(松麗里) 

본래 양근군남시면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 91 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송산리, 신흥리, 학곡리를 합쳐 송산 학곡의 두 마을 첫 글지를 합성시킨 명칭이다 2002년 

1 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송산1리 (4반), 2리 (2반)‘ 3리 (3반)인 이 마을의 구체적 지명은 디음과 같다 

가래복골 하일 서남쪽의 마을로 일명 가래밭골’ 로도 일컬읍. 

갓바위 송산서북쪽 바위가 있는고개 -

구절골 옛 절터 또는 절 아흡이 있었다는 데서 연유하였고 지금도 약수가 나오고 있음 

길口째 신흥에서 강하면 성덕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로 남중(南中)장을 보려고 소 등에 짐 

을싣고가다가쉬어 가던고개였다함 

느리울고개 웃초개에서 병산리 느리울로넘는고개 

능너머 방축골 서쪽 마을. 

뒷골 하일뒤의골짜기. 

팽팽바위 송학리의 바위로 소리가 팽팽난다 함. 

매봉재 길마재서쪽산으로 ‘응봉’이라고도함. 

미묘골 하일옆의마을­

밭하일 하일바깥쪽마을 

방축골 송산서북쪽 마을로 예전에 방죽이 있었다함 

분터골 옹기 흙이 나오던 골짜기 - 이곳에서 설화로 영산신씨 선조묘소를 장사할 때 내광 

에서 백조가 날아갔다 하여 명당을 잃어 분통해 했다는 데서 유래함. 

불도대고개 방축골서 병산리 지월로 넘어가는 고개. 

성설미 신흥남쪽마을 

송산(松山) 하일 동북쪽 마을로 뒷산에 소나무가 많았다 함. 

신설미 오추게마을 설미에 새로 형성된 마을, 

신흥(新興) 방축골 서쪽에 새로 된 마을 

오미 송산동쪽 마을 

오추게 신홍옆의 마을. 

요골 신흥북쪽마을. 

진때배기 신방죽서쪽들 

탑굴 신홍 옆의 마을로 탑이 있었다 함. 

하일〔廳감〕 송학리에서 으뜸의 마을로어느날학의 무리가많이 날아와서식했다함 

이외에도 더덕재 . 선바위 등의 지명이 더 있다 



6) 신화리(新花里) 

본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 

라신당곡리, 구당곡리, 내생화리, 평리, 교암리의 각일부를합쳐서 신당곡· 내생화의 두곳 

지명 글자를 합쳐 신화로 불리고 강상면에 편입,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에 4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신화1리 (2반)‘ 2리 (2반)인 이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거청외 산중동쪽산 

건너말(음달말) 학교 앞 건너 쪽 응달진 마을. 

꽃밭재고개 당골에서 새터로넘어가는고개 진달래꽃이 많은곳. 

내생화(內生花) 이곳은복만터, 뒷능. 당골, 분터골이 있으며 일명 ‘안생화’ 라고도함 

능고개 학교말에서 송학리 송산으로 넘어가는 고개. 

당골 생화서쪽지성을올렸던 당집이 있었다함. 

뒷능 생화의 동북쪽마을로영산신씨의 선조묘가있어 붙은지명임. 

분터골 원래 부퇴 (짧退)골이 와전된 명칭 영산 신씨 묘를 자리잡을 때 유택 (뺑|毛)을 파니 

낮게 바위가 깔려져 그밑을더 파고보니 오리 한쌍이 날아갔다는민담이 전해짐 

산중(山中) 생화납쪽골짜기로양자산밑의 산가운데라서 붙은지명임‘ 

새터(신당곡, 외생화) 생화 바깥쪽의 새로 된 마을, 즉 당골 어귀이며 일명 ’신대(新첼)’ 라 

고도함. 

서석산 생화서쪽산. 

안생화(내생화) 생화 안쪽 마을, 

여우바위 신화리에 있는여우모양의 바위 

올나무골 당골 서쪽 윷나무가 많았던 마을 

징말 뒷능서쪽마을. 

학교말 뒷능 북쪽 마을로 강상초등학교가 있음, 

흥복골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살았다는 곳으로 예전 집터만 있음 

이외에 느티나무들. 대봉, 매봉재, 분투골 연못, 서청외, 소주봉, 아랫말, 정말앞고개 등의 

여러지명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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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양리(花陽里) 

원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양곡리, 외생화리, 연양리를 합쳐 외생화 , 양독의 두 지명에서 채자(採字)하여 붙은 지명이 

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에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화양1리 (3반), 2리 (3반) 마을의 각 지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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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말 연양의 건덧 마을. 

구터 사람이 살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흔적조차 없음 

담안 담을마을전체에쌓은곳이라하며담쌓은흔적이남아있음 

도러소 남한강물이 돌이- 흘러 소가 있었다 하나 현재는 한국방송공사 남한강종합연수원 

이 세워짐 이곳을반와용추라하여 기우제를지내던 곳이라고함 

동배재 동(꿇)씨와 배(裵)씨가살던 곳. 

미라우 주변경치가아름다운곳이라하여 붙은지명 

뱅골(~먹) 연양북서쪽마을 

벌말 넓은들이 있는 마을 

셋골 마을과마을사이의지명으로일명 ‘작은씻골’이라고도함. 

세집골 세 집만 모여 살고 있어 불리는 지명 

양지말 양지 쪽 위치가 되어 있는 마을. 

연앙(延陽) 화양리에서 으뜸인 마을. 

오가촌 다섯집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유래함‘ 

절터골 절이 있던 곳으로 자취는 남아있음-

이외에 아랫뱅골, 윗뱅골, 음달말 등이 더 있다 

3. 강하면 

강하면(江下面)은 군내의 남서단, 남한강 남쪽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44 .Slkm' , 6개 리로 

형성되어 있다 

1 747년(영조 23) 양근군 남중면이라 하여 상심리 - 운포리 등 13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 

년 3월 1일 강하면이라 하고 131R 리를 운심리 등 6개 리로 개편 관할하게 되었다 

강히면은 양평군 남측 3개 면, 즉 남시면 -남종면 중간에 위치히여 남중면이라 하였으나 

후에 군소재지에서 남한강을 건너 강상면과 대면 아래쪽이리는 데서 면 이름이 붙었다- 기반 

암은 대부분 호상편마암(댐狀片빠i岩)이며 , 남한강변을 따라 북부에만 소규모의 충적지가 나 

타날 뿐이고 남 · 동 , 서 3면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요 산봉은 양자산(楊子山, 709m) . 영지-봉(榮子峰, 667111) . 백병봉(白f해l양, 424111)이다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기-는 2개의 작은 지류기- 좁고 긴 곡저평야(까底平野)를 이루며, 여기 

에 대부분의 주민이 살고 있다 

면(面)의 내력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1747년(영조 23) 남중면(南中面)이라 하여 전의 

(全裵), 사기막U'.상옮幕), 수대(壽파), 상심(上心), 부로(차老), 오리(↑맘里), 간촌(뮤바‘1")' 동문 



(東F멈) ’ 항금('I: 

였는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광주군 퇴촌면 영동 

리를합쳐 남한강아래쪽이 되므로강하면이라하여, 전수, 동오, 항금, 성덕, 운심, 왕창의 6 

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88년 8월 1일 양평 행정구역 조정 및 리 (里) - 통(統) 반(fJl) 

설치조례에 따라 6개 법정리에 1s1R 행정리 39개 반으로개편되어 오늘에 이른다 

동쪽은 강상면, 남쪽은 여주군 산북면과 광주시 실촌면, 퇴촌면, 서쪽은 같은 군인 퇴촌면 

과남종면, 북쪽은양서변과옥천변에 인접해 있다. 

D 동오리(東햄里) 

본래 양근군남중면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리, 간촌리, 동문리와광주군퇴촌면 영동리 일부를합쳐 동문과오리의 두고장이름글자 

를 따서 동오리로 하여 강하면에 편입,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 

되어 있으며 강남중학교가 있다. 

동오1리 (4반), 2리 (3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간촌(間村) 일명 ‘셋말’ 로도 불리고 오리골 북쪽에 위치하여 동문과 왕창리 사이 마을임 . 

구석땀 동문서쪽구석진 마을. 여기에 강남학생예절교육원이 있읍. 

도ε멸고개 동문에서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도징F굴로넘어가는고개. 

동문(東門) 마을 서쪽 두 개 바위가 문설주처럼 서 있어 이렇게 불리며, 동오리에서 으뜸 

마을임. 

류정승묘 동오리 157번지에 있는세종시대 좌의정 하정(흉享) 유관(柳寬)의 묘로지방문 

화유적 제62호로지정됨 

서미고개 동문에서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소미로 넘어기는 고개 

세지글〔西E감〕 셋말 동북쪽 마을로 조선시대 권세 있는 사람이 살아 생겨난 이름으로 와 

전되며 일명 ‘소주골’ 로 속음화(倚륨化)됨 

오리곡(*흠里감) 동문 동쪽 마을로 두 가지 유래가 있으니 , 오동나무가 있던 데서 생긴 지명 

과또한가지는마을뒷산영암송씨 묘소자리가오리형국이란이설(異說)이 전항 

이외에 가는골, 등잔밭, 말굽바위, 배나무골, 불당골, 아랫땀, 웃땀, 유화장골, 재파골, 치 

마바위, 호랑바위 등의 지명이 더 있다 

2) 성덕리(聖德里) 

본래 양근군 남중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덕촌, 성촌, 아주를 합쳐 성촌 · 덕촌의 두 마을 글자를 합성시켜 성덕리라 하면서 강하면에 

편입시킨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4개 행정리에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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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연 성덕리 성덕저수지 

성덕 1 리 (2반), 2리 (2반), 3리 (2반), 4리 (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는정자골 정자골 동쪽 비좁은 골짜기 

공기돌바위 바위이름으로 마귀할멈이 치마에 싸가지고 다니다 흘렸다 함‘ 

공동미고개 양달말에서 동오리 세지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강하면 공동묘지가 있는 곳‘ 

길만재고개 아주에서 깅-상면 송학리 느리울로 넘어가는 고개 

농대접우물 왼지울의 샘 . 

대곡(大감) 일명 ‘큰골’ 이라 하며 화담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한 데서 이름한 곳- 응 

달말남쪽큰마을. 

야
으
 
녕
 이
 「

덕촌(德村) 일명 ‘응달말’ 로, 남쪽에 있는 마을로 화담선생이 다녀가신 이후 그의 자(字) 

인 경덕(隨惠)에서 ‘덕’자를본떠 지은지명이라함 여기서 격년제로고창제를지냄. 

북덕고개 큰골에서 양달말로넘어가는고개. 

성덕저수지 성촌과덕촌앞의저수지 

성촌(聖村) 일명 ’양달말’ 로, 성인(화담 선생)이 지나간 고을이라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 

음 여기서는 양지수f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음. 

아주(빼珠) 성덕리에서 으뜸인 마을. 

아차지고개 큰골에서 항금리로 넘어기-는 고개 

이외에 가래비골, 그리미, 나무내기, 왼정자골, 왼지울, 유화장골, 작은양지골, 정자골, 큰 

양지골 등이 산재하여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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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창리 (BI會里)

원래 양근군 남종면 지역이었으나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창촌리, 왕충리, 부로리, 운포리의 각일부와광주시 퇴촌면의 영동리 일부를병합하여 

왕충 · 창촌의 두 지역 첫 글자를 합성시켜 왕창리로 개칭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왕창1리 (2반) , 2리 (3반) 3리 (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디음과 같다. 

까치독골 부르개 동남쪽 마을 

능굴 왕충북쪽마을. 

대자불 능굴북쪽마을-

돌박재 부르개 남쪽 돌이 많은 곳. 

막은데미 왕충서쪽골짜기. 

부르개〔技老〕 왕충 북동쪽 마을로 함 -박 · 지씨 세 성이 살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부로 

라하여 붙은지명으로와전인 듯한지명임 

새말 칭-데미 북쪽 새로 된 마을-

왕충caI:옆) 왕창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조선초의 류관(柳惡) 선생 묘소와 신도비가 있으 

며, 그 옆엔 연안 김씨 세 명신(名닮) 묘소가 있으므로 충성이 빛나는 곳이란 의미도 부 

여하고있는곳임 . 

장데미 왕충 서쪽 마을로, 예전에 양곡과 물품저장 사창(社슐)이 있으므로 유래된 곳임. 

현재 노인정이 세워져 있음 

4) 운심리(雲파里) 

원래는 양근군 남중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에 따라 운포리와 상심리의 두 지역 글자를 본떠 운심리라고 만들어 강하면에 편입시킨 이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5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운심1리 (2반), 2리 (3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구름개〔雲浦〕 상심 서쪽의 강가마을로홍수가 나면 마을앞들이 옹통구름모양의 개(진흙) 

가 낀디는 데서 유래함.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바탕골예술관이 있음. 

병바위 안말서북쪽마을로,한때부영이가서식했다함. 

사래갈 나루터 위에 침수가잘되는지역. 

상심(上싸, 남상심) 운심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상심이 있음 

섬말 구름개 북쪽, 남한강섬 안에 있는 마을. 

여께금치 구름개앞의들 

상심나루 나룻배로 양서면 상심리로 건너다니던 곳 

이외에 소경바위 , 아랫섬, 안말, 앞강변, 용바위, 웃벌, 할미소등의 지명이 산재해 있다. 

909 

제
4

펀
 
앙
평
의
 
지
영
유
래
 



910 

앙
 평
 의
 
문
 화
 유
 산
 

강하연 전수리 다루레기나루 전경 

5) 전수리(全壽里) 

본래 양근군 남중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 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전의리 , 사기막리, 수대리, 상심리 , 부로리의 각 일부를 병합시켜 전의 · 수대 두 곳의 

첫 지를 골라 합성시킨 이름이며, 강하면에 편입된 후, 2002년 1 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8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전수1리 (4반), 2리 (2반) 3리 (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같다, 

가마재 길마재 고개 밑의 들 

다루레기나루(전일나루) 옥천면 아신리 기독월루로 건너는 전일 북쪽 남한강나루터 , 

도장글 안골동쪽골짜기 

망두석산(짧石山) 전수리 안의 산으로 망두석 이 있음 

발서피 봉재서쪽들 

바람넘이고개 높은 백병산을 일컴는 명칭으로 서용이 불 때는 쉽게 넘는 고개란 지명 

벌말 사기막서쪽, 벌판의 마을. 아랫벌에 눈썰매장이 있음 

베틀바위굴 베틀바위 뒤의 광산이 있던 곳. 

사기막 베틀바위 북쪽 마을로 일명 ‘사호(沙폐])’ 라 하고, 예전에 도자기를 만든 흔적과 절 

터기- 아직도 남아있는 곳임 

사라갈 살구나무들 서쪽 들. 

세우자리 ‘전의(全義)’ 의 옛 이름. 배를 세워두고잠을자며 왕래하던 곳 

새터 수대서남쪽새로된마을 온천과오락유흥장이 즐비함 

수대(壽효) 전수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장수(長壽) 마을이었으며, 1950년 한국전쟁시에 마 

을 뒷산의 삼형제 바위가 파손된 후로는 장수하는 이가 없다 함. 



숫돌매기고개 수대에서 운심리 부르개로넘는고개. 

쉬골논 전수리의 들로 쉬(수렁)가많음. 

요낼 수대안쪽마을. 

웃말 사기막위쪽마을. 

작은 소|메기 죄메기의 작은골짜기 . 

전의(全義) 사기막 북동쪽 마을로 예전에 송씨가 살며 온후한 성품과 바른 행동이 남들에 

게 모범이었고그가죽은후에 마을명칭을붙인 곳 

찬샘골 수대 동쪽 마을로 찬 샘물이 나오고 있음. 

치마바위(절바위) 치마모양의 바위. 

이외에도 갈목, 뒷골, 말림골, 매봉산, 베틀바위, 붕바위, 봉재, 쇠메기, 수리봉, 숲안 논, 

아랫말, 안산나무골, 재피골, 창안밭, 큰영골, 한선유등의 지명이 전해온다. 

6) 항금리(桓金里, 황금골, 황금동, 항금) 

원래 양근군 남중면 지역으로 고려시대부터 금(金)이 많이 채금되어 황금(黃金)이라 사용 

하던 한지를 일부러 ‘항금('I흐金)’ 으로 고쳐 불러 금 매장을 감추고자 했다고 한다 일제강점 

기만 해도 금광업이 계속되었고 오늘날에도 뱃가에서 사금(沙金)을 채취한다는 지역이다.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문리 일부를 합쳐 항금리 

로, 강하면 편입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llR 행정리에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격년제로 동화제를 지내는 마을이며 ,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막티글 더 이상 가지 못할 막바지 골짜기의 지명 . 

모|번더구니 음터골서쪽마을. 

송구벌 항금 북서쪽 마을로 예전에 오래된 엄나무가 있어 붙은 지명 , 또는 송씨가 이 벌판 

을전부소유하므로지어진지명이라고전함-

쏘다지기 항금 남쪽 골짜기 -앵자봉 밑으로 여기서 홍L금이 마구 채취되어 나왔다고 전함. 

음타골 항금 북서쪽 응달의 마을. 911 

주여고개 항금 남동쪽의 고개로 광주시 퇴촌면 주어리로 넘어감. 

미산마을 송구벌 위에 새로 생긴 마을. 

제
 
4 

펀
 

4. 개군면 

앙
영
의
 지
영
유
래
 

개군면(介軍面)은 군 동남부, 남한강의 우안(右품)에 위치하며 면적이 45 .39knr, 137B 리로 

구성되어 있다-



1 760년(영조 36) 여주군 개군산면이라 개칭하였으며, 1963년 1월 1일 행정구역의 개편으 

로 여주군에서 양평군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하자포리 외 121H 리를 관할하는 이 면 

은 임진왜란 1592년(선조 25) 당시에 지역 주민과 관군이 협동하여 구미포에서 왜적과 격전 

을벌여 개군산이란이름이 생긴 데서 유래한다. 

1914년 개군산면’ 이 ‘개군면’ 으로 개칭되었다-

기반암은 대부분 선캄브리아대에 속하는 편암(片岩) 화강편마암(花뱀片倒원) , 화강암 

이다 북동부는 주읍산(注몽山, 583111)이 있어서 높고 험하나, 남부는 경사가 완만한 구릉들 

로되어있다 

신내천을 비롯한 여러 개의 지류가 남한강으로 흘러들어 그에 따른 충적지 (i때휠;l也)로 너 

른 땅에 경작지를만들어 농사를짓는다 총면적의 26% 정도가경작지며, 59%가논이다 

문화재는 앙덕리 지석묘군Ci째,좀里 支石幕群) , 파사성지(꽃쩔t;랬止), 상자포리 선사유적(上 

뿔浦里 先史;貴趙) 등이 있다 

면의 내력을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상자포(上헬浦)‘ 하자포(下뿔浦), 구미(九尾), 앙덕(떼 

德), 조삼(鳥三) , 석장(石뽑), 신은(新恩), 공세(물脫), 불독(깨|씬), 부동(쏠洞) , 신향(新香), 

내동(內洞), 주읍(注봅), 상향(上香), 하향(下香). 자연(自뼈) , 계전(쫓田)의 17개 동리를 관 

할하였는데 , 1914년 4월 1일 군면폐합에 따라 상자포, 하자포, 구미, 앙덕, 석장, 공세 , 불독, 

부리, 내리 , 주읍, 향리, 자연, 계전의 13개 리로 개편되었는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 

호에 의하여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동쪽은 지제면, 남쪽은 여주군 대신면과 금사면. 서쪽은 강상면과 여주군 금사면, 북쪽은 

양평읍과 용문면에 닿아 있다. 

개군면이란 명칭은 이곳에 있는 개군산에서 연유했으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당시 

민 CJ콧) · 관(官) · 군(軍)의 합심으로 왜적을 격퇴시킨 데 도움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를 영원 

히 기리고자붙인 명칭으로전해온다.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통반 설치조례에 의해 131H 법정리와 19개 행 

정리, 51개 반으로개편되어 현재에 이른다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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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전리(쫓田里) 

원래 여주군 개군면에 속해 있던 마을로 계밭 또는 계전이라 하기도 한다- 1914년 행정구 

역 폐합에 의하여 오룡동을 합쳐 계전리로 하고 1963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5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계전1리 (3반), 2리 (2반) 마을의 구체적 지명은다음과 같다 

계전(쫓田) 계밭, 계전리. 여주군북쪽밭이 많은마을에서 유래한지명 

마루타 언덕 위쪽에 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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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골고개 계밭에서 향리 상골로 넘는 고개. 

새타말 계밭 서쪽 새로 된 마을로 새터마을’ 의 속읍 내지 축약된 지명 

소감타(소감터) 오룡가리의 서쪽 마을로 예전부터 전설에 따르면,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깨비가 가랑잎에 숨겨둔 감투를 얻은 데서 유래된 지명이라고도 함‘ 또 

다른 일설에 따르면, 옛날 젊은이가 마을의 말단 일을 보아 관직(官職)이 작은 것이란 

말에서 ‘소감투’가변이(變異)된것이라는설도있음 

오룡동(五龍洞) 오징계, 오룡가리 계밭남쪽지명으로다섯 용의 모습을이곳능선에서 볼 

수있다는데서연유한지명. 

장고개 계밭 동쪽 고개로 지제면 곡수장을 오가는 곳. 

챔배고개 계밭에서 자연리 안챔배로 넘는 고개 , 

해룡골(해랭이) 상골고개 밑의 골짜기 . 

이외에도감상골, 너리우개울, 뱀산, 엄나무골, 오앗골, 장수골, 절터골, 황새바위 등의 지 

명이있다. 

2) 공세리(責租里, 공세울, 공세동)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조선시대 세금을 바치는 창고가 있던 마을이리는 데서 연유 

한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은리, 불곡리 일부가 합쳐 공세리로 명명되어 오다가 

1963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세1리 (3반), 2리 (1반) 마을의 구체적 지명은다음과같다 

공세동(공세울, 공서울) 세금 바치던 창고가 있던 마을. 

독골 공세울 남쪽마을로 옹기그릇 만들던 터가 있음- 일명 ‘돌독부리’ 

무수동(舞抽洞, 무시울) 신내 남쪽 마을로 신선 또는 무속신앙에 근거를 둔 지명. 지형이 

춤추는 소매자락 같다고도 함. 무수가 있는 곳 

신내 〔新JI I] 공세울아래의 개울옆마을로신은내가변한것임. 

원덕고객 무수동에서 양평읍원덕리로넘어기는고개 

부처울고개 불곡리로넘어가는고개-산골이 있다고함. 

신내들 신내에 있는 넓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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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래울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던 곳 지금은 콘도와 온천 호텔이 있는 곳. 

그밖에도 민상수 장군묘, 병깨, 용이부리, 다리개, 운전터 등의 지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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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군면 구미리 구미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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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미리(九尾里, 후미개, 구미개, 구미포, 구미)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인데 남한강 줄기가 후미져 지나고 있어 붙은 마을 이름이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구미리로 하였고, 1963년 양평군 소속으로 옮겨졌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에 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곳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 

음과같다. 

고분여울 후미개 여울서쪽굽어진지형이 되어 있는곳. 

구미개(구미포, 후미개, 후미깨, 구미리) 구미리를 또 달리 부르는 속칭의 지명으로 구미의 

‘구’자를거북구(抱)로생각하여 다르게 해석하는말도전하나억지풀이임 -

구미포 남한강을 건너 여주군 금사변 용담으로 기는 나루가 있었음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과격전을벌이던곳 

개군산 구미포 뒷산으로 임진왜란 때 왜적과 교전한 민 · 관군이 숨어있어 온 산에 군인이 

산재하였다는 데서 유래한산병임. 

서남댐이 (서낭맹이, 서낭데이) 후미개에서 하자포리 방축골로 넘는 서낭당이 있던 곳 

아랫말 후미개의 아랫마을 

앙덕고개(때德 ) 후미개에서방축골로넘는서낭당이있던곳. 

웃말 후미개의 윗마을 이곳에 OJ수장이 설치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함 

914 

문
 화
 유
 산
 

4) 내 리(內里, 안말, 내동) 

원래는 여주군 개군산변의 지역군으로 추읍산 안쪽 마을이므로 붙인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향리와 주읍리 일부를 합쳤으며 1963년 1월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2002년 1 2월 3 1일 현재 1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개군면내리신제당터 

가시벌 이곳에 정착하여 살던 $댐 이씨가 묘를 쓰기 위하여 이곳을 지나려 하였으나 가 

시텀불이 많아못올라갔다하여 그후부터 이곳을가시벌이라부르게 되었다고전함. 

개나리고개 내리에서 향리로 넘어가는 곳인데 개나리가 많은 데서 연유함. 

검정터 옛날 이곳에 피부색이 검은 사람(혹은 중)이 정착하여 살던 곳이라 하여 불리는 

지병. 

독고개 원덕리로넘어갈수있는길(통로)이 한곳밖에는없다하여 붙은지명 

모루모퉁이 내동에서 새상골로넘어가는모퉁이에 있다하여 불리는지명. 

무쇠말백이 추읍산중턱에 있으며 한일합방이후산에 혈을끊고자무쇠를박았다하여 붙 
。 [ I E프 

-.:::- ~ 1 -0「.

무제봉(무대봉) 임진왜란 때 왜병이 주둔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부역으로 밥을 짓게 히여 

밥을지고산에 올랐는데 의병에 쫓겨 아무도없다하여 무대라유래하였으나변음되어 

무제봉으로불리고있음 

배너미고개 내리에서 원덕리로 넘어기는 고개로 옛날에 수해가 났을 때 이곳으로 배가 넘 

어 들었다하여 연유한지명. 

병기들 임진왜란때 군대가주둔하여 병기를만들던곳이라하여 유래된지명 

불당골 추읍산중턱에 있는골짜기로불당이 있던곳이라하여 불리는지명 . 

신제당터(神奈堂-) 추읍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래 전 맹수의 피해를 막고 마을주민 

의 안녕을위해 산신제를지내는곳으로오늘날에도격년제로산신제를지냄-

새상골 본래 향리(상골)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내리에 편입되고새 

상골이라 불림. 

선바위 내동무제봉에 있는바위로모양이서 있는형상이라하여선바위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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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재(수비재) 본래 군대가 주둔하여 수비를 하던 곳이라 하여 수비재라 불렸으나 최근 

저수지를 만들려다 수원 부족으로 중지한 후부터 수리재라 불리는 곳 

신당이 내동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신당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하고 있으나 지금은 변음되 

어 신멍이로 불리고 있음. 

오a틴골 내동서쪽에 외따로떨어져 있다하여 외앗골이었으나변음되어 오앗골로불림. 

용머리 내동 남쪽 마을로 뒷산이 용의 머리같이 생겼다는 데서 연유한지명 . 

장고개 내동에서 양근장(양평읍)으로 통히는 긴 고개, 

절골 본래 주읍리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조정시 내리에 편입되고 절이 있었다 함 

조산 내동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뒤로 뻗은 산의 맥이 끊겼다고 해서 사람이 인공적으 

로 산에흙을쌓아맥을이어주었다하여조산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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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리(옳里, 부동, 가마골) 

본래 여주군개군면지역으로회를구워내는가마터가현존하여 지명이 생겼다고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청두말, 분투골을합쳐서 부리라 했고, 1963년 1월 1일에 양 

평군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부리1리 (3반) , 2리 (3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부리저수지 분투골동남쪽마을에 있는저수지-

분투골(분토골) 가마골 북동쪽 마을로 이 뒷산에서 분토(松土)가 구워진 곳으로 전해 내 

려옴. 

새터 (새마을) 청두말 북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 1972년 대홍수가 나자 재해민을 위해 새로 

만든 마을 

소|배미 청두말 남쪽 마을 

수만터 수만채 가구가모여 살아갈수있다하여 이루어진지명으로전해옴 

신담 가마골남쪽 새 마을 

원두울 가마골 남쪽 우물이 있는 마을 

절골 분투골 북쪽 절이 있었던 곳 

청두말(좁頭- , 청두정) 가마골 동쪽 마을로 우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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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불곡리(佛읍里, 부처울, 불곡)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인데 지명유래는 미록부처가 있는 마을에서 연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병개를 합쳐 불독리로 부르게 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2개 반으혹 편성되어 있다- 마을의 

지명은다음과같다. 



개군면 불곡리 부처울 전경 

뒷말 부처울뒤쪽마을. 

미록사(§購꺼촉) 부처울북쪽절로미록부처가있으며 일명 ‘용화사로도불림. 

병개(병께) 부처울 남쪽 마을로 길가란 어휘가 속음화됨 . 또다른 별칭으로는 ‘병해’ 가 있 

음 옛날주점이 있던곳. 

부처울〔佛삼里〕 미륙불이 있으며 신라 때 금강산으로 걸어가던 한 스님이 엎드려 샘물을 

마시려는중에 물속에 불상이 비쳐 그자리에 터를닦고절을지었다는말이 구전해 오 

는마을임 -

그밖에도 앞들 덕고개. 아랫들 다지불, 마을앞들 등이 있다. 

7) 상자포리(上緊浦里, 윗자진개, 상자포) 

본래 여주군개군면지역으로자진개 위쪽마을로자포에서 유래하며 윗자진게라고도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벌말을 합쳐 고유지명화하였으며 1963년 양평군 편입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노루봉 새터말동남쪽산. 

매바위 장고개에 있는 바위. 

917 

벌말 윗자진개 남쪽 벌판에 있는 마을. 

사장터 (장말, 장동) 상자포리에서 가장큰 마을 사창(社會)이 있던 곳­

새터말(새터) 안말 남쪽에 새로 된 마을. 

아랫말 새터 아래쪽 마을-

아랫벌말 벌말의 아랫 마을. 

안말 새터안쪽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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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군연 상자포리 사창터 전경 

웃말 새터 위쪽마을 

웃벌말 벌말의 위쪽 마을. 

위자진개나루 위자진개 앞에 있는 남한강의 나루‘ 

장수바위 장고개의 바위로 굴이 있고, 장수바위에는 마애여래상이 음각되어 있음‘ 본래 자 

포(짧浦)는 붉게 물든 저녁노을이란 뜻이다. 남한강변의 저녁노을빛 또는 봄날의 진달 

래 꽃빛이 강물에 비침을 뜻한다고 보아야 옳다 웃다리 풍물패가 있으며 파사성이 있는 

곳임. 

상자포나루 남한강 상자포구에 있었던 나루 

자진게 이의 원음은 좌진게로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구미포전투 때 우군진영의 좌진이 

있던곳에서 유래함 

8) 석장리(石塊里, 돌담, 돌다미, 석장)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인데 이 마을은 돌담이 많아 붙인 지명이다. 전설같은 일설(-訴) 

에 의하면, 신라시대 남녀 두 장군이 승부걸기 내기를 하여 진 쪽이 돌을 날라 마을 경계에 

돌담쌓기를 믿E속하였다 결국 여자 장군이 패하여 부녀자 수백 명을 동원하여 강변 돌을 치 

마폭에 날라다쌓은것이라는말도전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조삼리를합쳐 석장리로사용해 오던 중에‘ 1963년 양평군으 

로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석장1리 (3반), 2리 (3반) 내에 있는 몇몇 단조로운 미을 명칭은 다음과 같다 

돌담(돌다미 , 석장, 돌템이) 돌이 마을에 많아 그 돌로 쌓은 담이 여 러 곳 있는 곳-

새샘〔鳥三〕 속칭 ‘새세미’ 로 불리며 새 우물을 파니 물이 잘 나온다는 연유로 지명유래가 



개군면앙덕리 지석묘군 

구전(口傳)되고 있으나 신빙성이 희박함 한편 사람이 살지 않았던 수백 년 전 세 마리 

의 새소리만 들렸으므로 붙은 지명이라고도 함 석장초등학교에 한울림공방이 마련되 

어 사물놀이연수를함. 

그밖에도 앞들, 돌보들, 개울가, 셋길 앞, 앞산, 물막이게 등의 지명이 전한다-

9) 앙덕리(때德里)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동명(洞名) 유래가 한 가지 전해 오고 있다 번 에전에 안동 

김씨 효문공(孝文公)이 낙향(落챙”) 은둔하여 지역 백성들에게 선정(善政)을 베풀어 주민 모 

두가그의 인격에 추앙심을지녔다는데서 앙덕이라는지명이 전한다는설이 구전된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앙덕리라 하여 오늘까지 전하는 지명이며, 1963년 1월 1 

일부터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2개 반이 편성되어 있다. 

나루개 남한강변나루가 있던 곳. 풍광이 아름다워 상춘객이 많이 모이는 곳. 낚시터로 유 

명함. 

앙덕벌 앙덕 서북쪽의 들. 

앙덕나루 남한강 앙덕포구에서 여주군 산북면 용담리로 건너다니던 나루­

지석묘군 고인돌이 산재하는 곳 

그밖에도 뒷골 개군산 안벌 뒷골고개 등이 있다. 

1이 자연리(自뼈里, 자암, 자암배, 잠배, 챔배, 자암바위, 자연)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붉은 바위가 있었다 하여 자암(짧岩)이라 불렸는데 자연으 

로 변이화된 듯 보인다. 구전에 의하면 마을 앞들판에 황새가 많고 곡물이 풍성하여 집집마 

다 굴뚝연기가 스스로 피어오른다는 데서 자연리로 지칭한다는 이야기는 억측같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황새바위를 합쳐 오늘에 이르며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에 펀입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반이 편성되어 있다. 

샘배 잠바위〉자바위의 변이어로 자연리를 기-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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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챔배 자연리에서 으뜸인 마을 

챔배들 챔배 안쪽들 

황새바우|@ 황새 바위가 있는 마을. 예전에는 황새가서식했던 마을 

황새바우|@ 챔배 동쪽 황새처 럼 생긴 바위 

그밖에도군량들, 만더위, 범구들, 뒷들, 자연게 , 주막거리 등의 지명이 전함 

11) 주읍리(注몹里, 추읍, 주읍)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주읍산 밑이 되어 붙인 지명이다 이 산 정상에서 보면 일곱 

고을이 보인다고 하여 유래된 듯하고, 속설에 따르면, 유명한 지관(地官)이 마을 뒷산에 올 

라보니 이 산이 용문산을 뒤쫓는형상이므로추읍(趣揚)산이라명명했다고도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주읍리가 오늘에 이르며 '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에 전 

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4개 반이 편성되어 있다 이 마을의 각 지명은 

디음과 같다 

고사터 곳집이 있는들로일병 ‘동막골’로도지칭됨. 

서낭데이 주읍에서 용문변 화전리로 넘을 수 있는 서낭당이 있는 고개. 

섬바위 주읍동남쪽 바위 

솔무재이 아랫말 남쪽의 소나무가 많았던 들. 

신데이고개(절골고개) 가자골에서 내리의 절골로 넘는 고개 여기에 신당(神堂)이 있었음­

언덕말(엉덕말) 언덕이 있는마을 

오야골 곳집거리 서쪽골짜기. 

지검고개 아랫말에서 지제면 수독리로 넘는 고개. 조선시대에 지평과 양근의 경계가 되 

었음. 

집너머고개 아랫말에서 둔투말로 넘는 고개 

하랑골(화랑골) 화랑(花郞)이 태어난 고장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구전됨 . 

이외에도 가자골, 너러석거리, 둔투말, 뒷말, 보그미재, 섬바우재, 소주골, 큰골, 하답, 후 

평, 사독, 창대 등이 산재하여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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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자포리(下緊浦里, 아래자진개, 하자포) 

면사무소, 우체국 지서, 농협 등의 기관이 있다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속칭 ‘자진 

개‘ 아래쪽이므로 한자어휘로 하자포리라 불리는 곳이다. 예전 이 부락을 지나던 한 선비가 

비 벚은 뒤의 풍경을 살피니 찬연한 노을빛이 포구(浦口)에 어려 비치므로 자포(꽃浦)라 지 

었다는 이야기가 수긍된다-

19 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축골을 합쳐 하자포리로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에 편 



입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자포1리 (3반), 2리 (2반), 3리 (4반) 마을의 세부지명은다음과같다. 

구렁테이 움푹 패인 지형(地形)의 마을 

방추골 중간말 북쪽 마을로 동쪽에 방축(防葉)이 있음. 

아랫말 아래 자진개의 아래쪽 마을 여기에 체육공원이 설치됨. 

자진개나루 아래자진개 앞남한강의 나루.자진개란원래 좌진개임 . 임진왜란때 구미포에 

본진, 동쪽으로 좌진을 포진한 데서 유래함. 

중간땀 방추골과 안말 중간의 마을‘ 

이외에도 거래 , 방축골 고래설, 버텅논, 아랫말, 웃말, 하자포구, 후미.:wR, 부처울고개, 다 

리게, 자포천 등의 지명이 더 산재해 있다. 

13) 향리(좁里, 상골, 향통)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안동 김씨 문정공과 김달행(金達行) 묘비명에 향옥리(香씁 

里)라 쓰인 것으로 보아 중간에 고을 곡(감)자가 생략된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조치에 의하여 향리로고정된지명이고 1963년 양평군에 편입된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2개 반으후 편성되어 있다. 

개군저수지(상골저수지, 향리저수지) 향리 소재의 저수지로 구한말에 만들어졌다. 

아랫상골 상골의 아래쪽 마을. 

웃상글 상골의 위쪽 마을. 옛날 만포정 주막이 있던 곳. 

흔t동(香洞) ‘횡t곡’ 으로도 불리며 이 향곡은 조선시대 정조(正삐의 유언으로 영안부원군 

김조순의 조부인 김달행과 백부인 김이기의 묘자리를 찾고 있던 중 이곳 어디에선가 향 

기가 풍겨 지어진 지명 (地名)으로 전해온다 

그밖에도 뒷들, 독골고개, 불향주막거리, 저마리고개, 지경고개, 상골개울 등의 지명이 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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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면(升月面)은 군내의 북단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85 .4k얘 17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사무소는 보룡리에 있다. 

1688년(숙종 14)에 지평군 하북면이라 칭하였다. 1914년 3월 1일 부령 (府令) 제111호에 

의한부 군 면 합병에 따라 9개 리를관할하게 되었다. 

구한국시대부터 지평군의 북쪽에 있고 북면(北面)으로 불려오다가 1914년 단월면으로 불 



려 오늘에 이른다 

북쪽으로 홍천군 서면, 서쪽에는 가평군 설악면, 남쪽은 옥천면 · 용문면 지제면, 동쪽이 

OJ-동면 청운면 -홍천군 납면에 인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호상편마암(網狀片패휩)의 지질을 보이며, 부분적인 편암도 분포되어 있다. 

북쪽 도계(道界)엔 소리산(小理山, 479111), 서쪽은 봉미산um尾山, 855m) · 도일봉(道-|||쫓, 

864111), 남쪽에 패일산(함日山, 468111) , 동쪽에 509고봉험지(高JI않險地)가 둘러 있고, 남쪽으 

로 전곡천(田섭J 1 I) 산대천(山똘川)이 흐른다-

농작물은 쌀 · 잡곡 - 두류 -산야채 취 -반되나물 더덕 침정 토종꿀 뱃돼지 · 천마 

등이며,산간지역의 약초생산· 한우·칠면조· 양잠‘닭· 양봉등이 성하다. 

지방문화유적으로는 보룡리(월擺里)의 보산정(寶.山亨)이 있다 이 보산정 밑에는 시퍼런 

물이 고여 있었는데 전해오는 설에 의하면 요승(#치曾)의 꾀에 속아 소금 300석을 부었더니 

그연못속의 보배스런 용(龍)이 고통스러운소리를지르면서 청운면 용두리(펌합월별) 쪽으로 

비틀대고 넘어가며 피를 흘린 자국이 달빛에 붉게 물들었다 하여 단월면(판月面)이 되었다 

고 하나 억측일 뿐이고, 면 대부분이 수풀에 둘러싸인, 신선이 사는 밝은 달이 비춰진 정자의 

마을, 즉 단구월사(升묘月 째)의 준말로 봄이 타당하다-

좀더 자세히 면 내력을 살핀다면 지평군 최북단이 청운면 아래 지역이어서 하북면(下北 

面)이라 칭한 이곳은 상가(上加), 하가(下加), 입암(立岩), 보평(狀t平), 진대(환파) , 수미(收 

米), 진목(를木), 장대(長파), 소정 (1J 휴), 비졸(非쭈), 백동(띠쪽), 덕수(德水), 점동(店洞), 

양안(良安), 분지(分池), 단월(궈月), 당의(居歲), 석현(石U見), 문례(問禮), 삼산(三山), 수청 

(水淸), 고가(高可), 산대 (Jli파), 고북(高北), 성재(뿔才), 여물(*物)의 30개 동리를 관할하 

였는데 ,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성재, 여물의 두 

마을을청운면에 이관시킨 후단월면내의 동리(洞里)는삼가, 봉상, 보룡, 행소, 덕소, 부안, 

명성, 석산, 산음의 9개 리로개편 관할하면서 오늘에 이른다 

1988년 8월 l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9개 법정리, 17개 행정리, 52개 반으로 개편 

되어 현재에 이른다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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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수리(德水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으로 덕수라 하였는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의해 덕수, 점동 백동리, 진목리 일부를 합쳐 덕수리가 된, 단월면 소속 지역이 

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덕수1리 (2반), 2리 (2반) 마을의 세부적인지명은다음과같다. 

교회터(덕수터) 덕수 동쪽 교회터가 있는 곳 

깨밭콜 절골서쪽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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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德水) 농사짓는데 물의 덕을많이 입는다하여 지어진지명으로덕수리, 덕수터, 교 

회터지역임 

덕수터고개 덕수터에서 아랫백동으로넘는고개 . 

백동(相洞) 점골 동쪽 마을로 300년 넘는 잣나무가 지금도 몇 그루 있는 곳으로 한자로 백 

동(白쌍) 또는백동(伯洞)으로쓰는변이된 말임. 

백동절 백동 뒤의 절이 있던 곳. 이 절은 남원 양씨 문중에 병사를 지낸 분의 재궁이었다 

고전함-

앙짓말 백동의 양지쪽 마을 

요무리고개(여무리고개) 웃백동에서 청운면여물리로넘는고개. 

여우고개 양짓말에서 점골로넘는고개. 

웃말 덕수터 위쪽의 마을, 

위터골 백동위쪽의 골짜기‘ 

응달말 덕수터 북쪽의 응달진 마을. 

장콜 구백동동쪽의 골짜기. 

백동안산 백동절골 윗산에 양헌수 7-J--군묘와 비가 있음. 

백동저수지 백동절골 아래 새로 생긴 저수지 . 

장터골 옛날 백동역이 있을 때 장이 서던 곳 

점동(店洞,점골) 덕수북쪽옹기점이있던마을, 

진흙고개 안점골에서 아랫백동으로 넘는 진흙으로 된 고개 

큰장글 7-J--골의 큰 골짜기 ‘ 

이외에도 구배동, 바깥점골, 아랫백동, 안점골, 우리실, 우무골, 작은장골, 덕수들 등의 지 

명이 산재(散在)하여 전해지고 있다 

2) 명성리(明星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분지 · 단월 · 당의리를 합쳐 명 

성리로 단월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명성1리 (3반), 2리 (2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강개울 분지울 동북쪽 갯마을 

E별(다우리) 당의 남동쪽마을로이곳명칭에서 단월면지명이 유래한듯함 

단월리(판月里) 분지울서쪽마을로, 단구월사(升료月爛)의 약어(略語)로보아, 소리산쪽 

밝은 달이 비추는 신선이 사는 정자마을이란 뜻이 있는 곳으로 단월(升月)이란 지명이 

유래함. 

당의 (I훔懷, 당알) 명성리에서 으뜸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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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연명성리뺑치고개 

명성골 소리산위쪽골짜기로별빛을제일먼저볼수있다하여붙은지명 ­

뺑치고개 가파른지형이어서 뺑소니치듯내리막길이 된디는고개 

분지(益地, 분지울) 학교말 남쪽 지명으로 힘차게 샘이 솟는다는 뜻임 명성분교에 택견수 

련원이 있음‘ 

시개터골 통골고개 밑의 골짜기 . 

통골〔通감〕 분지울 남동쪽 마을로 당알(당의)과 뺑치고개로 통하는 마을. 이곳에 단월터 

널이 2001년에 새로 개통됨 . 

통골고개 통골에서청운면여물리로넘어가는고개. 

학교말 단울 동쪽 마을로 명성초등학교 분교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교되어 택견수련원이 

。1 」으­
λλ0 

3) 보룡리(寶龍里) 

윈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한터, 도룡골, 진목, 재인동을 합쳐 보산과 도룡 두 마을의 글지를 합성시킨 것이 보룡이란 

지명이 되었으며, 단월면에 편입된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 

되어 있다. 근세 중기부터 무안박씨가은거하기 시작하여 보산정(줬山후) 아래 연못에 얽힌 

전설같은 유래담이 구전(口傳)되고 있다. 무안 박씨의 집 종이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고자 

도사(펴師) 요승이 되어 보산정 깊은 연못에 소금 300석을 뿌려 두 마리의 청룡(춤龍) ‘ 황룡 

(품龍)을 괴롭혀 끝내 보배스런 황룡(품龍)이 이기게 되니 청룡은 술 취한 사람처럼 청운면 

비룡리(카體흩里)로 피를 흘리며 날아갔디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곳에 면시무소가 있으며 지 

서, 농협, 초 - 중학교, 우체국 등의 기관도 있다 



보룡1리 (5개 반), 2리 (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디음과같다. 

팽이산 도티울 서쪽의 산. 

도룡골〔道龍감〕 보룡리에서 용씨가 많이 살았던 곳으로 도로와 가깝지 않게 산에 가려진 

마을. 

도티울〔률木〕 한터 서쪽의 도토리 나무가 많았던 곳으로 마을 입구에 단월중학교가 있음 

동막골 재인동동쪽의산골짜기 

뭇쩔(무절) 벌미 동쪽의 산골짜기. 

벌미 무절서쪽의 넓은들 

보산정(寶山후) 도룡골 북쪽에 있는 무안 박씨 정자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음 

수리너머고개 웃재인동에서 청운면 비룡리 다리골로넘어가는국도(國道)와연결되는고7R_ 

시장터 한터 남쪽의 상가 마을로 단월초등학교기- 있고 면사무소와 중학교가 있음. 

아랫말 도티울 아래쪽의 마을. 

아랫재인동 재인동의 아랫 마을-

재인동(在人洞, 才시同) 도룡골 남쪽 국도(國道) 옆 마을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산다는 속 

설“삶兌)이 있는곳 단월지서와우체국이 있음 

한터 〔大쏠〕 보산정 서북쪽 마을로 무안 박씨 선조가 은둔하던 으뜸 마을 

흑둔지고개 재인동에서삼가리선바위로넘어기는가파른고개. 

이외에도 보룡교, 웃말, 신구실, 웃재인동 등의 지명이 더 있다, 

4) 봉상리(團上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진대리 , 수미리, 복평리, 상광리, 히독리, 도룡리의 각 일부를 합쳐 봉상리로 부르면서 단월 

면에 속한 곳이다. 용문면 광탄리 봉황정(펴U휠亨) 위쪽에 있다 하여 이런 지명이 붙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6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봉상1리 (2반), 2리 (4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곱단이 수빗들 서쪽의 들‘ 

노적바위 봉상리에 있는큰바위. 

능골 재밭골북쪽의 골짜기. 

능골고개 능골에서 보룡리 도룡골로넘는고개. 

대남골〔大南감〕 수빗들 서쪽의 마을. 

된톨 능골 동북쪽의 골짜기 

봇뜰〔狀平〕 수빗틀 북동쪽의 보(狀)가 있는 지역 

수잇들(收米-) 봉상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쌀 수확이 많다 하여 붙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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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흡사리 안터골 서쪽의 골짜기로 이홉 고개가 연거푸 있는 깊은 계곡. 

안터골 터골의 안쪽 마을. 

재밭골 봇들 북동쪽 마을‘ 

터골〔률효〕 봇들서쪽 마을로 예전 병사들이 진을치고 있던 곳이라는 이야기가전함 

이외에 바깥터골, 삼형제바위 , 수리바위 등의 지명이 더 있다. 

5) 부안리(富安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 9 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록, 새말, 양안, 대왕터, 돌미기를 합쳐 부록 - 양안의 두 지명에서 합성시킨 지명이며. 단 

월면에 편입시켜 2002년 1 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에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부안l리 (→반), 2리 (2반) 마을의 세부적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가는골 잣나무골 동쪽의 골짜기. 

강개울 양안 북쪽의 골짜기 

강개울고개 강개울에서 명성리로 넘는 고개 . 

광골 광바위가있는골짜기. 

단윌리고개(규月 - ) 바른골에서 명성리 단윌리로넘는고개. 

대왕터(大많- ) 부록의 남서쪽 마을로 크게 성공한다는 설이 있음. 

돌미기 바른골 북쪽의 돌이 많은 곳. 

때골 바른골 북쪽의 마을. 

묘앞골 요골의 북쪽마을로뒤에 묘가 여렷 있음 

바른골 양안 북쪽 골짜기의 마을. 

밭배고개〔田拜U見〕 부록에서 명성리 통골로넘는고개 

부록(富禮) 부안리에서 으뜸 마을 

새말〔新村) 작은 부록 동북쪽 새로 된 마을 

송골 양안서북쪽의 골짜기. 

송골고개 송골에서 향소리 비빼로넘는고개. 

양안(良安, S말) 대펑터 서쪽의 마을로 조선시대 세조 때 함평 이씨 증시조인 이형진(李 

팎珍)이 낙향 은둔하며 편히 살기를 바리는 의미로 붙은 곳. 

여수박골 여수바위가 있는 골짜기 

올물골 샘물이 있는데 윷이 오른 데 마시고 목욕하면 완치된다는 속설이 있는 골짜기 -

요골 바른골서쪽마을. 

작은부록〔小富禮〕 부록의 남쪽 마을. 여기에 저수지와 낚시터가 있음. 

잣나무글 가는 골 서북쪽의 잣나무가 있는 골짜기 ‘ 



8'월면 부안리 단월터널 

큰부록〔大富禮〕 부록 마을 중의 큰 마을 

단월터널 밭배골에서 명성리 통골로 연결되는 새로 생긴 터널. 

이외에도 광바위, 노적봉, 마당바위, 물가래골, 비득지봉 승지골, 여수바위 등이 더 산재 

해있다. 

6) 산음리(山陰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 

라 수청리, 고가리, 산대리, 고북리를 병합하여 요문산 북동쪽의 응달이 되므로 산음리라 하 

였고 단월변에 편입되었다‘ 

이 지역을 가보면 산세가 험준한 가운데 협곡이어서 화전민(火任l民)의 생활모습을 찾을 

수 있고, 교통이 발전된 근래에는 피서지로도 소문이 나 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산음1리 (4반), 2리 (3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고가소(高可뿔) 산대의 북쪽마을로 고지대이나 살기 좋은 마을이라 향 이곳 광산터에 광 

산공원이 설치되어 있다. 

고북(高北) 산대의 남서쪽 마을로 산높이가 마을을 그늘지게 하는 곳 이곳에 산음휴양림 

이있음. 

높산 고북남쪽, 푹용문산 아래임. 

무푸레글〔水淸〕 산대 통북쪽 마을로 고목(古木)수풀 속에 특히 물푸레나무가 많았고, 물이 

맑디는데서 유래한지명 

벌치고개〔星뼈〕 고북애서 가평군설악면설독리로넘는고개. 

927 

제
4

펀
 
앙
영
의
 
지
영
유
래
 



928 

앙
 명
 의
 
문
 화
 유
 산
 

단월면삼가리보익광산 

산대(山효) 산음리에서 으뜸인 마을- 이곳 산음분교에 문화학교를 마련하여 수공예(가제 

장승)를연마시킴, 

삼천골(三川삼, 삼천, 삼전리) 아랫고북서쪽의 마을 

아랫고북 고북의 아랫 마을. 

웃고북 고북의윗 마을 

안골 1리 4반이 있는 곳. 

이외에도 생골, 수청 등이 있다. 

7) 삼가리(三加里, 가루니, 세거리, 삼거리) 

원래는 지평군 하북면 지역으로 세 갈래의 길이 있어 붙은 지명이다 흐르는 뱃물 줄기도 

청운, 고송, 단월의 향 - 소 -부안세 곳이고, 지형 또한선바위, 삼가리, 미록댐이 세 곳을합 

친 지역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삼가리로 명명되어 단월변에 편입 

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4개 반이 편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마안 가마솥처럼 움푹한 골짜기 

고솔고개 웃감거리에서 양동면 고송리 고술로 넘는 고개. 

굉골 목너머 고개 밑의 골짜기. 

꽃바위 바위 주위에 진달래가 많은 곳. 

목너머고개 삼거리에서 지제면 송현리로 넘는 고개. 

방천거리 (防Jll -) 삼거리 앞들의 방천이 있는 곳, 



보익광산(寶益鍵山) 웃삼거리 납쪽에 있는 광산으로 일제강점기에 개광되었으나 현재는 

폐광임. 

선바위[立岩〕 삼거리 동북쪽계곡쪽의 마을. 

올나무배기 윷나무가 있었던 들. 

이외에도 감투봉, 범바위, 아랫말. 새말, 웃말, 아랫삼거리, 웃삼거리, 작은범바골 다리골 

등의 지명이 산재해 있다. 

8) 석산리(石山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의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 

라석현리, 문례리, 삼산리를합쳐 석현 · 삼산의 두곳지명을본떠 합성시킨지명이 석산리 

이다. 이후로 단월면에 편입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 

어있다. 

석산리는 명성리나 산음리와 더불어 면(面)의 경계이자 군이나 도(道) 경계의 경기 최북 

극단지역으로, 사방에 수풀과협곡계류로대단한원시림에 싸인 절경이다. 

석산1리 (3반), 2리 (2반) 마을의 구체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돌고래 소리산 동쪽의 돌이 많은 마을 이곳에는 진흙과 맥반석 사이에서 지장수가 나옴 

문려I (間禮, 물례) 새마을 동북쪽 마을로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던 데서 유래하였무며 변이 

어로만들어진이름입 

삼산(三山, 서미) 비봉산 봉우리가 셋 있다는 뜻이며 ,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유문동으로 넘 

는 고개가 있음. 서미는 ‘서외’ (세 개의 산봉우리), 고어에서 속음으로 된 음. 

새말 서미 동쪽의 새로 된 마을. 

소리산(小理山) 높이 419.2111의 산에 둘러 싸인 곳. 

이니대(이늪이) 새마을 동쪽 마을로 이곳 소(핍)에 이무기가 있었다는 데서 연유된 속음화 

(f삼륨化) 지명임. 

이문안(理門-) 문례울북쪽의 마을 

9) 향소리(否蘇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80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소정이, 동마골, 살구나무골, 비솔을 합쳐 살구나무골과 소정이 두 곳을 본떠서 향소리라 부 

르고 단월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향소1리 (4반), 2리 (4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노루터 비솔 서북쪽 마을로 산에 노루가 많은 데서 유래한 지명으로 일명 ‘장대리(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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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라고도함. 

동막골(東幕 ) 소재이 서쪽의 마을 

말치고개〔末뼈〕 동막골에서 용문면 망릉리 말치로넘는고개, 

방축말(防棄-) 동막골 북쪽의 마을로 방축이 있음‘ 

백백교촌(白白敎村) 향소리 산1012번지의 빈터로 1923년 백백교 교주(敎主)인 전용해(全 

龍海)가 농장을 거짓으로 세우고 전국의 갑부를 초대하여 수백 명의 여인을 농락, 90여 

명을살해한후암매장하였다. 1930년에 발각된 일명 ‘백백교사건’의 현장임. 

비빼 비솔서북쪽의 마을, 

비소골 비솔남쪽의 마을 

비솔(非率) 살구나무골 북서쪽 마을. 

비솔고개 비솔에서 산음리 무푸레골로 넘어기는 고개 

살구나무골 향소리에서 으뜸인 살구나무가 많았던 곳. 

소정(小훈, 소재이, 소정이) 살구나무골 남쪽 마을로 소나무 정자가 있었음. 

옹나무밭골 비솔 서북쪽 마을로 윷나무가 있음. 이 마을 위아래에 양병사 묘와 신도비가 
。l ..Q..
λAo 

이외에도아랫동막‘ 아랫소정, 웃동막, 웃소정이 더 있다-

6. 서종면 

서종면(西宗面)은 군내 북서쪽 끝에 위치하는 면으로 면적 92 .845knr, 13개 리로 형성되어 

있고 면소재지는 문호리 (沈폐里)다. 

1747년(영조 23) 양근군 서종면으로 호칭하다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 

거하여 이 면 중의 삼회리를 가평군 외서면에, 노문리 일부 지역인 영천 이치 마을을 설악 

면으로 이속시켜 현재는 8개 리 관할이다 

서종면은 군의 서쪽에 위치했다고 하여 붙은 명칭이며, 1836년 경기감사 유치선(兪줬善) 

이 이곳에 낙향, 서종면 글자 속의 종(終)’ 이 끝마친다는 뜻이어서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여 

‘마루 종(宗)’ 으로 고쳐 오늘에 이른다. 

북부에 화야산(未也111. 756111), 동부에 통방산(通方나|, 649m) ‘ 삼태봉(659111) . 중미산 

(1中美山, 833m). 서부에 청계산(淸잖山, 658111). 중부에 매곡산(梅씀山, 500111) 기봉(演 

iii쌓, 462m)이 우뚝 솟아 있으며, 수입천(水入川) , 문호천(沈패} I [)이 서류하여 북한강에 합 

류된다-

북한강을 따라서 펼쳐진 지방도로가 경춘국도(京春國遊)와 서울 ‘ 강릉간의 국도와 연결 



되고, 문호나루 · 수입나루 -내미연나루가 열려 수운도 편리하다. 

문화재는 문호리(沈湖里) 선사유적(先史遺跳) , 이항로(李l흐老) 선생 생가, 노산사(짧山 

洞)가있다. 

서종면 관할지역을 자세히 살피자면 서차남(西次南), 후옥(}홍유), 동점(洞店), 수희(水 

回), 능콕(陸씁), 낙촌(落村) , 내수입(內水入), 외수입(外水入) , 공콕(貴씀), 야미 (也味), 사 

기막0:캠용휴), 화야(未也), 삼회(三會), 영천(永J 1 I), 노문(遊門), 이치(젖時), 외수여(外水 

餘) , 정배 (휴뷰챔I:)' 반곡(盤씁), 명달(明達), 도장(道셔土)의 22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4월 1일 군면(那面) 폐합조치에 따라 양서면 석장리 일부와 설악 

면 음방리 일부와 고읍면의 양현리 일부를 합쳐 서종면으로 불리면서 서후, 수릉, 수입 , 삼 

회, 노문, 문호, 정배, 명달, 도장의 9개 리로 개편 관할하고 있다 

그후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거, 삼회리를 기평군 외서면으로 이전시켜 

현재 8개 리로 조정되며 ,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里) 통(統) -반(l江) 

설치 조례에 따라 8개 법정리에 18개 행정리와 44개 반으로 조직되어 현재에 이른다 

1) 노문리(廣門里, 갈문, 노문)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따라 영천리, 이치리 일부를 합하여 노문리라 하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 

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구한말 대성리학자인 화서(華西) 이항로(李|효老) 선생의 생가와 노산사가 있으 

며, 경치가 아름다워 「노산팔경(虛山八景)」과 「벽계구곡(轉r演九曲)」 있다-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같다 

갈문 해주정씨 정한교가노경(老境)에 은거하며 마을주변이 갈대로우거졌다하여 붙인 

지명‘ 
다락재 벽계 동북쪽의 높은 산아래 마을, 

동면 벽계남쪽의 마을-

배치고개〔짧時〕 갈문에서 가평군 설악면 배치로 넘는 고개. 

벽겨|(藝漢) 노문 남서쪽의 마을로 화서 이항로(李|효老)의 출생지로 화서의 부친 이회장 

(李悔章)이 개척한 곳, 

싶돌이 벽계 서남쪽의 마을로성나무가많은데서 유래한곳‘ 

속셋, 속세, 속사(續料) 벽계 동쪽의 마을로 안동 김씨 삼연(三淵) 김창흡 선생이 은거하였 

던곳, 

영천(靈果) 다락재 동북쪽의 생물이 있었던 곳. 

전말 다락재북쪽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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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률효, 진랫) 벽계 남쪽의 마을로 풍양 조씨 조동극(趙했패) 선생이 개척한 곳 

진랫고개 진대에서 정배리 싸리골로 넘는 고개 

화서선생 생가 노문리 535번지에 있는 화서 이항로의 출생가(出生家)로 지방문화유적 제 

105호로지정되어 있음-

이외에 노산사(廣山祚)) . 왕바위 등의 지명도 있다-

2) 도장리(道봐里, 도장골, 도장동, 국로소) 

본래 OJ: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조치에 

의거하여 잠실, 국로소, 매곡, 헌터벌을 합쳐 도장리라 명명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도장1리 (1 반), 2리 (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디음과같다. 

국로소 아랫말, 도장동(道과洞), 도장리 , 학식과 덕망이 높은 백씨 노인이 당호(堂號)를 

국로당(國老堂)’ 이라 하여 연유한 곳 외에 여러 이설(異說)이 전한다. 도장의 지명도 

한자로 鴻H士(도장)’ 이 라 하기도 하며 벽진 이씨 남양 홍씨 등의 터 잡은 이가 각기 다 

르게 전해온다- 일명 ‘만석골’ 로도 불린다, 

매곡(梅감, 뱃골) 국로소동북쪽의 마을로마을앞산이 매화낙지형인데서 유래. 

아랫말 잠실 아랫쪽의 마을 

웃말 잠실위쪽의 마을 

잠실(醫室) 국로소 서쪽의 마을로 일명 잡실’ 로도 변이음 되는 곳이며, 지형이 누에 모양 

인데서 연유한곳. 

헌터벌(웃말, 한터, 한씨터) 뱃골 동남쪽의 마을로 한씨 형제가 개척한 유래가 전함-

3) 명달리(明達里, 명덕, 명덜, 명달) 

본래 OJ: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지형(地形)이 명덕같이 생긴 데서 연유되었다고도 하며, 일 

설에 의하면 마을이 높은 산간지역으로 사방에 두루통하며 아침 해가제일 먼저 뜬다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불확실하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소유곡, 낭하탁골, 삼 

각골, 상산제를 합쳐 명달리로 히여 오늘에 이른다 2002년 12월 31 일 현재 1개 행정리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나가터골(낭하탁골) 소유골 동쪽 마을-

멈덜(명덕, 명달, 명덜) 명달리로 산간에 묻힌 듯한 곳. 

멍덜고개(비행기고개, 명달현) 멍덜에서 정배리 싸리골로 넘는 높은 고개. 

삼각골(삼각곡, 상각골) 나가터골 남쪽의 마을로 화전민이 살았던 곳. 



상산재(상산치) 소유골 북쪽의 마을로 뒷산이 높고 고개도 있음. 통방산 아래임­

세수 소유골남쪽마을. 

소유곡(뿔由감) 명달 동쪽의 마을로 중국의 전설상 인물인 소부(뚫父)와 허유(許由)가 지 

나가다가쉬었다는구전(口傳)이 있으나낭설임 . 

4) 문호리(沈뼈里, 무너미, 무네이, 문호) 

본래 양근군서종면지역으로북한강물이 장마철에 넘어온다하여 변한지명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갈호, 수호, 영암, 갈밸, 

질골, 꽃대울을 합쳐 문호리로 명명(命名)되어 오늘에 이른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5개 행정리 111H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면사무소가 위치한 곳 

이기도 하다 초 · 중등학교 -우체국 · 농협지서가 있다. 

문호1리 (2반), 2리 (2반), 3리 (3반), 4리 (3반), 5리 (1반) 마을 내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 

과같다 

가루개(갈호) 밤나무단지 남쪽갯마을로갈대 -최이 많았다고도하며, 대홍수가지나가면 

서마른호수로붙인이름 

갈멜 무너미 북쪽 마을로 앞산의 지형이 말〔馬〕이 목이 마른 형상에서 연유하였디는 일 

설도있음‘ 

꽃대울〔花감〕 길곡 북쪽의 마을로 주변에 진달래꽃이 많았다고 함. 

길곡(질곡)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마을. 

녹가골 갈멜 서남쪽 마을. 

늪벌 당미늪이 있는들. 

다리골 수대울동쪽마을. 

당미늪 당미뿌리 앞의늪 

당미뿌리(당묘뿌리) 바깥말 남쪽, 부리에 있는 마을. 

덕고개 안무너미와 웃무너미 사이의 고개 

두름바위 가루개 서쪽의 바위 

마당재 문호리의 나무꾼이 쉬는터 . 

맞은바위 밤나무둔지 맞은편의 바위. 

맞은배〔迎岩) 맞은바위가 있는 마을로 동구(洞口)의 이 바위가 이 지역 주민을 맞이한다고 

하여붙은지명같다. 

무너미나루 무너미 앞의 북한강나루터 

밤나무둔지〔票핸〕 무너미 남쪽의 마을로밤나무가많았음 

성주바위 북한강가의 낚시터임. 

933 

제
4

펀
 앙
영
의
 
지
영
유
래
 



수대울〔壽湖〕 가루개 남동쪽 마을 일명 ‘수대곡(水大삼)’ 이라 함. 물이 언제나 많았던 곳 

이라함. 

수호교(壽;뺨홈) 수호 서쪽의 다리 -

숫돌고개 웃무너미 동북쪽의 고개로수입리로넘는고개, 

오리골 갈밸남쪽갯마을 

왜수 안말서북쪽의 골짜기, 

잔갈말 갈멜의작은마을 

장터거리 안말 남쪽의 장이 서는 곳. 

조절 바깥말 북쪽의 골짜기 . 

하가동 중간말 동쪽의 마을 

활인소태 안말 북쪽의 공동묘지가 있던 들 

꽃피늠 산골 새로 생긴 전원 주택 마을 

이외에도 넘은골, 논골, 럽푸지개울, 두름바위소, 매바위, 문호교, 바깥말(골무케), 비둑 

재, 사당골, 상문호(웃무너미), 아랫가루개, 아랫무너미(하문호) , 안무너미(안말, 내문호), 

어신여울, 웃가루개. 자라바위, 중간말, 중방여울, 큰갈말, 화성돌 등의 여러 지명이 산재해 

전해오고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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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후리(西탤里)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 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차납리 , 후곡리, 동점리 일부를 합쳐서 그 중의 서차남과 후곡의 첫 글자를 합성시킨 

지명으로 오늘에 이른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서후1리 (3반), 2리 (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다음과 같다‘ 

고현(高뼈, 된고개, 서차남고개) 서차남에서 양서면 청계리 반월형으로 넘는 큰 고개임. 속 

칭(倚稱) 제치레미(제칠암)’라하기도 향 이 마을은통점의 남쪽미을임 -

두터골 두꺼비글, 후곡(I훌감). 통점 동쪽의 마을로지명에 관한설(說)이 두가지 있음. 예 

전에 이씨(李民) , 김씨(金IX) 두집의 인심이 후하여 ‘후곡’이라 했다하고, 또두꺼비골 

에서 변이(變異)된 지명이란이야기도있음 

말고개(큰고개) 서차남에서 옥천면 신복리 엄두레골로 넘는 큰 고개. 

송글 서차남 서쪽의 골짜기 마을. 

퉁점 〔페店) 서후리에서 으뜸 마을로 동광(£뼈잭)이 있으므로 붙은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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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릉리(水陸里)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서종면 수입리 무드리나루터 표석 

따라수회리, 능곡리, 낙촌리, 동점리 일부를합쳤으며, 수회와능곡의 두지명 첫 글자를합 

성한 수릉리로 명명(命名)한 후 오늘에 이르다가,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 

으로되어 있다. 

수릉1리 (2반) , 수릉2리 (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디음과같다. 

가래골 노루고개 서북쪽 마을로 가래나무가 많음 

낭말〔樂村, 落村〕 가래골 서북쪽 마을로 낭떠러지(벼랑)가 있음 

노루고개〔積뼈〕 능골 서북쪽 마을로 노루 모가지처럼 생겼음 예전 경주 이씨 묘자리를 노 

루가정해준곳이라고도전함. 

능글〔陸감〕 수릉에서 으뜸 마을로, 남원 양씨인 양헌수 대장의 선조 묘가 있어 붙은 이름­

시인마을 · 벚꽃마을 새로 생긴 전원주택 마을 

호랑바위 호랑이같이 생긴 바위-

7) 수입리(水入里, 무드리, 수입) 

본래 양근군서종면지역으로 물이 마을앞으로돌아흐르는데서 연유한지명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의거하여 안무드리 , 무드리, 

야미실, 비선말, 석바탕, 능골을 합쳐 수입리로 한 이후 오늘에 이른다. 2002년 12월 31일 현 

재 3개 행정리 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수입1리 (4반), 2리 (3반), 3리 (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구시울(구|실) 석바탕 동북쪽 마을 

능글〔陸삼〕 구시울 동북쪽 마을로 마을 뒷산에 왕가 출산의 태를 묻었다 하여 붙은 이름 

그산이름이 일명 ‘태봉’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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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드리나루터 무드리 서쪽 북한강의 나루터로 남양주시 화도면 금남리로 건너감 

바치울(責감〕 무드리 남쪽 강변의 높은 언덕 마을로 지형(地形)이 산에 받쳐진 모양에서 

유래함. 나라의 연료채취장. 

비선말 안무드리 동북쪽 마을로이청강의 신도비가서있다하여 붙인지명­

빗고개 비선말에서 구시울로 넘는 고개 

석바탕(석평촌, 돌바탈) 비선말 동쪽의 돌이 많은 마을. 

이외에도 공독교, 바깥무드리, 소군교(小君橋), 소구니, 아미산, 안무드리(내수입), 외수 

입(바깥무드리, 주막거리, 박석고개 이치고개, 새보 말구리 배치) 등의 지명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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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배리(鼎排里, 솥바위, 쇄삐, 솥배, 정배) 

본래 OJ=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솥처럼 생긴 바위가 있으므로 유래한 고장이다 1908년 양 

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퉁절골, 반곡, 멍덕골, 진대를 합쳐 

정배리로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 정배초등학교가 있다 

고령 박씨 정배(쐐排)라는 승정원 좌승지가 벼슬을 물리친 채 이곳에 은거하였으므로 그 

이의 명자(名子) 가운데 ‘정 (鼎)’ 지를 따서 붙인 지명이라고 전한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정배1리 (2반), 2리 (2반) 마을에 속한세부지명은다음과같다. 

건너말(응달말) 쇄삐 건너쪽의 응달진 마을, 

맹고개〔兩뼈} 웃말에서 옥천면신복리로넘는큰고개 

명덕콜〔明德감〕 사릿골 동쪽 마을로 옛날 어떤 학자가 이곳에 살며 『대학(大學)』에 나오는 

“大學之道在明明德’ 중에서 명덕(明德)을인용했다고도함. 

사릿골 쇄삐 서쪽에 있는 마을 

쇄삐고개(정배현) 웃말에서 서후리 퉁점으로 넘는 고개 ­

앙짓말 쇄삐 양지쪽의 마을 

진대 사릿골북쪽의 마을 

퉁점골(퉁정콜, 통정골, 퉁점, 동점) 사릿골 남쪽의 마을로 동점(￥!리店), 즉 농쇠로 그릇을 만 

들어 파는곳이 있었디는데서 유래한지명. 

화서선생묘(華西先生훌) 퉁정골뒤에 있는이항로선생의 묘소 

그밖에도 가마봉, 매골, 헌터벌 , 깊은소, 가리들보, 장숭배 , 매야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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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동면 

양동면(楊東面)은 군내 남동쪽 끝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119km2, 쌍학리 (홍離웰里) 외 7개 리 

로형성되었고면사무소는쌍학리에 있다. 

조선시대에 지평현의 동쪽에 위치했다 하여 지평현(많팎縣) 상동(上東)이라 부르고 소재 

지를 부연리 (옳淵里)에 두었다가 석곡리 (石씀里)로 옮겼다. 1908년 양근군과 지평현이 합병 

되면서 군에서 볼 때 동편 끝에 위치했다고 해서 양동면이라 칭하고, 1940년에 쌍학리(홍歸행 

里)로 면사무소를 이전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곳에 중앙선 철도역인 양동역이 있다. 

북쪽은 청운면, 서쪽은 단월면 -지제면, 동쪽으로는 서원면 -원성군 지정면, 남쪽은 여주 

군강천면에접해 있다. 

지형은 대체로 산지이며 , 북쪽에 비룡산(懶틀山, 626m), 남쪽은 일당산(日當山, 456m) 등 

에 둘러싸여 있다 다만, 석곡천(石감J 1 I)이 남으로 흐르는 유역에 약간의 경작지가 있다 주 

요농산물로는쌀 · 보리 · 콩 채소등이다. 

교통은 중앙선 철도가 남부로 가로지르며 , 지방도로가 발달되어 있다 

문화유적으로 이춘영 (李春永) - 안승우(安承禹) 의병장의 묘가 있다. 

이 면(面)의 내력은 원래 장대 (場향), 거단(£판), 송석(松石), 상소(上뚫) , 쌍리(雙里), 

화곡(花삽), 창촌(슐J·t). 내콕(內양), 학촌(훔財il 목곡(收삼), 삼산(三山), 금독(金.) , 하소 

(下果), 이천(첼川), 하옥(下씀), 조현(鳥뼈) , 상석(上石), 요곡(料갑), 송평(松t平), 월은(月 

隱) , 설매 (웰每), 장재(長才), 황거(黃巨), 가내(加乃), 산수(山水), 구창(舊會), 신창(新용) , 

신촌(新村), 송정(松亨) , 계량(桂良), 거슬(巨쫓), 윌리(月里), 율목(票木), 석우(石P뽑), 장만 

(長滿), 상고송(上高松), 화곡(花용), 광암(廣岩)의 38개 리를 관할하여 왔는데 . 1908년 양평 

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4월 1일 군면(휠~面) 폐합에 따라 상북면 하고송리와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판대리 일부를 합쳐 OJ:동면이라 하여, 단석, 쌍학, 삼산, 석곡, 매월, 계정, 금왕, 고송 

의 8개리로 개편 관할케 되었다.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 (里) ‘ 통(統) - 반(班) 설치조례에 의하여 8개 

법정리, 20개 행정리, 84개 반으로 개편 조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1) 계정리(桂훔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의 통폐합으로 가내리 , 산수리, 구창리, 신창리, 신촌리, 송정리, 계량리, 거슬리를 합쳐 이 

지명 가운데 계량과 송정리 두 마을의 이름을 합성 축약시킨 계정리로 부르면서 양동면에 편 

입된 지역이다 양돈, 표고, 느타리 재배를 많이 하는 마을이고 분교가 있다. 2002년 12월 31 

일 현재 3개 행정리 1s1R 반으로 펀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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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1리 (7반), 2리 (4반), 3리 (4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래콜(加乃-, 가랫콜) 구창말남쪽 마을 골짜기 약수터에 가래나무가많은데서 연유항 

구창말(구창리) 창말의 옛마을로 사창(社용)이 있었다 함 

귀골 가래골동북쪽골짜기 . 

논골 송정 동북쪽 마을로 횡성군 서원면 석회-리 쪽을 기는 고개가 있다 일명 ‘스무나리고 

개’ 라고도함. 

대월 동이점 동남쪽 미을로 골짜기가 깊다. 광산 탄약고가 있었고, 도자기를 만들었던 자 

취가있음. 

동이점 가래골서남쪽마을로옹기점이 있었음 일명 ‘점말’로도불림 

둔말 창말 남쪽 마을로 예전에 균역청 선무군관이 주둔했었다 함. 

뒷글 저수지가있는곳. 

목재 계량 동산의 마을로 목재를 벌채하던 곳. 이곳에 목재광산이 있음 

밀~골 새터 북쪽 마을로 옛 지명은 미양골’ 로 염소 사육장소였으므로 밀양골로 변이된 

곳이라함. 

산수말 구창말동쪽 마을로영의정을지낸 덕수 이씨 이여 (李옳) 선생의 묘소가 있으므로 

붙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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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말(新村) 구한말경부터 구창말 북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 

새창말 창말 서쪽의 새로 형성된 마을. 

새터 구창말동쪽의새로형성된곳 

송정(松享) 구창말북쪽 새로형성된 마을 

스무나리고개 창말에서 강원도 횡성군 서운면 스무나리로 넘는 고개 스무날을 기다렸다 

가사람을모아서 같이 고개를넘어 도적의 피해를막았다하여 유래함. 

아랫지량이 (아래계량, 하계량) 지 량이의 아래쪽 마을 여기에 양돈단지가 있음. 

여물이골 용마봉 밑의 골짜기 . 

작두터골(거슬리) 작두 받침을 만들었다 하여 붙은 이름으로, 송정 북쪽에 있다 마을 뒷산 

에 머슬치고개’ 가 있다. 

장말(장리) 계정리에서 으뜸 마을로 예전에 사창(社술)이 있었음. 

지량이 (계량) 새말북쪽마을로진흙이 나오는고을임 

이외에도 개삼말, 용마봉, 작은 귀골, 큰 귀골마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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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송리(高松里, 고술, 고솔, 고송)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으로 수백 년 된 높은 소나무가 있으므로 지어진 지명이다 1908 

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대리와 광암리 , 상북면 하고송 



리를 합쳐 고송리라 하면서 OJ:동면에 편입된 곳이며, 초등학교 분교가 있다 2002년 12월 31 

일 현재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고송1리 (4반), 2리 (3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고송천 북쪽으로 흘러서 전콕천으로 유입함. 

너분바위 고솔북쪽넓은바위가있는고을로일명 ‘너래바우’로도불리고있음 

노일고개 윗고술 남쪽에서 지제면 일신리 노일로 넘는 고개 -

늦굴목 뒷골 동쪽의 골짜기 . 

뒷골 고솔뒤의 골짜기. 

매봉산 아랫고솔 북동쪽의 산. 

모라치고개 고솔에서 지제면 지평리로 넘는 고개. 

방글고개 너분바위에서 청운면 비룡리 방골로 넘는 고개. 

비룡골 아랫고술 북쪽의 골짜기로 불룡산 아래가 됨 

삼선당 윗고술 서쪽의 마을로 뒤쪽 산에 치성 드리는 당(堂)집이 있어 붙은 곳 약수가 있음. 

쑥골 고솔 북동쪽의 마을로 쑥이 많이 났던 지명이라고도 하고 깊숙히 들어가 있는 고을 

이라붙은것이라고도하며, 광산이 있음 

장만터(長滿- ) 아랫고술동쪽의 마을로언제나벌채한재목(材木)이 널려 있다하여 지어 

진고장이름. 

토부안 윗고술 북쪽의 마을-

한치고개 윗고술에서 지제면 월산리 취암으로넘는큰고개 

황하터(養可(下)-) 너분바위 서북쪽 마을로 황건론산 아랫 마을임 . 

이외에도 느라골, 배나무골, 벽징낼, 삼성광산, 상고송(윗고술), 하고송(아랫고술), 아흔 

골, 작은쑥골, 찬물내기, 큰골, 황계소(黃類낌) 등의 고을명칭이 더 있다 

3) 금왕리(金BI里, 금왕골, 금왕동) 

원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으로 금왕산 아랫마을이므로 불리는 마을 이름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월리, 율목리, 석우리를 합 

쳐 마을이 형성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10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금왕1리 (5반) , 2리 (5반) 마을의 세부지명은다음과같다­

금왕사 금왕골 동북쪽의 절, 

돌모루〔石聞〕 점말북쪽마을로돌이 많은모퉁이를지나있는곳. 

메덩골(멧덩굴) 돌모루 북쪽 마을. 

밤나무골 금왕골 북쪽마을로 밤나무가 많았음. 이곳에 저수지가 있으며 초등학교가 있음 

지금은 폐교되어 LG전선 수련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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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개 돌모루에서 청운면 갈운리로 넘어가는 고개 

비'2-l'글(님|요낼) 금왕골 남쪽 양지바른 마을로 ’양곡(陽씀)’ 이라고도 함. 

아랫버덩 윌리터 아래의 버덩 ‘ 

앞버덩 비양골앞의 버덩. 

윌리터 (月里-) 금왕골 서쪽의 마을 

점말(店 ) 밤나무골 북쪽 마을로 옹기점이 있었다 함. 주막(酒幕)도 있었읍. 

텃골 밤나무골서쪽마을 

텃골고개 텃골에서 고송리 장만터로 넘는 고개. 

황거러니고개(한거러니고개) 월리터에서 매윌리의 황거러니로넘는고개. 

가현고개 멧덩골에서 가현리로 넘는 고개 

임도 벗고개에서 서쪽으로는 가현고개, 동쪽으로는 금왕골까지 새로 생긴 산길. 

이외에도 두리봉, 밤나무골버덩, 비양골고개 , 웃버덩 , 작은고개 , 작은금왕골, 큰금왕골, 사 

시락골 등의 지명이 더 있다‘ 

4) 단석리(규石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 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정-대리, 거단리, 송석리, 상소리 일부를합쳐 거단· 송석 두고을의 지명에서 글자를따 

서 단석리라하여 양동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 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1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단석초등학교가 있다 

단석 1리 (6반), 2리 (3반), 3리 (5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거단리 (巨규里, 거단이 , 것다니) 단석리에서 으뜸 마을로 큰 골짜기가 됨‘ 

다략근이 솔석정이 동쪽 마을로지대(地혈)가높아매달려 있는듯한곳, 여기에 단석 저 

수지가있음. 

두리봉 요골 동쪽 둥근 산. 

뒷골 요골뒷마을-

뒷너머 뒷골 너머 쪽의 마을 

뒷대골 큰황골 남서쪽 마을 

벙데미 단석리에 있는 바위더미로 부영이가 서식했던 곳, 

서화고개 요골에서 여주군 북내면 서원리 서화로 넘어기는 고개 

솔석정이 〔松石훔〕 다략근이 서북쪽 마을로 마을 앞 암반 위에 소나무 그늘 정자로 만든 놀 

이터가있음. 

아랫말 요골 아랫쪽의 마을-

요골〔민감, 옷글〕 거단이 북동쪽 골짜기 안의 마을로 삼태봉 밑의 오목한 고을 



응달말 황골응달쪽마을 

장터〔場혈〕 솔석정이 북쪽 마을로 가마못(부연) 시장터가 있어 연유한 이곳에 면사무소가 

있던 곳으로 지금 이곳에는 체육공원이 신설되고 을미의병 발상지로서 그 추모비가 세 

워져있음 

종자리 (종지알) 새말동쪽의 마을. 

황굴 항골, 항곡(↑흉감), 황곡, 대곡(大유) . 다략근이 동남쪽 큰골짜기의 마을로 골짜기가 

깊은 데서 연유됨 

이외에도 가운데땀, 너분바위산, 느릅실 , 대항곡(大·|률감, 큰황골), 덤바위, 도터골(되퇴 

골), 담새골, 무당골, 망재, 범상골, 새골, 새말, 신대동, 완재이 , 웃말, 작은다락근이, 작은 

황골〔小l륨삼〕, 큰골, 큰다락근이 등의 지명이 산재(散在)하여 있다. 

5) 매월리(梅月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 

에 따라 요곡리, 송평리, 월은리, 설매리, 장재리, 황거리, 상석리, 일부를 합쳐 설매 · 월은 

두 마을 이름에서 각 한 자씩 본따 매윌리로 지은 명칭으로 %똥면에 편입시켰다. 2002년 12 

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매월1리 (3반), 2리 (4반) 마을의 세부지명은다음과같다. 

광암(廣岩, 너븐바우|) 매곡역 남쪽의 넓은 바위가 있는 마을 

구둔치(九면時) 달웅개에서 지제면 일신리 구둔으로넘는고개. 

달웅개(달은개, 月 隱) 매월리에서 으뜸마을로울창한수풀에 달빛조차가려진 고을이란뜻 

서방글 장재터 북쪽마을 

설매실(훨每-) 달웅개 동쪽 마을로 승사랑 벼슬의 원주 이씨 이희흥(李希興)이 은거하며 

붙인지명이라함. 

장재터(長才-) 설매실 북서쪽 마을로 황거광산에서 큰 재산을 모은 이가 산 곳이라는 설 

도 있으며, 예전 장자가 머물던 곳이란설도 있음. 941 

텃골 달웅개서쪽마을 

황거(黃巨) 일명 ‘황거러니’ 라 일걷는 이곳은 서방골 북서쪽 마을로 일제 때 황거광산에 

서 금을채광한이후생긴지명, 

매곡역(梅삼羅) 중앙선에 있는 역이며 구둔치에 매곡터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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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산리(三山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으로 원삼산 뒤의 산이 세 봉우리가 연달아 있는 모습에서 연유된 

지명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곡리, 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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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 삼산리 분터골 전경 

이천리, 상소리 일부와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판대리의 일부를 합쳐 삼산리라 불린 후 양동 

변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삼산1리 (3반), 2리 (3반) , 3리 (3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곰지기 솔치 남서쪽 마을-

농막둔지 삼산남쪽마을로농막(農幕)이 있던자리임 

당고개 원삼산에서 도소리로넘는고개 . 

도소리〔都率〕 농막둔지 남쪽마을로일제때 의병 집결지였다함 

뒷골 웃배미 뒤의 골짜기. 

뒷들 삼산뒤의 들. 

배내 이천(캘J 11). 이내 분터골 동남쪽 마을로 배나무가 있었다 함 

분터골〔上뚫〕 도소리 남쪽의 마을로 분토가 출토되며 의병활동이 있었던 심산유곡으로 여 

름철 약수(藥水)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을 

불가턱골(불개턱골) 예전 절이 있던 곳으로 세 집이 거처하고 있음 

속골〔金감〕 금곡리,쇠골 삼산동쪽골짜기미을로마을입구가비좁음 

솔치(송재, *샘츄) 솔치고개 밑의 마을-

물탕골 두리봉 맞은편에 있는 마을 한학자 최선생의 제자로 문막 사는 윤길중이란 명인 

이살았다함 

솔치고개(큰솔치고개, 대송치) 도소리와 배내에서 강원도 원성군 지정면 수청동으로 넘는 

높은고개 

솔치모랭이 〔#왜禹〕 솔치 남쪽 모퉁이에 있는 마을. 

쉬청거리 솔치동쪽 마을 



앙짓말 농막둔지 서북쪽의 양지바른 마을, 

응달말 양달말 동쪽의 응달진 마을 

설치버덩 이곳 묘자리에 호혈이 있는데 후손들이 묘지에 사초를 하고 가면 변사를 당하며 

근래도 2회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여 지금은 묵고 있음. 성씨가 엄씨라고 전함. 

작은 솔치고개〔小松時〕 솔치고개 서쪽 일당산 서쪽 고개로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로 넘는 

고개임. 

지례너미버덩 솔치에서 강원도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로 넘는 버덩 . 

판대 옛판대리에서유래하며,중앙선철도에있는역. 

이외에도 골안, 도덕골, 솔치고개‘ 아래울, 아랫배내 , 아랫삼산, 양짓말, 오야주나무골, 운 

골, 웃배내 , 웃삼산, 원삼산, 지계지골, 큰노루골, 큰솔치고개〔大松時〕, 큰우물, 홈다리골 등 

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7) 석곡리(石各里, 돌실, 석실, 섬실, 석곡, 섬실골, 석실콕)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으로 돌 많은 고장의 어원이 다양한 변이음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 

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하콕리 , 조현리 , 목곡리 , 

상석리를 합쳐 이 가운데 상석과 하곡 두 마을 이름 글자 중 합친 지명이 석곡리다 이로써 

양동면에 편입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9개 반으로 편성되었으며 이곳에 

양동초등학교가있다 

석독I리 (5반), 2리 (4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다음과 같다. 

고래말 섬실 동쪽 마을로 옛이름은 ‘고내말(古內-)’ 이었다 하나 오히려 고래논이 많아 

붙은이름이라는설이 타당함. 

누묵골 섬실 동북쪽 골짜기 

목곡(收감, 목글) 섬실 동북쪽 마을로 덕수 이씨 이기진(李箕鎭) 판서가 은거하였으므로 

그의 아호(雅號)를본뜬지명임 . 이 마을에 의병장인 안승우 이춘영 의사(義士)의 묘소 

가있다 

사이실(沙以室) 새우개 북동쪽 골짜기의 마을로 섬실과 새우고개 사이 마을을 뜻하며 , 일 

설에 따르면 의병장 안승우(安承宇)가 살았으므로 그 분의 아호인 사이 (沙而)’ 에서 질’ 

자를첨7씨킨지명이라고도함. 

새우개 사이실 북서쪽 마을로 일명 ‘조현(鳥뼈)’ 이라고도 함 

새우고개 마을뒤 고개로온갖새가많아붙은이름. 

섬실(돌실, 석실, 석곡, 섬실골, 석실곡, 돌모루) 여러 개의 지명을 지닌 지명으로 건지산이 

있고 예전엔 면사무소가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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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풋굴 새우개 북동쪽 마을로 용주사란 절이 있었다 함. 

이외에 목골고개, 아랫목골 양짓말, 웃목골, 응달말, 방축골, 상록촌 등이 더 산재하여 

있다. 

8) 쌍학리(雙關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쌍리, 화곡리, 장촌리 , 내곡리, 학촌리, 목독리 일부를 합친 후 이 중에 쌍리와 학촌리 

두고을첫 글자를합쳐 쌍학리라하고 OJ:동변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131H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마을에는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 농협, 신협 , 지서 , 우체국이 있다-

쌍학1리 (4반) , 2리 (5반), 3리 (4반) 마을의 세부지명은다음과 같다. 

가마소〔숲j김〕 활거리 동쪽 마을로지형 중에 가마솥같은연못이 있었다함­

고새기 (쌍리) 창말 남쪽 마을 

꽃재 창말서쪽 마을로 서당(書堂) 둘레에 꽃이 많음. 

다리목 휠-거리 앞의 다리가 있는 들-

마글 안골서북쪽산마을로말이 많아서 유래함 이곳은임오군란때 명성황후가피란한 

곳이라는 기록이 정민공(안정옥) 묘갈에 기록되었으며 효열각이 있음 

망골 마골위에 있는지명으로이곳이 망을보던곳이라전함. 

방축골 활거리 서쪽의 골짜기로 방죽이 있음. 

불당굴 불당이 있는골짜기. 

삼성당(三姓휠) 창말 동북쪽 마을로 박 황 - 민 세 성씨가 살았던 곳‘ 

서낭당고개 안골에서 창말로 넘는 고개로 서낭당이 있었음. 

양동역 학둔지 북서쪽의 중앙선 정거장임 . 

업고개 활거리에서고새기로넘는고개 

중대(中혈) 창말과 고새기 중간 마을. 

직장들(곳들) 박직장(朴直長)의 은거지였으므로 이름이 붙은들 

창말(창촌) 학둔지 남서쪽의 마을로 사창이 있었다 함. 창고 마을의 준말 

택풍당(澤風堂, 택당) 창말 서북쪽의 집으로 인조대의 문인이었던 택당 이식 (휩펴)이 살았 

던거처의 유물관 

학둔지(題村〕 쌍학리에서 으뜸마을로학처럼 지형이 생겨 연유된지명. 

활거리 고새기 남쪽 마을로길거리 생긴모양이 활같다하여 붙은지명 

횟골〔花음〕 창말 남쪽의 꽃이 많은 마을. 

이외에도 구멍가래, 말미산, 매봉재, 범바위 , 시쩡재 산수골(삼지당골), 삿갓벌, 승냥골. 



쌍학천, 아래학둔지, 안골, 위학둔지 , 잣나무골, 큰골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8. 양서면 

양서면(楊西面)은 군내의 남서단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59 .5km2. 용담리 (龍灌里) 외 101TI 

리로구성되어 있다-

1747년(영조 23)에 양근군 서시면(도곡, 대심, 국수, 북포, 청계, 증동 등의 6개 리를 관 

할)과 서중면(양수, 용담, 부용, 목왕, 신원리 등 5개 리 관할)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1914 

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시변(西始面)과 서중면(西中面)을 합병하여 지금의 양서면 

이라 불리고 있다. 양서면은 군의 서쪽이어서 이런 명칭이 생겼다. 

북쪽은 서종면, 동쪽은 옥천면, 서쪽은 북한강을 건너 남양주시 와부면에 접하고, 남쪽은 

남한강을 건너 대안(對품)의 강하면과 광주시 남종면과 접해 있다. 

남서부 경계지역인 한강유역에 충적층(파精層)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부는 편암(片嚴), 

북서부는 호상편마암(鎬狀片麻嚴)으로 형성되었다. 북부에 청계산(淸逢山, 658m) 형제봉 

(兄弟峰), 남부에 부용산(英흉山 366m)이 솟아 있으며 또 남류하는 북한강과 서류하는 남 

한강이 남서부의 양수리(兩水里)에서 합류히는데, 그 유역은 비옥한 평。까 전개되어 주곡 

농작물과 채소류를 생산한다. 

교통은 중앙선 철도와 서울 강릉간 국도가 남한강을 따라 동서로 지나가며 지방도로도 

발달되어 있다 중앙선 철도에는 $랴, 신원, 국수역이 있다. 

또서울근교여서 젖소· 한우 닭사육이 활발하고주말관광하는여행객이 점차늘고있다. 

문화재로 대심리(大心里) 선사유적(先史遺題), 신원리 부용산 성지(훗容山 微tl::). 양수리 

지석묘군(支石養群) 등이 있다. 

이 면(面)의 내력을 좀더 상세히 살피면 양근읍내(爛眼內) 서쪽이 되므로 서시면(西始 

面)이라 하여 동편(東片) , 고현(高U見) , 식곡(息씀), 상서 (上西), 하서 (下西) , 탑리 (搭里) , 내 

제탄(內圖離), 외제탄(外細懶), 복포(福浦), 도곡(關씀), 우장(牛長), 대탄(大離), 신촌(新 

村), 답다(짧多), 상심(上心), 야콕(治삼), 분점(益店), 신원(新院), 월계(月演)의 19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서중면(西中 

面)의 용진(龍律), OJ:수두(兩7爛), 석장(石뽑), 벌리(代里), 가정(빠亨), 동막(東幕), 목왕 

(木f王)의 8개 리와 고읍면(古물面)의 기곡리 (基씀里) 일부를 합쳐 양서면이라 칭하게 되었 

으며, 정동, 청계, 복포, 도곡, 국수, 대심, 신원, 양수, 용담, 부용, 목왕의 117H 리로 개편 되 

었다.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 (里) · 통(統) · 반(班) 설치조례에 의하여 

ll7H 법정리, 23개 행정리, 60개 반으로 개편되었으며, 2002년 12월 31일 현재 25개 행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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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6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1) 국수리(훨秀里)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신촌리, 답다리, 비석거리를합쳐 국수산밑이 되므로국수리라하여 양서면에 편입되 

어 오다가,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6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국수1리 (2반) . 2리 (2반) , 3리 (2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공동미산 공동묘지가 있는 산‘ 

국수역 정자골 남쪽에 있는 중앙선의 기차정거장. 서쪽으로 국수터널이 있음 

바깥말 새말바깥쪽의 마을 

복개천 국수리 앞에서 복포리로 뻗쳐 흐르는 뱃물. 

비석거리(비선거리 , 硬立) 국수역 남쪽의 마을로, 이 고을의 집강(執個)이었던 박후대의 애 

민선정비(愛民善政꽤•.)가서 있던 자리에서 유래함 현재 대심리 마을회관 앞에 있음. 이 

마을 위쪽으로 국수중 · 고등학교가 있음 

새말〔新村) 국수역 서쪽 마을로 1957년에 형성된 곳-

안말 새말 안쪽의 마을로 중앙선 확장공사로 담이 만들어졌음. 정자골 동쪽의 마을 

임문01고개 새말에서 도곡리로넘는고개. 

정자골 정자골에서 도곡리로 넘는 고개, 이 앞에 느티나무 정자가 있었다 함 일명 ‘답다 

(짧多)’라고도불림 

만남의 광장 새로 생긴 마을로 상점과 음식점이 있음. 

이외에도 국수교‘ 매두봉, 병재들 등의 지명이 더 있다‘ 

2) 대심리(大心里)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대탄리와상심리를 합치며 두지병을합성하여 대심리로칭한후양서면에 편입 조정시 

켜 왔다 2002년 1 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지역 내의 세부지명 

은 디음과같다 

건너말 한여울 건너쪽 마을. 

논여울 한여울서쪽마을. 

상심 (上心) 한여울 동쪽 남한강변의 벼루이며 농장과 별장이 있음 상심정(힘ι추)에서 

유래함 이천 서씨의 선조가지었던 정자 

윗구벼물 전원주택이 새로 생긴 마을‘ 

상심이고개 상심에서 국수리 비석거리로 넘는 고개 



앙서연 도곡리 월계나루 전경 

상심01나루 상심에서 강하면 운심리로 건너는 나루터 

예마당 전원주택이 아래위로 새로 생긴 마을임 . 

한여울〔大難〕 대심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또는 큰 여울을 일컬음. 

대하섬 잔디밭과기옥이 한채 있음 남한강의 외딴섬 

거북섬 남한강가운데 있는섬 농토가있음 개인소유입 

3) 도콕리(關씁里, 도곡, 질울) 

본래 %딴군 서시면 지역으로 예전에 질그릇을 구웠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지방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반장리, 대탄리 일부를합쳐 도곡리라하면서 양서면에 소 

속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뒷골 질울뒤의 골짜기. 

바료낼고개 질울에서 신원리 분점으로 넘는 고개 . 

반장(半長, 반장이) 질울 남쪽 마을로 예전엔 주막(酒幕)이 있어 성시 (盛市)를 이루었다 하 

여 반은 장날 같다는 데서 연유된 곳, 여기에 양서초등학교가 있음. 

분투굴 분토가 나는 골짜기, 

성주골 성주산 밑의 골짜기 

앙짓말 질울 양지 바른 곳. 

월계나루 양서면 반쟁리에서 남종면 천탄으로 건너가는 나루, 

이외에도 도곡천, 뱃돌바위, 반장교, 새능산, 안터골, 왕바위 , 응달말, 임문이고개 , 정자골 

고개, 황소바위 등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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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왕리(木H王里, 무왕골, 목왕동, 망골) 

원래 양근군 서중면 지역으로 산이 깊고 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 

입되었다. 그후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막리, 사촌리 일부와 서시면 신원리 일 

부를합쳐 목왕리라부르면서 양서면으로편입된 곳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목왕1리 (2반), 2리 (2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다음과같다‘ 

구정벼랑(구정베루, 구정벼루) 절말 서쪽의 벼랑으로 일명 ‘구정독(九政유)’ 이라고도 함. 

아홉 정승의 유택이 있다는데 그 이름은 정창손(鄭昌孫), 노정승(盧政캘), 김사형(金士 

衛), 신효창(申孝昌), 이민성(李民聖), 이덕형(李德聲), 이준경(李浚慶), 민회(閔熙), 민 

음(閔顯) 등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음. 

동막글 무왕골남쪽 마을 

벗고개 무왕골에서 서종면 수릉리 능골로 넘는 고개 

샘고개 동막골에서 신원리샘골로넘는 고개, 

맘골 목왕골. 

절말 말골 아랫동네 . 

양짓말 동막골 양지쪽 마을 

절말〔꿈村〕 무왕골 남서쪽 마을로 옛날엔 절이 있었음 

한음산소c;휩쓸山所) 한음 이덕형 (李德響)의 묘소­

이외에 은행나무, 응달말이 더 있다. 

5) 복포리(福浦里, 복포, 복개) 

원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안굽여울, 바깥굽여울 식독리 일부와 고읍면 기곡리 일부를 합쳐 복포리로 명명 (命名)

하면서 양서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복포1리 ( 1반), 2리 (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마소 가마솥 모양의 늪(연못) 

굽여울(구|벼울, 歸難) 복개 동남쪽 여울로 남한강이 흐르면서 구부러져 여울이 되는 지형 

에서 붙인지명인데 , 말발굽같이 생겼다하여 ‘제탄’이라고도함­

능굴(능골)@ 능굴뒤의 골짜기로여기엔고구려의 능이 있다함. 

능굴@ 굽여울마을서북쪽의 고을임. 

능골(陸감) 마을뒷산에 창녕 함씨(威]3;;) 선산이 있다하여 붙인 지명 

바깥멸여울 귀벼울의 바깥마을 



앙서연 목포리 굽여울 전경 

복개굴 복개에 있는 중앙선 터널임 . 

송구터 예전 송씨 (宋民)가 살았던 터여서 생긴 지명 -

요념여울 귀벼울의 안마을로 일명 기벼울 로도 일컬음 이곳 약수터 아래 이병모 선생 묘 

가있음. 

한티고개(한치고개) 굽여울에서 북개로넘는고개. 

복포천 청계, 징동, 복포 국수리로 남한강에 유입되는 내 

이외에도 맹재굳치, 삿갓바위, 원복포, 치마바위, 평풍(병풍)바위 등의 지명이 있다 

6) 부용리(美흉里) 

본래 양근군 서중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가정, 더운우물게, 월계골, 상나무배기, 참나무정이, 교통을합쳐 부용산의 이름을따서 

부용리라 하였다 양서면에 편입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6개 반으로 편성 

되어 있다- 동산, 동고 선생 묘소가 있음 

부용1리 (2반), 2리 (4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정(껴후) 부용리에서 으뜸마을로참나무가많았다함. 일명 ‘참나무쟁이’로도불림. 

건지미고개 향목에서 양수리 건지미로넘는고개. 

괴골(교골) 이 마을을 갈 때는 징검다리가 있다 하여 지어진 마을. 

다리골〔橋洞〕 향목 동북쪽의 마을로 다리가 있음. 

더운우물 가정 옆의 우물로 더운 물이 나오고 있음. 

상나무배기 가정 동북쪽 마을로 향나무가 있었음 

소리개 향목에서 양수리 골용진으로 넘어가는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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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재이(진목) 가정 동쪽마을로참나무정자가있었음‘ 

부용천 목왕부용, 용담리에서 남한강으로유입되는내. 

이외에도 안께, 양짓말, 오두개, 오두개고개, 월계골, 음짓말, 정지골 등의 지명이 산재하 

여있다 

7) 신원리(新院里, 신원, 묘곡, 호리원, 안골, 월계)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야독리, 분점리를합쳐 신원리라하여 양서면에 편입되었다 이곳중앙선에 터널이 4곳 

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77H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원1리 (4반) , 2리 (3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병은 다음과 같다 

동이점골(분점) 묘골 동쪽의 마을로 옹기점이 있었다 함 이곳에 신원역이 있음 

뒷구럭 동이점골뒤 골짜기. 

묘골〔妙감〕 월계 동쪽의 마을로 함양 여씨 (呂民) 선대 묘소가 있는 곳 

묘골고개 묘골에서 동이점으로넘는고개 . 

부용굴 월계굴서쪽의중앙선기차터널 

부인당(婚人堂) 샘골서북쪽부용산에 있는당집 

샘고개 샘골에서 목왕리 동막으로넘는고개‘ 

샘골〔몇뼈〕 월계 북쪽의 마을로 샘물이 있읍. 

월계굴 월계 서쪽의 중앙선 기차 터널 

정고개(점고개) 동이점골에서 풀무골로넘는고개­

풀무골〔;台삼〕 묘골 북쪽 마을로 대장간이 있었음. 

이외에도 가죽나무골, 두두름산, 서통린L굴, 원수굴, 부용사, 월계천, 터굴, 풀무골, 고개 등 

이 산재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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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수리(兩水里, 두물머리, 두물거리, 두머리, 두거리, 양수두, 양수) 

본래 양근군 서중면 지역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合水)되므로 지어진 지병으로 1908 

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용진리와 석장리, 벌리 일부를 

합쳐 양수리라 하고 양서변에 편입시켜 왔으며, 2002년 12월 31일 현재 5개 행정리 22개 반 

으로편성되어 있다, 

Ocf수1리 (4반), 2리 (3반) , 3리 (3반), 4리 (6반), 5리 (6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개미기도랑 양수리의 뱃가로개를막아만들어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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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서연 g악리 노적봉 전경 

건지미 개미 북쪽의 미을. 

곡룡진(감龍澤) 원수굴 남쪽, 나룻가 마을 

패미 원수굴북쪽마을로일병 괴미(怪米)’라하며 적군에게 거짓으로쌀을쌓은 더미처 

럼 속였다는 일화(進話)가 전함 

노적골(露積-) 노적봉 아랫 마을로 임진왜란 당시에 적들에게 위장술법으로 격퇴시킨 일 

화가있음. 

용소 북한강물을 남한깅으로 유입하던 셋강으로, 옛날에 용이 있었다 하여 이런 지명이 

유래함. 

노적봉 건지미 동쪽 산으로 이 산 전체를 짚으로 가려 왜적에게 군량미로 위장한 데서 지 

명이유래함 

돌댐이(돌데미 , 石增) OJ수머리 북쪽마을로돌담이 있음. 중앙선 철교가시설된 곳이다 

두물머리 남북한강이 만나는 곳- 여기에서 매년 당산제를 지낸다. 

두머리나루 두머리에서 와부읍진중리로건너는나루가있던 곳. 

양수교(兩水橋) 양수리에서 와부읍 진중리로 왕래하는 북한강 다리로 1937년에 준공되었 

으며, 서울∼강릉간국도가연이어짐-

용늪 골룡진 동북쪽에 있는 늪. 

원수골 골룡진 북쪽의 마을 

족자섬〔節子島〕 양수머리 남쪽, 한강의 복판에 있는섬. 

신양수대교 용담대교와 연결된 4차선대교로 장관을 이룸 

이외에도 동돌담이(동석장), 상석장(위돌담이 ), 서돌담이(서석장), OJ수철교 등의 지명이 

있다 

951 

제
4

펀
 
앙
명
의
 
지
영
유
래
 



952 

앙
 영
 의
 
문
 화
 유
 산
 

9) 용담리(龍遭里) 

본래 양큰군 서중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정리 , 양수두리 , 석장리 , 벌리의 각 일부와 서시면 월계리 각 일부를 합쳐 용담리라 

하면서 양서면에 편입되고 있다- 용담리 란 지명은 이 마을에 있는 용소(龍핍)는 큰 늪에 용 

이 있다 하여 붙었다는 유래가 전한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었고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양수역 

이있다 

용담1리 (5반), 2리 (3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캠골 상촌동남쪽마을 

기두원(뀔廳) 파람소니 남동쪽마을로원집(院-)이 있었다함. 

길목이 상촌서쪽 마을로길목임. 

상촌(上村) 파람소니위쪽 마을 이곳에중고등학교가있음. 

새마을촌 1972년 대홍수시에 유실되었던 기두원 마을의 몇 가옥을 새로 옮겨 형성한 마을, 

궁노소 용소 아랫목. 초등학교가 있음 

~=수역 파람소니에 있는중앙선기차역이 있는곳 

용묘낼 파람소니 동쪽에 있는 중앙선의 터널 

파람소니 (i\岩) 용담리의 으뜸 마을로 ‘팔암소(八岩핍)’ 의 연철현상으로 변이된 지명인 

듯한데, 일설엔 마을 앞 남한강의 파도를 바라볼 수 있어 ‘파람(波寶)’ 의 어원으로 해석 

하는기록도있음‘ 

용담대교 6번 국도를 4차선으로확장하기 위해 만든대교로서 신oJ수대교와연결되어 있음 

이외에 기두원 다리, 성재벌, 용담교 등이 산재해 전하고 있다 

1이증동리(漫東里)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의 폐합 

에 의거하여 된고개 , 바우서리, 동편 식독 정개울, 서시울을 합쳐 징개울과 동편 두 곳 이름 

에서 본뜬 증동리로 하여 양서면에 편입된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5개 반 

으로편성되어 있다 

증동1리 (3반) , 2리 (2반) 마을의 구체적인지명은다음과같다 

동펀(東便) 정개울 동쪽 마을 

된고개CD〔高뼈} 동편 북쪽의 제치레미로 넘는 높은 고개임 

된고개@ 된고개 아랫마을로 ‘된재’ 라고도 함-

모장너머 동편 남쪽의 마을-

바우서리 자오개 밑의 바위가 많은 마을 



세눌 세집이한울타리로한곳에사는마을. 

성안 세눌에서 식곡골짜기로오르면산이 성(城)처럼 싸여 있다하여 일컴는지명. 

시시울〔息삼〕 정개울 동남쪽 마을 

징계울(징개울, 진개울) 정동리에서 으뜸 마을로, 마천산 계곡에서 마을 앞까지 긴 뱃물이 

흐른다는 의미의 ‘긴 개울’ 의 지방색 변이어, 즉 ‘긴’ 이 ‘진 또는 정’ 의 방언(方言) 현상 

으로나타난지명인데, 맑음(맑을정)이 강조된지명으로복개울위쪽임. 

자오개〔R뼈〕 된고개 미을에서 동편으로 넘는 고개 

대골 대아초등학교가 있는 곳. 

11) 청계리 (淸漢里)

본래 OJ=근군 서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조 

치에 따라 반월형, 중말, 벌말, 탑골을 합쳐 청계산 아랫마을이므로 청계리라 하여 양서면에 

편입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청계1리 (2반), 2리 (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반월형(半月形) 청계리에서 으뜸마을로마치 반달같은지형(地形)에서 연유한지명 . 

벌말〔뀔村〕 중말 남쪽 벌판 마을-

중말〔中村〕 반월형 남쪽마을로반월형과벌말의 중간이 됨. 

탑골〔搭감〕 반윌형 서쪽 마을로 탑이 있었고, 느티나무 여섯 그루가 정자터를 형성하여 지 

개정(之介亨)이라불림 

청계산 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동리에서 소유하고 있음. 

9. 옥천면 

옥천면(玉옳面)은 군내 중부에 위치하는 면으로 1747년(영조 23)에 양근군 관아가 있던 

곳으로서 고읍내면으로 호칭되어 오다가 1914년 3월 1일을 기해 고읍면으로 개칭되었고, 

1937년 8월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고쳐 오늘에 이른다. 곳곳 어디를 가나 산과 물이 어우러진 

지역이므로붙은이름이다. 

동쪽에 용문면(龍門面), 서쪽은 양서면(楊西面), 서종면(西宗面) , 남쪽이 강하면(江下 

面) -강상면(江t面) - 양평읍(楊平물), 북쪽은 단월면(뀌月面) · 가평군 설악면과 경계를 이 

룬다 

면 동쪽 경계 부근의 용문산 가섭봉을 최고봉으로 백운봉(白雲峰, 940m) · 중미산(때美山, 

833m) 등의 높은 산이 동 북 서 3방향으로 솟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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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 남한강에 접한 납부 충적층0빡훨황)의 낮은 지대에서 논농사 

를짓는다 이외에휴양림과스포츠레저,수련원등관광지로서자리한다. 

주요 농산물은 쌀 보리 콩 · 산야채 퉁이 산출되며 최근에는 양계 축산 · 속성 채소까 

지 영농으로 늘리고 있다. 

서울 강릉간의 국도와 중앙선 철도가 면 남단부를 지나 교통은 편리하다, 

문화재는 양근향교(楊臨5校) · 함왕성지 (J따王城址) · 사나사(舍那좋) ·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圓證國師石鐘,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2호) 사나사 원증국사석종비(경기도 유형문화 

재 제73호) 사나사 3층석탑 등이 있다. 

이 면(面)의 내력을 상세히 살피면 양근군이 건지산 밑이었다가 현 양평군 양평읍 OJ근리 

갈산(일명 칼산)으로 바뀌면서 고읍면(古물面)이라 하여 옥천(玉良), 사천(料川), 사탄(沙 

漢fO. 대월(大月), 교촌(*썼t)' 백현(相뺑), 편전(片前), 갈현(훨視), 동촌(東村), 서촌(西村), 

복동(福童), 신촌(新村), 동막(東幕), 양현(兩µl)jl,)' 상옥(上삼), 하콕(下감), 신대(新뀔), 빙독 

(:lj(감), 당곡(堂깜), 아오(我홈) , 기곡(基까), 덕곡(德감), 용암(龍岩), 옹암(驚岩)의 24개 동 

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덕독, 

용암, 옹암, 사탄 일부를 갈산면(양평읍)에 넘기고 옥천, 용천, 신복, 아신의 4개리로 개편 관 

할하다가, 1931년 4월 1일 옥천리의 이름을 본떠 옥천면으로 하였다.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 (里) 통(統) 반(班) 설치조례에 의하여 4개 

법정리에 13개 행정리와 45개 반으로 개편되었으며, 2002년 12월 31일 현재 13개 행정리와 

40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1) 신복리(新福里) 

본래 ocJ=근군 고읍면(옥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촌리 , 서촌리 , 복동리 , 신촌리 , 동막리, 양현리 일부를 합쳐 이 가운데 신촌과 

복동 두 고을의 이름을 본떠 신복리라 하여,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117H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복1리 (5반), 2리 (2반), 3리 (4반) 마을의 세부지명은다음과같다 

가라진게 복우리서쪽의 마을로연수원눈썰매장과수영장이 있읍. 

고목골 동막서북쪽마을로괴목이 있었다 함‘ 

농다치(뚫多時) 새말에서 양현으로 넘는 고개 옛날 뒷양근으로 시집가는 신부가 험한 고 

갯길이라서 농다치리한 데서 유래함 

동막(東幕) 새말북동쪽골짜기 마을. 

동촌(東村) 뒷들 동쪽 마을-

뒷콜 동막뒤의골짜기.오봉선생묘와신도비가있음 



뒷들〔後핸〕 복우리 남쪽마을로건지산뒤가되며, %ε근군의 관。까옥천에 있을 때 뒤의 

들이되어 붙은이름 

말고개〔馬뼈〕 새말에서 서후리 서차남으로 넘는 고개. 

말골 복우리 동쪽 마을로 연안 이씨 이순영(李純榮)이 은거하며 자기의 아호(雅號)인 두 

곡(斗용)에서 연유한 지명 

복우리 복동, 북오리 . 신복리에서 중간 마을로 관아에서 북쪽으로 5리 지점에 있는 마을. 

상촌(上村) 서촌 위쪽 마을. 

새말〔新村〕 복우리 북쪽의 새로 된 마을­

생절 동막동북쪽골짜기로절이 있었음 

서촌(西村) 뒷뜰 서쪽의 마을. 

선어치(仙b생츄) 양현에서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로 넘는 고개 

양짓말 복우리 양지켠의 마을 

양현(兩뼈) 농다치 북쪽 마을로 농다치고개를 넘어서 선어치고개 아랫 마을. 

엄두레골〔嚴짧來감〕 새말 동쪽의 험준한 산간 벽촌 마을로 무서운 도둑이 나타난다는 뜻이 
。1 조L 
λλ 디 

고리고개 새말에서 새터말로넘는고개. 

원통이 서촌 서쪽의 마을로 원통사가 있었으며 , 광산 김씨 선조의 묘소가 있어 하인이 거 

짓으로 이장(移舞)을 권유해 무덤을 파자 학 두 마리가 날아가니 명당자리를 펌에 속아 

넘긴 것이 원통하다고 하여 생긴 지명. 

잣고개 뒷들에서 옥천리 백현으로넘는고개. 

장골 새말서남쪽마을. 

절골 절이 있던골짜기. 이곳에 있던불상을옥천수우물게로옮겼다고함. 

진서덜 돌서덜이 있는긴골짜기 

이외에도동이점, 점뒤산, 농다사, 동막번덕, 쇠이바위, 아랫장골, 웃새말, 응달말, 이꾸지 , 

하촌 등의 지명이 더 있다. 

2) 아신리(我新里) 

본래 양근군 고읍(옥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조치에 따라 상독리, 하곡리, 신대리, 벙곡리, 당곡리, 아오리, 기곡리를합쳐 이 고을가 

운데 아오리와 신대리의 두 지명을 따서 。}신리로 하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옛날 양근군 관아가 있을 때는 교통(수로)의 중심지로서 사탄장 

이 섰고, 구창대가 있어 물자교류가 활발하던 곳이다 

아신1리 (3반), 2리 (2반), 3리 (3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955 

제
4

펀
 
앙
명
의
 지
영
유
래
 



956 

앙
 영
 의
 
문
 화
 유
 산
 

매봉재 장고개 북쪽의 산. 

빙고골 아오실 남동쪽의 마을로 빙고(永庫)가 있었음. 일명 빙콕(永씀)’ 이라 함. 현재 양 

평농업기술학교 위치의 지역임-

상곡(上감) 곤일 위쪽 마을로 일명 ‘윗곤일’ 이라고 함‘ 

새터말〔新효] 곤일 남동쪽의 새로 된 마을 

세우자리 장고개 남쪽의 미을 

아오실〔佛폼감〕 곤일 남쪽 마을로 일명 ‘아우독(와우질)’ 등으로도 일걷는다 청송 심씨 

(沈Bi:)가은거하던곳 

장고개φ 빙고골 남동쪽 마을로 오일장이 섰던 곳. 

장고개@ 장고개에서 빙고골로넘는고개. 

큰와검다리 장고개 동쪽의 큰 다리로 일명 ‘고읍교(古물橋)’ 라고 향 

터골〔基감〕 장고개 서쪽의 마을로 이팔의 조상이 터를 잡았던 곳. 

터콜터널 터골 뒤에 있는 중앙선의 기차터널 

하곡(아래곤일) 곤일 아래쪽 마을로 중앙선 아신역이 있음-

구창대 다루래기 위쪽에 옛날 9개의 창고가있다하여 붙인 이름. 

다루래71 〔月樓〕 강하면 전일로 왕래히는 나루터, 예전에 수로를 통때 물자를 운수하던 

곳으로 달다락이란 누각에서 유래합 

창말탱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 

이외에도 이신역. 위곤일, 산막골 등의 지명이 더 있다. 

3) 옥천리(玉果里) 

고읍내, 옥우물, 옥천수, 옥천, 본래 양근군 고읍(옥천)면 지역으로 Oc}근 관아가 있다가 

1747년에 갈산(양평읍 OJ근리)으로 옮겼으므로 고읍내라 하였다. 

옥처럼 맑은 우물이 여러 군데 있어 일걷는 지명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조치에 따라 대월리, 교촌리, 사탄리 일부를 합쳐 옥천리로 부르고, 2002년 

12월 31 일 현재 4개 행정리 1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이다 

옥천1리 (4반) , 2리 (3반), 3리 (4반) 4리 (2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굴바위 옥천리에 있는 바위로 밑에 굴이 있음. 

대월리 (동부) 옥천의 동쪽마을로 이곳이 옛날원증국사보우가태어난곳임 . 

돌고개 동부에서 양평읍 오빈리로 넘는 고개 

성다리 향교마을 남쪽의 마을로 예전에 엎다리가 있었음. 

옥터 (歡- ) 고읍 내 서쪽터로양근고을의감옥터로현재는 대장간터가됨 

작은외검다리 고읍 내 서남쪽다리로큰와검다리 북동쪽임. 



잣고개〔相뼈〕 고읍 내 동북쪽 마을로 건지산 밑이며 정법사 절이 있었음. 일명 ‘정법이’ 라 

고도함, 

창말(창촌, 모래여울, 사탄리) 고읍내 남쪽 마을로 모래여울이 있고 사창이 있었다 함 

탑산 허문앞동쪽의 들로탑(搭)이 있었으나옥우물옆으로옮겼음. 

향교말〔校村〕 고읍내 북서쪽 마을 양근향교가 있음, 

허문앞(許門 ) 고읍내 앞의 들. 이곳에 옥천초등학교, 면시무소, 농협지소, 지서 등이 있음. 

이외에도 남부, 북부, 서부, 쉬들, 영화담, 옥우물, 잣나무골, 중부, 태봉산 등의 지명이 산 

재해있다‘ 

4) 용천리(龍川里) 

본래 양근군 고읍(옥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백현리, 편전리 , 사천리 , 갈현리를 합쳐 용문산 밑이 되므로 용문산과 사천의 두 

지명 글자를 따서 용천리라 하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함왕성지와 사나사가 있고, 여기서 용문산 최고봉인 가섭봉과 백운봉에 오른다. 

용천1리 (2반), 2리 (2반), 3리 (4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섭재(가협치) 사나사 북동쪽 용문산에 있는 고개로 가섭봉 너머로 용문산 연수리로 통하 

는고개. 

갈고개〔홈뼈〕 갈현 마을에서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국수로 넘는 고개. 

구융골 원바위골 동쪽 골짜기 

글쓴바위 사나사 서쪽의 바위로 “자하동천” (짧露洞天, 붉게 물든 무지개 마을)이 란 글자 

가새겨져 있음. 

두멍안(두멍내) 배너머 북동쪽 마을 

문레재 가섭재 북동쪽고개로갈고개에서 용문면신점리로넘는고개. 

배너머고개(배내미고개,주유현) 큰골에서 두멍안으로넘는고개 

절콜 사나사(舍해훔)가위치하며, 신라경명왕 7년(923)에 대경과융천이 창건하고, 그후 

여러 차례 증건하여 오늘에 이르며, 원증국사석종비명(園끓國師石鐘陣銘)이 있음 

사내〔*ψ II ) 용천리에서 으뜸 마을. 

상사천(上*내||, 우|사내) 사내 위쪽 마을. 

설마재〔雪馬뼈} 편압 북동쪽 마을. 

숭고개 두벙안에서 갈고개로 넘는 고개 

승주골(승지골) 윗사내 동쪽 마을로 백운봉 밑이며 , 함왕성지 (威王城止)가 있음. 

신촌말 아랫사내 북서쪽 마을 

원바위 숭고개 동쪽의 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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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증국사석종비명(圓證國師石鐘廳경) 사나사에 있는 원증국사석종으로 유형문화재 제72호 

로지정되어 있음 

입구지(入口止) 두멍안서쪽의 산. 

절골 위사내 북동쪽의 사나사가 있는 곳 

편전(片前, 편앞) 신촌말 북동쪽 마을로 편전산 밑이 됨 

하사전(下*ψ11 ) 사내 아랫 마을로 일명 ‘아랫사내’ 라고도 함, 

함공혈(威公벚) 절골 북동쪽 성 아랫굴로 양근 함씨의 시조(꾀jmo가 났다고 함. 

이외에도사나사삼층석탑고적지를비롯하여 원박곡〔元進깜〕, 큰골등의 지명이 있다 

10. 용문면 

용문변(龍l''J r띠)은 군내의 중부권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J01.7km'. 1 3개 리로 구성되어 있고 

면소재지는 다문리(多r"J 띤)다. 

1688년(숙종 1--t) 지평군 상서면(上태面)으로 되었다가 191카년 3월 1일 상서면과 하서면 

(下|피面)을 합병하여 양평군 용문면으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용문산과용문사가있으므로면의 명칭을개칭한지역이다 

북동쪽으로 단월면, 서쪽엔 옥천면과 양평읍, 남쪽이 개군면 · 지제면과 연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호상펀마암(쐐llkltl社股) 지질이 나타나며 면암(片붉)과 충적층도 나타난다. 

북부에 도일봉(道 · 111씌 86-1m). 서부에 용문산G핍門山) 가섭봉(삐葉d1t. l .157111) . 백운몽 

(「|갚11!1r' 928111) ' 남부는 주읍산(注둠iJ I. 딩83111)' 동북부에 중원산(中元山, 801 rn) . 패일산 

(꾀、 11 山‘ -1 6서111) 이 솟아 있으며 동남부의 흑천(펙Jll, 옛 전곡천) 유역에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을 위시하여 산야채 · 누에고치 한우 · 젖소 돼지 닭 등의 사육이 활 

발히-다 서울 강릉간 국도와 중앙선 철도가 남부를 동서로 지나기-며 지방도로에 의해 이웃 

지역괴-연결된다 

문화재는 상원사( 많칸) 보리사.A](뺨E띔」J:) ‘ 미지산(렘젠다I. 용문산의 별칭) 용문사 

정지국사(正취l댐빠) 부도 및 비(보물 제얘l호), 봉황정 (J.r\V힐亨) 택송정 (i뿔升亨,) ‘ 운계서원 

(·과.봐F完) 등이 있으며, 이밖에 정3품 당상직첩을 받은 천연기념물 제30호인 미지산 용문사 

경내의 은행나무 공손수(公孫템)가 있어, 관광객이 줄을 잇기도 한다. 

이 면에 관하여 그 내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서면(下떠때)에서 용담(협힘뱉), 마천(馬川), 

금곡(金까), 광탄(마해10. 상망(上望), 하망(下랜), 두릉(+|쏠), 상현(上玄), 하현(下£), 적현 

(싸||싸), 장평 UIJ;꺼i) ‘ 막곡(싸유), 조좌(띤左)‘ 운계(힐?쫓), 오리(~띤里), 봉대 (1l1t파), 퇴촌(썩 



村), 덕동(德洞) , 간촌(間村), 답곡(짧용), 신촌(新村), 옹점(鍵店)의 22개 동리를 관할하였 

는데 ,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서면(上西面)의 

전곡(田.), 신촌(新村), 궁촌(宮村), 금촌(金村), 상성(上星), 중성(中星), 월성(越星), 흑천 

(黑川), 장대(場파), 하진(下陳), 상진(上|演), 연안(延安), 장수(長壽)의 137R 동리와 동종면 

(束終面)의 원당리(元堂里) 일부와 하북면 하광리(下廣里), 상광리(上廣里) 일부와 여주군 

개군면 공세리 (貴脫里) 일부를 합쳐 용문산밑이 되므로용문면이라하여 화전, 삼성, 다문, 

연수, 마룡, 금콕, 광탄, 망릉, 중원, 조현 , 덕촌, 오촌, 신점의 137R 리로 개편되면서 '198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 (里) · 통(統) · 반(班) 설치조례에 따라 13개 

법정리에 27개 행정리와 102개 반으로 조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31일 현재 28개 행정리와 

93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1) 광탄리(廣難里, 너븐여울, 광탄)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전곡천(田감川)의 물이 넓게 여울져 있으므로 고어(古語)로 

너븐여울이라칭한곳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하북면 상광리, 하광리의 

각 일부를 합쳐 광탄리라 한 후 용문면에 편입시킨 곳으로,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 

리 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용문초등학교가 있다. 

이 마을엔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양성지 (梁誠之) 선생의 후손들이 건립한 봉황정 (멸L凰 

후)과 택승정 (澤昇후)이 있다. 

광현교(廣뼈橋) 너븐여울 동남쪽의 다리로 지제면 송현리로 건너감 

너븐여울 구만이로가는상광교다리를 새로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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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니고개 너븐여울에서 조현리 붉은 고개로 넘는 고개 

봉배산 봉황정이 있는산. 

봉황정(구성대) 위너븐여울 동쪽의 정자. 1624년(인조 2) 이곳 남원 양씨의 선조인 이조참 

의 $노응청 병사 OJ:응함종형제가창건함. 봉황청풍(쩌뼈淸風) 용문팔경 중의 하나임. 

부엉바위 두더니고개에 부영이가서식했던 바위. 

안말 광현교 안쪽의 마을 위너븐여울(건너말, 上廣) 건너의 마을 

은고개 너븐여울에서 중원리 강이대로 넘어가는 고개. 

주막거리 하광 남쪽의 마을 주막이 있었음. 

중투말 봉황대말 동쪽의 마을 

택승정(澤升후) 봉황정 옆에 있는정자로남원 %넓l가사정(射후)으로세워 무술을연마하 

던곳. 

이외에도 구마니골, 너븐여울숲, 동매들, 봉황대말, 소재산, 아래너븐여울, 둔지 , 큰골 등 

의지명이 있다 

2) 금곡리(金씁里, 금질, 금지, 금곡)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으로 우리말로는 죄일’ 이라 칭하였다. 예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사금을 일던 곳에서 연유되었다 한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북면 하광리 일부를 

합쳐 금곡리로 한자화한 후 용문면에 편입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5개 반 

으로편성되어 있다 

지역 내의 세부적인 지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갈띠〔훌E〕 칠정이 남쪽 마을로 갈지산 아래임 앞 전곡천에서 사금을 채취함­

금남(金南) 쇠일 남쪽 마을. 

금북(金北) 쇠일 북쪽 마을. 

두견이고개 중간말에서 조현리 붉은개로넘는고개. 

모릉이말 갈지 서쪽 모퉁이에 있는 마을. 

방아다리 모퉁이말에서 광탄리 안말로가는다리. 

벌말 금질남쪽벌판에 있는마을 

여우고개 칠정이에서 덕촌리 운개로넘는여우가자주나타났다는고개. 

중간말 칠정말과 금질 중간에 있는 마을 

칠정말(七井- ) 중간말 서쪽의 마을로 일곱 우물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함­

칠정이(칠정) 금질 서쪽의 마을로 토기를 만들던 곳에서 연유함. 

하서들 금곡리의 들로 예전 하서면(下西面) 행정구역일 때에 붙은 곳, 



이외에도 가재물들, 금곡저수지, 봉수들, 봉우재, 쌍우물, 칠정이JDH, 칠정산, 독바위 등 

이 있는 지역이다. 

3) 다문리(多文里) 

본래 지평군 상서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대리 , 하진리, 상진리와 하서면 마천리 일부를합쳐 다문리라하여 용문면에 편입된 

지역이다- 오늘에 이르도록 면사무소, 지서, 우체국, 다문초등학교, 용문면 시장 등의 면내 

중심지로꼽힌다 

이 지역의 명칭은 지덕원이란 객사가 있어 글을 읽는 선비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라 전한다 

2002년 1 2월 31일 현재 8개 행정리 2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다문1리 (4반) , 2리 (5반), 3리 (4반), 4리 (6반), 5리 (5반), 6리 (1반), 7리 (2반), 8리 (2반) 등 

의 지역 내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갈월 중땀말 남쪽의 마을. 

구주막거리 주막거리 옛 장터에 주막이 있었음. 

긴장등 벌땀 북쪽의 긴 산등성이 

느티Lf무거리 지더기 서쪽 마을로 느티나무가 있읍. 

두집땀 어수물동쪽의 두집이 살았던 마을. 

물탕골 약수가 나오는 골짜기 

뱀글 두집땀남쪽의 골짜기로뱀이 많았다고함. 

뱅골고개 두집땀에서삼성리섬실로넘는고개 

버수고개 벌땀에서 갈월로넘는고개‘ 

벌땀 중간땀 아래쪽, 벌에 있는 마을이면서 용문면사무소와 용문지서가 소재하는 곳. 여 

기가용문임 . 

벼락바위 중땀말서쪽 바위로큰바위가 벼락을맞아여릿으로갈라졌다고함 

비석거리 비석이 있는 곳. 지금도 옛 장터에 가면 비석이 3개 남아 있음. 

사그네 개울 사그네 산 밑의 뱃가. 

상진(上陳, 안지더기) 지더기 안쪽 마을로 임진난(王辰亂) 당시 왜군이 진을 쳤다고 전함. 

새땀 장터옆에새로된 마을. 

어수물(倒水-) 벌땀 서남쪽 마을로 물맛이 좋아 세종과 세조가 이 길을 행차하던 중에 이 

물을 마셔서 생긴이름이라고구전됨 . 

여닮갈림 도랑이 여닮 갈래로갈라지는들의 샘물. 

요골 갈월남쪽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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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역 벌땀 앞에 있는 중앙선의 기차 정거장. 

점말(店 ) 안지더기 서쪽 마을로 옹기점이 있었읍. 

주막거리 벌땀 서쪽 마을로 주막이 있었음 

중땀말〔中陳〕 안지더기와 아랫지더기 중간 마을 

지더기〔智德〕 벌말 북쪽 마을로 세조가 그의 어머니인 소헌왕후를 위하여 용문사에 보전 

을짓고거동할 때 이곳에 있는객사지덕원에 유숙한데서 유래하였다고함 

황새바위 벼락재에 있는 바위로황새기- 떼를지어 앉았다고함, 

이외에도 걸망지, 검은바위 , 노루코시 , 다문교, 말골, 먼벌 , 벼락재, 뺑갈림, 사그네산, 삼 

마골, 새봇들, 수자터, 신바위 , 씨애골, 아래지더기, 어미산(오미산), 윷물골, 원앞 소, 장좌 

터 버텅 , 장터, 점동, 칠성사, 큰골, 후미안, 어미산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전한다 

4) 덕촌리(德村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 914년 행정구역 폐합조치에 

의거하여 봉대리, 퇴촌리, 덕동리, 운계리 일부를 합쳐 이 중의 덕동리와퇴촌리 두고장지 

명을 합쳐 덕촌리라 이르고 용문변에 편입시켜 오다가,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3 

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덕촌1리 (2반), 2리 ( 1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끝말 토최미 끝에 있는 마을 

다락글 토최미 서북쪽의 마을 

다락골고개 다락골에서 오촌리 능골로 넘는 고개 

덕고개 서원말에서 마룡리 마천으로넘는큰고개. 

되치미 구리개 서쪽마을. 원래는토최미 (土最美)이었음 

문앞다리 서원말 앞의 다리 

방아매기 서원말 남쪽 마을로 물방아가 있었음, 

벌터 서원말 서남쪽 벌판 마을. 

불당재(佛堂 -) 불당이 있었던산 아래 절골과절터가있음 

서남당고개 서원말에서 오촌리 오리골로 넘는 고개 

서원말(書院 ) 덕촌리에서 으뜸 마을로 운계서원(雲꽃書院)이 있어 연유된 곳 

세심정(洗心휴) 토최미 남쪽마을에 있는조용문선생이 세운정자. 

속골 세심정 서쪽의 깊은 골짜기 -

안산(安山) 서원말앞에 있는말. 

오리굴고개 토최미에서 오촌리 능골로넘어가는고개 

용머리 토최미 동남쪽의 마을 



용소 평양조씨 세장동구위에 있으며 조용문선생 신도비가 있음, 

운계서원(雲逢書院) 서원말 소재의 서원으로 1594년(선조 27년)에 용문(龍門) 조욱(趙몽), 

조성(趙뚫)의 학덕을 기리고 숭모하기 위하여 지역 유림들이 세웠으며 1655년(효종 5) 

에 용문서원이라사액했음, 이후헌종이 이곳에 임어하시어 운계라개칭함-

윗장들고개 장들고개의 위쪽 w H. 
장승거리 서원말 남쪽 마을로 장승이 있었음. 

중등머리고개 서원말에서 토최미로넘는고개­

진터(陳-) 진을 쳤던 곳이라 전함-

큰엉멍이 서원말 동쪽의 마을 

토최미 〔退村〕 서원말서쪽 마을. 

이외에도 가능골, 구리개 , 구마니 , 덕둔, 매봉재 , 문앞들, 바매기 , 백곡골, 아랫장들고개, 

용머리다리 , 이만투터, 이미터 , 중등머리 , 초둔터 , 퇴치미다리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5) 마룡리(馬龍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 

역 통폐합으로 용담리, 마천리, 금독리 일부와 상서면 전곡리, 상진리의 각 일부를 합쳐 마천 

과 용담의 두지명 중에서 글지를따서 마룡리라 하고용문면에 편입시켰다. 

2002년 1 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101H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마룡1리 (5반), 2리 (5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같다. 

개와집거리 마내 서남쪽 마을로 예전 초가뿐이던 시대에 기와집이 있던 곳. 

그릇고개〔店村〕 마내 동쪽 마을로 예전에 옹기점이 있었다 함 

농바위 마내 동쪽의 바위 -

다무내들 마내 남쪽들로서 다문리’ 를 다무내로속칭이삼稱)함. 

덕고개 용담에서 덕촌리 운계로넘는큰고개-

두둑밭 용담남쪽 마을. 

뒷벌 용담 뒤 벌판에 있는 마을 

마내(만왕, 馬川) 용담 남쪽 마을로 옛 지명은 마흔천, 마흔내로 ‘만왕(B免往)’ 이 란 해평 윤 

씨 중의 조상 한 분이 구성부사(龜城府事)로 있을 때 선정에 대한 은공을 갚고자 어떤 

사람이 신위지지(피뼈立之地)를잡아 주며 뒤늦게 번창하리라 한뜻에서 지명이 유래하였 

다고 전함 만왕산을 일컬으며 마흔천(馬欣川)에서 유래함, 

새보들 작은 용소가 있는 새로 만든 보에서 물을 대는 들­

새터안 느랭이 서쪽의 골짜기 . 

솥점말 마내 남쪽의 마을에서 솥 파는 점포가 있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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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龍澤) 마룡리에서 으뜸 마을로 일명 ‘용소골’ 이 라 함 

작은 용소(자작소) 용소 아래의 작은 소(핍) 

장승거리 다무내들 동쪽의 장승이 있던 들 

쪽박글〔富감洞〕 용담 동쪽 마을. 

활터거리 마내서남쪽의활터가있었던거리­

공동산게 용문중고등학교가 있는 곳. 

이외에 감투바위 , 곰산, 굴아위, 농바위소, 느랭이 , 매봉재, 안뜰, 용소, 응구비소, 추읍들 

등이 더 있다. 

6) 망능리(望健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 

역 통폐합으로상망리, 하망리 두릉리를합쳐 상망과두릉의 두지명 중에 한글자씩 따서 

망릉리로 일걷고 용문변에 편입시켰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3개 반으로 비교적 단조롭게 편성되어 있다­

능콜 아랫버텅골 어귀의 마을. 

갚은목이 두릉리 (斗陸里)를 이름. 

능골고개 능골에서 말치로 넘는 고개­

말치 〔馬時〕 아랫버텅골 북쪽 마을. 

버텅글〔望김〕 망릉리에서 으뜸 마을 

봇들고개 웃버텅골에서 단월면봉상리 봇들로넘어가는고개, 

밭골 망릉리의 삼밭이 있던 골짜기 

아랫가말고개 아랫말에서 중원리 아랫가말로넘는고개 . 

아랫버텅골(아랫말, 下望) 버텅골아랫쪽 마을 

안산(案山) 중말 앞의 산. 

이외에 상망(上望, 웃버텅골) 서낭당고개 , 중미 〔中山〕 등의 지명이 있다.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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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삼성리(三星里) 

본래 지평군 상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성리 , 중성 리, 월성리 , 흑천리와 동종변의 원당리 일부와 여주군 개군면 공세리 일부 

를각기 합쳐 삼성, 중성, 월성의 세 성자를 따서 삼성리라하여 용문면으로편입시켰다 

2002년 1 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5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삼성1리 (3반), 2리 (1반) , 3리 (1반) 마을의 세부지명은디음과같다 

갈가터 건너비레 동쪽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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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무내〔黑J I \ 〕 웃비레 북쪽의 거무내 뱃가 마을로, 이 뱃물 바닥의 돌이 검은색이어서 물빛 

이 검게 보임. 

흑천어적 (黑川魚館) 용문팔경 중하나의 경관임. 

건너비레 비레 북쪽 개울건덧 마을로 일명 ‘월성(越星)’ 이라 함. 

고래울고개 건너비레에서 양평읍 봉성리 봐이랑으로 넘는 고개 

당못개울 당재 아래쪽에 있는 뱃물-

당재봉 섬실 남쪽 산제당이 있었던 산 

독골 웃비레 동쪽의 골짜기 . 

동산밑 웃비레 앞들. 

뒷고개 건너비레 뒤에 있는고개 

말구리 〔馬轉〕 비레 북쪽의 가파른길로, 예전 말이 굴러 죽은곳. 

백고개 원골에서 양평읍 대홍리 황골로 넘는 고개로, 일명 잣고개라 하며 잣나무가 많은 

데서 유래함 

추읍산(출짧률山) 일명 칠보산으로서 칠보청람(七寶H춤風) 용문팔경 중의 하나임 

벼락바위 벼락을맞은적이 있는바위 . 

비레 〔星里〕 삼성리에서 으뜸 마을로별내(성천)에서 유래함. 

삼성굴 삼성리에 있는 중앙선 기차터널 - 그 옆으로 6번 국도에 용문터널 두 개가 새로 개 

통됨. 

섬실 〔石室〕 웃비레 동남쪽골짜기 마을로일제시대 광산이 생겨 연유된지명. 

우묵골 우묵하게 생긴 골짜기 , 

이외에도 가운데비레 , 가재골, 갈가터산, 당재밑, 막골소, 말구리소, 말부리보, 빈주골, 상 

성(웃비레), 선골, 아랫말, 안말, 요골, 원골, 응달비레, 절골, 청동골, 큰골, 수진원터 등의 

지명들이 산재해 있다. 

8) 신점리(新店里) 

본래 지평군 하서변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으로옹점리,신촌리,조좌리 일부를합쳐 신촌리와옹점리 두지명에서 본떠 신점리로하고, 

용문변에 편입되었다. 

2002년 1 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점 1리 (3반), 2리 (3반) 마을의 구체적 지명은 다음과같다­

도매기(도외기) 독점 서쪽 마을. 

독점〔寶店〕 양수 동남쪽의 옹기점이 있었던 마을. 

새말(新村〕 신점리에서 으뜸 마을로용문사 앞에 새로만들어진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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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골 새말과 OJ:수 사이의 마을. 

앙사(兩촉) 아랫말 남쪽의 절이 둘 있던 마을 

용골 조개골동북쪽마을 

웃말 새말의 위쪽이고용문사앞이 되는마을 

용문사(龍門촉) 신점리 산99번지에 있는 절. 신라 신덕왕 2년(913) 대경대사가 창건하였으 

며 그후 몇 차례 중건(펄建)하였다 조선시대 때 수양대군이 소헌왕후를 위해 보전(쏟 

徵)을 중수(重修)하는 등 여러 차례 고친 바 있고, 일제 때는 의병(義兵)들의 근거지로 

왜군이 불살라많이 소진되었다가 1938년 태욱(泰旭)에 의해 현재 모습을지니게 됨. 용 

문 효종(龍門H響핀)은 용문팔경 중의 하나임 이 사찰 내에 약 1,100년 된 은행나무〔公孫 

樹〕가 있음 (천연기념물 제30호) 

용문산전투전적비 한국전쟁의 전몰장병의 넋을위로하고자 1979년 12월 :tO일 교통부에서 

건립하였음, 

정지국사부도비 (正智國師浮홈陣) 용문사 경내에 있는 양촌 권근(↑핍互)이 지은 부도비 

조개콜 아랫말북쪽마을로조씨(曺民)가사는마을로. 일명 ‘조계곡(曺‘꽃씀)’ 이라고도함. 

조계십이도탄(홈쫓+二j度I難) 용문팔경 중의 하나임 . 

이외에 문례재〔‘찌i잎l뾰〕, 보현교, 신점교, 신점이교. 신점일교. 아랫말, 중앙기도원. 해탈교 

(解%橋) 등의 지명이 있다 

9) 연수리(延壽里) 

본래 지평군 상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 

합으로 연안리와 장수리를 합쳐 이 지역 명칭을 따서 연수리로 일컴게 되었고, 이때에 용문 

면에 속하는 지역이 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연수l리 (2반). 2리 (5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다음과같다 

건너말 연안동쪽건너의 마을-

귀글 연안서북쪽마을로다시 되돌아가는지형 (:t也形)에서 유래함. 

귀골고개 귀골에서 양평읍백안리 신골로넘는고개. 

덕가재고개 장수골에서 양평읍 대흥리로 넘는 고개. 

돗내미고개 장수골에서 양평읍장골리로넘는고개 -

두릅재고개 장수골에서 덕촌리 되치미로 넘는 고개. 

배남고개 배남에서 오촌리 논골로 넘는 고개 

백운봉 이곳에 형제 우물이 있으며 백운낙조(白雲落照) 용문팔경 중 하나이고 언제나 흰 

구름이 감돈다 하여 유래함 

비고개 장수골에서 양평읍 백안리로 넘는 고개-



용문면 연수리 백운봉 전경 

용문면 연수리 윤필암지 전경 

상원(上院) 상원암이 있는 마을 

서낭당 새터말 북쪽의 서낭당이 있던 마을 

솔골 배남 남쪽의 소나무가 많던 곳, 

수득골 장수골 북쪽의 마을, 

안산(案山) 장수골 앞 산. 

967 

연안막(延安幕) 중말 북쪽 마을. 

윤필암지(潤筆魔址) 상원암 북서쪽 암자로 고려 중엽에 비구니 묘덕(妙德)이 창건하였다 

고 전한다. 윤필귀운(따때삶雲) 용문팔경 중 하나로 지금은 터만 남았다. 

은수덕골 곰의 골 동쪽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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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골 연수리의 으뜸 마을로 오래 사는 이가 많다고 전해옴 

장승배기 장승이 서 있던 들, 

탑선이들 탑이 서 있던 마을-

태을암(太ζ岩, 태람골) 암자가 있던 곳. 

학글〔學감〕 장수골 서북쪽 마을 

흑고개 연안에서 오촌리 샘말로넘는붉은흙이 나오는고개 . 

홈덕골 험준한골짜기 

이외에도 갈미봉, 개삼밭자리 , 고래들, 곰의 들, 구방터, 기와집바위, 당재들, 말잎들, 명박 

바위, 밤나무골, 배남, 뱀봉골, 비개골, 삼형제우물, 상루봉, 상원암, 새터말, 선바위, 소골, 

순상골, 승잠골, 안귀골, 원스내들, 잔사래기, 장수골숲, 중말, 째진바위 , 치마바위, 큰골, 호 

랑바위 등이 있다 

10) 오촌리(格村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으로간촌리, 답곡리, 오리 , 신촌리 일부를합쳐 이 지역들중에 오리와신촌리 두곳지명을 

딴 이름이 오촌리로, 용문면 편입이 된 지역이다. 2002년 12월 31 일 현재 1개 행정리 3개 반 

으로편성되어 있다. 

간촌(間村) 오촌리에서 으뜸 마을로 일명 셋말’ 이라고도 함, 오리골과 괴사리 사이에 있음 

논골〔짧감〕 셋말의 서남쪽 골짜기의 마을로 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곳 

오리골 셋말 남동쪽 마을로 오리나무가 많았다고 함 일설에 따르면 조현, 덕촌, 신점리가 

이 마을에서 각각 5리가 된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는 말도 있음. 

그밖에도 0okt발, 셋말, 논골, 용문골아래터 , 오촌교 등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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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현리(費뼈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 

에 따라 적현리, 장평리, 막곡리, 조좌리와 운계리, 오리의 각 일부를 합쳐 조좌리와 적현리 

의 두지명 글자에서 따서 조현리로하고 이에 용문면 소속이 된 마을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막동(幕洞) 붉은고개 서쪽의 마을 

붉은고개@(적현(未뼈), 부름개) 조현리에서 으뜸 미을로 붉은고개 밑이 됨. 이곳에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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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있읍. 

붉은고개@ 조지랑골에서 중원리 소따배기로넘는고개. 

장들〔長핸〕 붉은고개 남서쪽 마을로 앞 들판이 길게 뻗쳐 있다는 뜻이 있음. 



용문연 중원리 중원폭포 전경 

조동(曺洞, 曺住洞, 조지랑골) 막동 북쪽 마을로 조선시대 때 좌랑(住郞) 벼슬을 지낸 이가 

은거한데서붙은지명. 

그밖에도 건너평 , 봉화뚝, 약비소, 뱀춘보, 중원천, 조계, 조좌도 등의 지명이 전한다‘ 

12) 중원리(中元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에 따라 상현리, 하현리와 하망리, 두릉리의 각 일부를 합쳐 중원산 아래가 되므로 중원리라 

부르면서 용문면으로 편입된 고장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원1리 (2반), 2리 (2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다음과 같다. 

가마울〔玄감〕 중원리에서 으뜸의 마을. 

갈글 부처개 동쪽골짜기. 

강이대(江伊혈, 랭이터) 중땀 동남쪽 마을로 개울 건너에 집터가 있었다고 연유된 어원(語 

源)임. 

갚은 매기 웃가마울북쪽의 깊은골짜기에 있는마을 

먹뱅이 깊은매기 북쪽골짜기-

보름고개 중땀에서 망릉리 안말로넘는고개­

보소떠차집) 오앗벌 아랫쪽 소(핍) 

부처개 돌부처가있는골짜기. 

싸리재 중원폭포북쪽고개로중원리와신점리에서 단월면향소리와산음리로넘는고개. 

소따배기 아랫가마울 남쪽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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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골고개 안골에서 단월면봉상리 턱골로넘는고개. 
여수고개 솔밭에서 망릉리 안말로 넘는 고개로 여우가 많이 나타났던 곳 

오앗벌 아랫가마울 남쪽의 오양나무가 많은 마을. 

중땀 가마울 중앙에 있는 마을 

중원폭포(中元漫布) 웃기-마울 북쪽의 폭포 장군바위엔 손자국이 새겨져 있음 용문팔경 

중하나임 

평장들 팽이터 서쪽의 들에 있는 마을. 

한새나무골 철분이 든 약수(藥水)가 나는 골짜기 . 

이외에도개울건너, 덕재, 매퉁치봉, 보소개비 , 상현(上玄 웃가마울), 소따개비고개, 송골 

(松-), 수리봉, 하현(下l現, 아랫가마울), 안골, 안말, 안터, 재삼밭골(싸리재), 종골, 집너머 

등의고을명칭이더 있다 

13) 화전리(花田里) 

본래 지평군 상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으로 꽃길, 궁말, 여촌리, 전곡리, 마장말, 동촌을 합쳐 꽃길과 전곡 두 곳의 지명을 본떠서 

화전리로 부르게 되었고 이에 용문면으로 편입된 마을이다 

2002년 12월 31일을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회전1리 (2반) , 2리 (2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궁말〔宮村〕 화전리에서 으뜸 마을로 뒷산에 효종의 셋째따님인 숙안공주의 무덤이 있음. 

남S발〔餘村〕 궁말북쪽 마을로일명 ‘나망골’이라고도함.남양홍씨와관련이 있는듯향 

대산이고개 남양골에서 삼성리 섬실로넘는고개. 

동촌말(東村-) 궁말동쪽마을로근년에 은여우사육목장이 생겨 ‘여우고개’로도불럼. 

지금은전원주택 마을엄. 

마장말 말등바위가 있는 마을-

무등치고개 마장말에서 전곡으로 넘는 고개 

별고개 동촌말에서 지제면 옥현리 부일로 넘는 고개 . 

새터말 전곡 동쪽에 새로 형성된 미을 

셋말 동촌과남양골사이의 마을. 

소따배기 남양골 서남쪽의 들 

숙안공주묘(淑安公主훌) 궁말뒤에 있는효종의 셋째따님과그의 남편 익평군홍득기(¥혐륨­

箕)무덤. 

전곡(田감) 마장말 북쪽의 마을. 여기에 나루가 있으며 장이 섰고, 전곡역을 왕래하던 곳. 



이곳의개울을전곡천이라함. 

전나무배기 남양골 남쪽 전나무가 있는 산. 

지직재 셋말서쪽고개. 

이외에도 가마바위, 돌다랭이 , 뒷농산, 말등바위 , 문앞들‘ 사그내골, 쉬갱이, 앞들. 운앙골, 

유광중산, 유녁굴, 은행나무, 절개, 호랑바위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11. 지제면 

지제면Oi방是面)은 군내의 동남쪽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97 .84km' , 10개 리로 구성되어 있 

고, 면사무소는지평리에 있다. 

원래 고구려의 지현현(f!l\il짧.)인데 신라 경덕왕 때 지평현으로 개칭하여 삭주군 영현이 

되었다가. 1018년(현종 9)에 또다시 광주에 속했다가, 1378년(우왕 4) 유모장씨의 고향이라 

하여 감무(藍務)까지 둔 적도 있다. 

1391년(공양왕 3)에는 철장을 변경에 설치하고 감무를 두어 이에 운영을 겸임케 하였다. 

1414년(태종 14)에는 현감을 두었고 1685년(숙종 11)에 양근군에 속하다, 다시 지평현(자a平 

縣)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 군(那)이 되었다가 1908년 양근군과 합병되면서 남면, 하동면, 군내면 일 

부를 합해 지제면이란 명칭이 사용되면서 오늘에 이른다. 

동쪽은 양동면, 서쪽은 개군면, 북쪽은 용문면과 인접하고 남쪽은 여주군 북내면 대신면 

과경계를이룬다 

기반암은 대보화강암(大휩花關岩)과 호상편마암(鎬狀片麻岩)으로 형성되었고 납부에 고 

래산(542111)이 솟아 있다. 금당천(金뼈川) 유역에 비교적 넓은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농산물은쌀 보리 채소로특이한것은된장·간장의생산이활발하다-

중앙선 철도가 면 중앙을지나며 지방도로도 발달해 있다. 서울 · 강릉간의 국도는 면 북쪽 

끝을 지나치며 문화재로 수곡서원(水감書院) -지평향교(파平햇|아交) -권경우 묘(權휠祐幕) 

등이있다 

이 면(面)에 관한지면 분포를좀더 살피면, 군내면(那內面) 중에 기론(휩굶), 석불(石佛), 

신대(新렐), 거산(£山), 평장(:1:平場), 상취암(上쭉岩), 하취암(下젊岩), 월파(月城), 산현(山 

뼈), 궁상(宮上), 간현(間뼈), 마산(馬LlJ). 월상(月上), 장대(場할), 월하(月下), 교촌(*썼•D. 

궁하(宮下), 려촌(휠村), 전곡(iii핑용), 송정(松휴)의 201H 동리를 관할하여 오다가, 1908년 9 

월 14일 칙령 제69호에 의거하여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4월 1일 군면(那面) 폐합조치 

로 남면(南面)에 어은(願|隱), 칠성(七星). 발리(發里), 동의(東熾), 당아(居牙), 곡수(!뾰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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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大놓) , 평장(±平場), 배잔(젊蓋), 삼상(三째), 주회(朱會) , 옥구(3표힘), 송현(松|땐), 광양 

(光陽) , 조곡(鳥씀) , 신대 (新첼) , 통로(通施) , 사창(社쓸), 오포(챔浦) , 오종(챔宗)의 20개 동 

리와 여주군 대신면 전후곡리 일부와 같은 군 대신면 곡수동, 산촌의 각 일부를 합쳐 지평군 

의 옛 지명을 따서 지제면이라 확정한 이후 수곡, 곡수, 대평, 옥현, 일신, 무왕, 망미 , 월산, 

지평, 송현의 101H 리로개편 관할하여 오늘에 이르고있는지역이다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 (里) - 통(統) - 반(班) 설치조례에 의거하여 

101H 법정리와 24개 행정리, 73개 반으로편성되었으며 2002년 1 2월 31일 현재 26개 행정리 

73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972 

1) 곡수리(曲水里, 당아실, 당아, 콕수) 

본래 지평군 남면지역드로 개울물이 마을 전체를 휘돌아 흐르므로 곡수, 당이질로 전해졌 

다.한자어로는 ‘곡수(曲水)’ 라 하였다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 

구역 통폐합으로 발리, 당의리, 대사리 일부와 여주군 대신면 콕수동, 산촌의 각 일부를 합쳐 

곡수리로 하고, 2002년 1 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곡수1리 (4반), 2리 (4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 다음과같다 

귀골〔歸감〕 장터 동남쪽의 마을. 

남장터 장터남쪽 마을 

당아실 〔I훔牙 , 堂我, 휠j훌감〕 곡수리를 가리키는 별칭(別稱)으로, 이 마을 위에는 망곡당 

(望哭堂)이 있어 관리인이 주재하였으므로 ‘당아(堂衛)’ 라 한 데서 연유한 듯 함 이곳 

당집이 위아래로 있는데 그곳에서 당제를 지냄 

동울(동의울) 곡수 북서쪽의 마을. 

북장터 장터북쪽 마을. 

삼가촌(三家村) ‘세집터’ 로도 불리며 새터골 동쪽의 세 집이 살았다 함­

새터콜 독수 북쪽의 새로 된 마을 

장터〔場쏠〕 곡수장터가 있는 마을-

이외에 곡수개울, 곡수장터 , 아랫당이질 아랫장터, 웃당아실, 웃장터, 뒷말 등의 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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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평리(大햄里) 

본래 지평군 남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 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으로평장리, 배잔리. 대사리의 일부를합치면서 특히 대사리와 평장리 두지역의 지명을합 

친 글자에서 대평리로 정하여 오늘에 이른다. 

지제면에 속한 마을로 2002년 12월 31 일 현재 2개 행정리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대평 



1리 (1 반), 2리 (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이곳엔 lOha 이상을 관수하는 저수지를 만들어 경지가 넓은 들이 있으며 , 이곳에서 질 좋 

은쌀을생산하고있다. 

건너말 닷절 건너쪽 마을. 

고개밑 속고개밑의들-

고총재(古據-) 닷절 북쪽의 옛 무덤이 많은 산 

당절〔大촉〕 평론서쪽마을로큰절이 있었음. 

동울고개 평론에서 여주군북내면산교리 고달로넘는높은고개 . 

등월 동울고개 밑의 골짜기. 

배잔(짚養) 대평리에서 으뜸마을로중앙에 있는산이 술잔모양이라하여 붙은지명­

세번덩 세모 모양의 버덩. 

속고개 배잔에서 옥현리 속고개로넘는고개­

신론(新論) 평론남쪽의새로된마을. 

썰매길 산이 가팔라 앨나무나 목재를 썰매로 끌어내리던 산골짜기 

새길 대평 신론에서 망미리로 새로 개설된 도로. 

앞낭 배잔앞산의 낭떠러지 

웃넘골 뱃절위쪽마을. 

워러치고개 배잔에서 망미리 저론으로 넘는 고개 이곳에 골프장이 있음, 

조산들(造山 -) 배잔서남쪽들. 

평론(±平論) 배잔 서쪽 마을로 앞엔 대평 저수지가 있음. 

하늘거리 닷절에서 배잔으로돌아가는길. 

삼태봉 이곳 저수지 위쪽으로 태봉이 세 군데 있었으나, 지금은 두 곳에 남아있음 

이외에도 거마바위, 기봉, 갓바위, 구석바위골, 능넘들, 대평저수지, 둥그런산, 뒷동산, 마 

당채골, 명막골, 방하골, 범바위, 사시나무번던, 선바골, 소사봉, 소시랑산, 삼태능, 수평땀, 

시니무등골, 아랫땀, 안말, 양지땀, 웃땀, 오지산, 왜골, 작은골, 절골, 진골, 진밭, 진장등(긴 

장등), 창골, 챙기래, 창골, 화초봉 등의 지명이 많이 산재해 있다. 

3) 망미리(望美里) 

본래 지평군군내면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편입되었고, 1914년지방행정구역 통 

폐합으로 론리, 석불리, 신대리를 합쳐 망미산 밑의 마을로 망미리라 하면서 지제변에 편입 

시켰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망미1리 (4반), 2리 (2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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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땀 섬부리 남쪽 벌판의 마을. 

새터말 섬부리 서남쪽의 새로 된 마을. 

섬부리〔石佛〕 망미리에서 으뜸마을로돌부처가서 있음- 이곳에 중앙선 석북역이 있고저 

수지가있음. 

저른(절운, 其論) 섬부리 남쪽 마을 

저른굴 저른 동북쪽에 있는 중앙선의 기차터널 

이외에 매바우골, 바깥섬부리, 붕달골, 새막골, 속새봉, 안땀, 안섬부리, 장승백이, 절골, 

전양고개 등의 지명이 있다. 

4) 무왕리(흉王里) 

본래 지평군 하동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상초리, 하초리, 초왕리, 무촌리를합쳐 이 중에 무촌 초왕의 두고을이름을본 

떠 무왕리라하여 지제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 1일 현재 2개 행정리 3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무왕1 리 (1 반), 2리 (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다음과같다 

거래 초왕골남쪽거리에 있는마을-

거치리 〔皮村〕 초왕골 남서쪽 마을로, 해발 542m 높이로 잡초와 수목이 많아 일컬어온 지명 

건너말 초내건너쪽마을 

모라치고개 초내에서 지평리와 양동면 고송리로 넘는 고개 ­

모래섬 무왕리에 있는마을로모래섬으로되어있음 

삼밭글 삼밭이 있었다는 골짜기로 일설에는 빅-식한 세 사람이 살았다고 하여 붙였다고 하 

는데의심가는억측임 

숫돌봉(수리봉) 숫돌이 채석되는 산­

우물너머 중땀서남쪽의 마을 

응지땀 초왕골응달 마을 

작은 창골 초왕골 옆의 작은 들. 

전양고개 초왕골에서 망미리 섬부리로넘는고개 

중땀 거치리 중간마을 

초내〔草” l 〕 초왕골북쪽의 마을로온갖풀이 많읍. 

초왕골(草王 ) 무왕리에서 으뜸 마을. 

초왕글굴(구둔터널, 황새고개굴) 초왕골 동쪽의 중앙선 기차터널 여기가 한국전쟁 당시 지 

평리전투중썽굴작전이 전개된 곳임. 

큰고개 초내에서 일신리 묵방으로넘는큰고개-



한치고개 초내에서 %똥면 고송리 윗고솔로 넘는 큰 고개 

이외에도 독갑바위, 드른치바위, 마산다리 , 물안골, 살구나무골, 소골, 앞매들, 양지땀, 여 

우바골, 영산바위, 작은고개, 윗말, 아랫말, 시독골, 절골, 전양골, 초천교(초내다리), 피죽 

봉, 황새고개 등이 있다. 

5) 송현리(松d混里) 

본래 지평군 군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 

폐합으로 송정리, 전독리 , 산현리 , 여촌리의 각 일부를 합쳐 송정과 산현의 두 고을 명칭을 

따서 송현리로 하여 지제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송현1리 (1반), 2리 (1 반), 3리 (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그루고개 역말에서용문면화전리전골로넘어기는고개 . 

넘말고개(다리고개) 역말 남쪽의 마을로 다래고개 아래 지역 . 송정에서 윗고개로 박의암으 

로넘는마을. 

노래기산 역말서북쪽산 

미나리골 미나리가 많았던 들. 

바가미(박암, 박의암,松흑) 역말북쪽의 마을로소나무정자와넓은바위가있었음. 

산우물 용수우물 동쪽의 샘 

새말 송현리에 새로 형성된 마을. 

소현(小뼈, 작은재) 바가미 북쪽 마을로 뒤에 작은 고개가 있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 

기지 (軍基地)가 있는 지역 . 

송암사 바가미서쪽의 절 

쌍구바우 역말서북쪽갈자산 바위로거북이 업힌 형상임. 

역말〔松감, 田감〕 송현리에서 으뜸 마을로 ‘전독역(田감j繹)’ 의 옛 지명. 

자르무리 넘말고개 남쪽의 마을 

전곡역터(田감羅 ) 역말에 있었던 평구도찰방(平닮효察굶)에 딸려 있던 터로 1896년에 폐 

지되었다함, 

최효자정문(崔孝子族門) 작은재에 있는 최씨 선대의 부자간에 정려된 효자 정문‘ 

체육공원 바개미 아래에 새로 체육공원이 있읍. 

이외에도 가재울골, 감투봉, 고래능산, 관골, 독바위, 물건너들, 물방아들, 선다락, 송현천 

교, 용수매리 , 절뒤, 큰들, 형제바위, 굽두리 , 아랫고개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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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곡리(水갑里, 물골, 묵골, 수곡) 

원래 지평군 남면 지역으로 물이 많아 이렇게 불리는지역이라고 한다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어은리 , 칠성리 , 신대 

리, 통로리, 사창리, 오포리 , 오종리와여주군대신면 전후곡리 일부를합쳐 수곡리라하면서 

지제면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2002년 1 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수콕l리 (3반), 2리 (5반) 마을의 구체적인 세부지명은다음과 같다. 

고길고개 칠성골에서 용문면 삼성리 섬실로 넘는 고개, 

사장(괴꿇) 묵골남서쪽 마을로, 예전사창(社용)이 있으므로붙은지명 -

어은(演隱) 칠성골의 동쪽 마을로 마을 앞 연못에 물고기가 숨어 산다는 의미가 담긴 지역 

이라함 지금은저수지가있음 이곳에 수곡서원이 있고천학자가후세를 교육한곳임. 

오종개(챔宗蓋, 죠宗家, 오징개) 사창의 동남쪽 마을로 경주 최씨가 산 곳이며 , 은행나무가 

。l.Q.. 
λλ 口

칠성골(七星- , 七후- ) 통로 북쪽의 마을로 예전엔 우물이 일곱 있었다고도 하며, 일설에 

따르면 7가구각기 다른성씨가사는마을이란이야기도구전함, 

통로(通爛) 묵골의 북쪽 마을로 밤벌에서 안말로 지나는 곳이며, 예전엔 옹기점이 있었다 

고함. 

수곡서원 치헌 권경우 형제분이 배향됨 

7) 옥현리(玉뼈里) 

원래 지평군 남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 

합으로 삼상리, 주회리, 옥구리, 송현리, 광양리, 조독리를 합쳐 이 가운데 옥구리와 송현리 

의 두 지역을 합친 이름에서 합성시킨 지명으로, 옥현리로 정한 후 지제면에 편입시켜 온 곳 

이다 고려시대 철장이 있었던 곳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121H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 지역은 옥현1리 (4반) , 2 

리 (4반)이며 ,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루매〔훌陰〕 고양이 남서쪽마을로지형이 갈림길목이어서 생긴지명이며 , 칠보산 아래임 ­

갈골〔흡감〕 삼상개 남쪽 마을로 지병유래가 일정치 않음. 갈쿠리 또는 메마른 곳 등으로 

풀이하나 한자 어원(듬휩原)은 마을 주변의 산에 최녕쿨을 볼 수 있디는 의미가 있음. 

고양이〔光陽〕 옥현리에서 으뜸 마을로 높은 산에 해가 떠올라 비친디는 지명 유래가 있으 

며 , 변이음으로 팽이’ 또는 ‘고양이’ 가된 듯함-

구석땀 고양이 남동쪽 구석진 마을. 

부일(浮日 ) 사일서북쪽 마을로해가일찍 뜬다하여 일컴는지명. 



사일(사실) 고양이 서쪽마을로해가일찍 진다하여 붙은지명 . 

삼상개(딛相-) 옥구촌 남서쪽 마을로 세 갈래 물또랑이 함유된다는 뜻 

속고개〔*쇄뺑〕 웃솔고개 동남쪽 마을. 

오리골 오리나무가많은골짜기. 

옥구촌(玉錫村, 玉j도村) 가루매 남쪽 마을로 옥돌 같은 석회석광산이 있는 곳. 

장승배기 장승이 있었던 들. 

주렁골〔柱令감〕 옥구촌 서쪽 마을로 골짜기를 따라가며 주렁주렁 마을을 이루었다는 뜻이 

。l..Q.. 
끼v-o . 

주령골고개 주령골에서 수곡리 어은으로넘는고개. 

진실고개 진실에서 관실로 넘는 고개. 

하우개고개 광양에서 지평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곳에 지평관아가 있을 때 세운 하마비가 

。1 조L 
/“‘ o. 

이외에도 관돌, 동막골, 아랫가루매, 아랫속고개, 양지땀, 웃가루매, 웃속고개, 음달말(응 

달말), 절골, 진실, 방아다리, 소고개 등의 지명이 산재해 있다. 

8) 월산리(月山里) 

원래 지평군 군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 

폐합에 따라 거산리 , 평장리, 상취암리, 히취암리, 월파리, 산현리, 궁상리 일부를 합쳐 월파 

리와 거산리 두 지명에서 이름을 따서 월산리로 만든 후 지제면 소속 마을로 편입시킨 지역 

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월산1리 (2반), 2리 (2반), 3리 (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다음과 같다. 

구례골(계산이 , 딛山) 월파서북쪽마을로앞산지형이 게 〔鍵〕와같다고해서 생긴지명 -

금의(銀衣, 거미) 평장 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학자였던 이근원 선생이 금의환향하 

여 은거했으므로 일컴는 곳 일설에 의하면 금위영(禁衛營)이 있던 곳이라고 함 여기에 

저수지가 있으며 그 위쪽으로 청소년수련원이 있읍. 

반다리 월파 남서쪽 마을, 

아홉구비고개 취암에서지평리관교로넘는아홉구비진고개. 

월파(月塊) 월산리서 으뜸 마을로 달 밝은 밤에 하천 물결이 아름답게 파도친다는 뜻이 구 

전됨 

중말 월파와취암의중간마을. 

취암(꿇岩) 월파동남쪽 마을로산에있는 바위가 푸른색깔을띠고있으며,옛지명은 ‘너 

시 락’ 이라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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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장(平章) 취암 남쪽 마을로 전주 이씨의 선조인 선교랑공이 은거하던 아늑하고 평화로 

운의미의 지명이며, 일설로는고려 때 평장사(平章事)가살았다는곳 

9) 일신리(日新里) 

본래 지평군 하동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 

역 통폐합에 따라금동리, 지산리, 구둔리, 신촌리, 노일리를 합쳐 , 이 지역 중에서 노일리와 

신촌리의 지명을 따서 일신리라 하고 지제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8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일신1리 (2반), 2리 (3반) 3리 (3반) 마을의 구체적인지명은다음과같다 

거문골〔琴洞〕 구둔서쪽 마을로거문고골이라고도함 

구둔(九면) 일신리에서 으뜸의 마을로 예전에 이 고개에는 군대가 주둔하며 전투가 계속 

되었다 함. 이곳에 중앙선 구둔역이 있으며 초등학교가 있음-

노일(老日 ) 구둔역 북쪽마을로노인을편안히 모시는마을로구전되나신빙성이 없읍 

먹밤이 〔뿔方〕 노일 북쪽의 마을로 예전에 먹을 만들던 깊은 산골짜기 . 

못저리〔池山} 거문골동쪽의 마을로연못이 있었음 여기에서 장승제를지냄 

못저리굴(미봉터널) 못저리 북동쪽에 있는 중앙선 기차터널. 

일신교 구둔서쪽의 다리‘ 

이외에 큰땀, 너머땀, 중말, 심대울, 까치바우, 신촌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1이 지평리(많平里, 지평읍내, 읍내, 지명) 

원래 지평군 군내면 지역으로 지평 읍내가 되므로 지평읍내로 칭하다가 1908년에 양평군 

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조치에 의거하여 간현리, 미..AJ-리 , 월상리, 장 

대리, 월하리, 교촌리, 궁하리를합쳐 지평리라하면서 지제변에 편입된지역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4개 행정리 161H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곳은 면사무소 

소재지로서 지평1리 (4반) 2리 (2반), 3리 (5반), 4리 (5반)로 되어 오늘에 이른다. 한국전쟁 중 

의 지평리전투로 유명하며 전투전적비가 서 있다. 

말미(말모| , 馬山) 월하 남쪽 마을로 백로의 서식지며 , 약수터가 있음. 

밑모퉁이 읍내 모퉁이의 들판. 

배암산 9년 홍수때 배를 맨 바위가있다함, 

버습구지 (여촌) 지평 서쪽의 마을로 보습처럼 생긴 곳. 

송효자정문(宋孝子族門) 말미 앞에 있는송씨 가문의 정문 

옥터(’닮 ) 지평 옛 고을의 형무소(옥터)로 현재 지제초등학교가 됨 

월하(月下) 읍내 남쪽건너 마을 



지제면 지평리 지평저수지 전경 

장군바위 장수의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 

장터 월하서쪽의시장이 있는곳.면사무소, 농협,지서,우체국등이 있음 

중말 웃말과 버습구지 중간의 마을- 여기에 중앙선 지평역이 있음. 

지평저수지 지평 동쪽의 저수지-

관교 옛날지평관아와향교가있던곳. 

하오고개@ 말미에서 옥현리 고양이로넘는고개 

하오고개(2) 하오고개 밑의 마을로 일명 ‘간현’ 이라고도 함. 

향교말〔校村, 官校〕 지평 북쪽의 마을로 지평현의 향교가 있음. 

비림(簡*) 역사적으로 이 고장 지평을 위하여 애민선정한 분의 공적비와 을미의병창의비 

를한곳에모아세운곳 

이외에도뒷말, 탑사니골, 재백이, 서낭맹이 회골 목골등의 지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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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면(춤雲面)은 군내의 동북단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97.6k야, 9개리로 구성되어 있다. 

1688년(숙종 14) 지평군 상북면(上北面)이었다가 장둔면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 조선 

말기에 역졸들이 많이 숨어 장기간 살았으므로 장돈면 이라 하였다. 1914년 3월 1일 부령 

(府令) 제111호에 의한 부군면 병합에 따라 상북면 일부와 하북면 일부가 합쳐지고 면 명칭 

도청운면으로개칭되어 오늘에 이른다. 청운면이라붙은것은철산유수벼슬을지냈던신재 

정이 면 전체를 돌아본 후 「청운팔경(좁雲八景)」이란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유래된 



이름이라고전한다. 

북쪽이 강원도 홍천군 남면과 인접되어 있고, 동쪽은 횡성군 서원면, 남쪽은 양동면, 서쪽 

이 단월면과 연접되었다 통쪽 도계 (道界)에 성지봉(聖t뼈l쭉, 791 111)' 남쪽 면계 (面界)에 비룡 

산(차뽑흩山 , 527m), 북쪽에 갈기산(훌基山 , 685111) 이 솟아 그 산줄기가 면내로 뻗어 , 대체로 

산지가많은편이다. 

남한강의 근원 지류인 전곡천(田감川)이 면내의 산악사이를 흐르며 그 유역에 좁고 긴 평 

지는 경작지나 취락으로 이용된다 

주요 농작물은 쌀 보리 감자 · 채소 · 약초 - 인삼 -느타리버섯 등이며, 한때는 금 은을 

채광한적도있으나지금은중단되었다. 

서울 강릉 간의 국도가 면의 중앙을 통서로 횡단하며, 홍천으로 통하는 또 다른 국도가 

북동에서 남서향으로통한다. 

문화재로 청선공주묘(淸짧公主幕), 전주이씨효자정려(全씨‘|李£孝子推聞)가 있다. 

이 면(面)에 관한 지역 명칭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 상북면(上北面)이라 하여 노음(老 

音), 교동(橋洞), 도청(都廳), 율리(票里), 평촌(t平村), 가현(加뼈), 말가(末加), 용두(품휩휠), 

황정 (黃亨), 아시 (兒架) , 다대 (多大), 유곡(械삼) , 신당(神堂) , 고론(古論) , 신대 (新호) , 상갈 

(上홉), 하갈(下훔), 몰운(沒雲)의 18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 

었고, 1914년 4월 1일 군면폐합에 따라 하북면 성재(聖才), 여물(*꺼)의 2리를 합쳐 청운면 

(좁雲面)이라 하여 비룡, 가현, 여물, 용두, 다대 , 삼성, 신론, 갈운, 도원의 9개리로 개편 관 

할하여왔다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 (里) - 통(統) · 반(班) 설치조례에 의하여 9개 

법정리와 18개 행정리에 45개 반으로개편되어 오늘에 이른다 

한때 장둔면(싼면面)이라 한 것은 옛날 이곳에 수어청, 장용영이 주둔하던 곳으므로 일걷 

던 지명이고, 현재의 청운면 지명 유래는 앞으로 발전해 나갈 고장이란 의미가 담겨진 명칭 

이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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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현리(加뼈里, 벗고개, 가현, 내현)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으로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 

폐합조치에 따라 말가리 , 평촌리, 벚고개의 각 일부를 합쳐 이 지명 중에서 말가리와 벚고개 

의 고개 현(뼈)자를 본떠 가현리로 칭하면서 청운변에 편입되었다 

2002년 1 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가현1리 (2반), 2리 (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다음과같다 

끝벚고개〔末지미 벚고개 아래쪽 마을로 옛날에 어령청(響令廳) 소속의 마기질(馬加室)이 

있어 연유된 곳. 여기에 초등학교 가현분교가 있었음.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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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고개 가현리에서 양동면 금왕리로 넘는 큰 고개로 벚나무가 많이 있음. 여기에 도로가 

개설되었음 

삼마골 제빈산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엔 화전민이 살았고, 일명 ‘산막골(山幕-)’ 

로도불림 

이외에도 부채바위, 비룡골, 아랫벗고개 앞들 웃벚고개, 절터골, 줄바위, 청운교(좁雲 

橋), 형제봉, 화채봉등이 있다‘ 

2) 갈운리(홉雲里)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 

폐합에 따라상갈리, 하갈리, 몰운리, 아시리 일부를합쳐 이 중에 하갈리와몰운리 두지역 

명칭을 따서 갈운리로 만들었고, 청운면에 편입시켰다 

2002년 1 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갈운1리 (3반), 2리 (3반) , 3리 (1반) 마을의 세부적인지명은다음과같다. 

가루개 갈운리에서 으뜸되는마을로칩이 우거졌다고함. 갈운초등학교가있음. 

느릅정들 느릅나무 정자가 있었던 들. 

도덕고개(도둑고개, 도덕현) 증안에서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으로 넘어기는 높고 험 

한 고개. 옛날 이곳에 도둑이 자주 출몰했다고 함‘ 

동동산 아랫가루개 서쪽의 산 

몰운(沒雲) 아시 남쪽 마을로 양쪽 산이 높아 구름에 자주 가려진 곳을 뜻함. 

몰운고개 몰운에서 양동면 금왕리 돌모루로 넘는 고개. 

버덩말 아랫가루개 동남쪽 버덩에 있는 마을-

명박바위 응달말동쪽 바위. 

새무콜 윗가루개 북쪽 미을‘ 

아시(兒架) 아랫가루개 서쪽 마을- 이곳에 의병장 김백선공 묘소가 있음 

양지땀 아시 양지쪽의 마을. 

양짓말 윗가루개 양지쪽의 미-을 

오목골 아시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오목골고개 오목골에서 다대리 골말로넘는고개 -

이효자정문(李孝子族門) 갈운리의 효자였던 이춘명의 정문임. 

제비산 몰운동쪽의산 

증자골 몰운 동쪽의 마을. 

증골 윗가루개 남쪽마을로 그릇점이 있었음 

증안골(曾安 ) 증골 안쪽의 마을로 땅이 비옥하여 살기 좋다는 뜻의 지명유래가 있읍.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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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증안이골’로도불림 

질마재 질마처럼 생긴 산. 

풀무골 윗가루개 남쪽의 마을. 

이외에 가마솥골, 노감들, 늘앞버덩, 명박바위, 벚나무들, 상갈(上흡, 윗가루개), 아랫가루 

개(下훌, 하갈), 안말, 양짓말, 짜장나무배기, 큰골, 큰말등의 지명이 산재해 있다. 

3) 다대리(多大里, 새암말, 신양촌, 다대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으로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 

폐합에 따라 황정리, 유독리의 각 일부를 합쳐 다대리라 하고 청운변에 편입시켰다. 퉁굴레 

차를 가공하고 인삼을 재배한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다대1리 (2반), 2리 (2반) 마을의 세부적인지명은다음과같다. 

거래 시암말남쪽길가의 마을, 

골말(골안, 큰골, 감村) 시암말서쪽의 마을. 

구능(舊陸) 다대교 통남쪽에 있는 고분 

능글 골안 북쪽 골짜기 마을. 

동산 시암말뒷산 

무개글고개 골말에서 홍천군남변화전리 무개골로넘는고개. 

무테골 골말남서쪽골짜기 

무테골고개 무테골에서 여물리로넘는고개. 

부랭이 골말 남쪽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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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들 다대리 맨 아래쪽의 들. 

오목동 시암말 남쪽. 오목한 골짜기 마을로 현재 휴게소가 있음 

올물탕 윷 오른 데 신효하다는 샘물터 

이외에도 가는골, 강강골(갈광골, 금광골), 다대교(多大橋), 뒷골, 물안골, 부래이들. 앞 

산, 왼골, 윗들, 자오골, 절터골, 지내미지골, 초장골, 평풍(병풍)바위, 호랑바위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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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원리(挑源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 

합에 따라 성재리, 용류산, 풍수원을 합쳐 무릉도원과 같이 풍광이 수려히여 도원으로 칭하 

게 된 곳이다 지금도 마을의 바위엔 “무릉도원(파쫓挑源)”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강릉골 풍수원골 남쪽 마을로 강릉으로 가는 길목임 

떡갈무기고개(덕갈고개, 德훌뼈) 승지골에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떡갈무기로 넘 

는고개. 

마암사(馬岩촉) 승지골 동쪽의 절로 1955년 안대길이 창건함. 

발귀너미〔發歸뼈〕 성재동에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로 넘는 고개 

삼백골 풍류산 아래 골짜기 

승지골(聖才洞〕 도원리에서 으뜸 마을로 예전에 영남 선생 문하에서 많은 문재@;材)가 배 

출되어 지어진 지명이라 함. 

앙지촌(陽地村) 도원리의 양지쪽 마을. 

풀무산〔風流山, 也山〕 승지골 서쪽 마을로 풀무산 밑이 됨 . 

풍수원골 승지골 남쪽의 마을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풍수원과 인접되어 있음. 

망흔버 | 풀무산아래 마을에서 이곳을떠난이들이 향수를달래려고세운비 

5) 비룡리(飛龍里)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에 따라 노음리, 교동리 , 도청리, 율리, 평촌리 일부를 합쳐 비룡산 아래 지역으로 비 

룡리라 불려지면서 청운면 소속의 마을이 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비룡1리 (4반), 2리 (2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굿뱀이골 황새골 동쪽의 골짜기 . 

다리골〔橋洞〕 평촌 서쪽의 마을로 다리가 있어 생긴 지명 

도둑놈의 터골 도둑이 살았다는 골짜기-

도청(道廳, 都흥) 다리골 남서쪽의 마을로 장둔면 당시 각청의 창고가 있던 곳이라고 함. 

운수골 수로로 물자를 운수하던 나루터라고도 전함 

도청고개 도청에서 단월면 보룡리 재인동으로 넘는 고개 

되뿌렁소 평촌북동쪽의 늪〔핍〕. 

밤골〔票里〕 도청 남동쪽 마을로 밤나무가 많았음. 

부채산 돌부처가있는산. 

비룡골 밤골 동남쪽 골짜기. 

수리너머고개 다리골에서 단월면 보룡리 재인동으로 넘는 고개 

어룡골〔쩔營 ] 비룡산아래 개울가로어령청 납관이 머물던 곳이라함. 

점말(店-) 평촌 남쪽의 옹기점이 있었던 마을. 

청운교(좁雲橋) 평촌북동쪽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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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핸村) 비래리에서 으뜸 마을로 넓은 들에 있음. 

황새울 비래리에서 황새가 많이 서식했던 골짜기. 

장터 옛날이곳에서 백동까지 장이 섰던곳이라전함 

이외에도 되뿌렁 모롱이 , 붓당골, 운수골, 칼바위 , 큰밤골, 병풍(평풍)바위 , 할미소, 호랑 

바위, 호통골, 장터, 산소골, 물방아냉골 등의 지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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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성리(三聖里) 

원래 지평군 상북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 

합에 따라 유곡리, 신당리 , 고론리 일부를 합쳐 세 성인(聖人)을 모신 신당(神堂)이 있으므로 

삼성리라 불리게 되면서 청운변에 편입된 곳이다. 삼성리의 유래가 서 박 남 세 성씨만이 

살았던 곳이란설도 있으나신빙성은희박하다, 치커리 차를가공하고치커리와 인삼을 재배 

한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5개 반으로편성되어 있다, 

삼성1리 (2반), 2리 (3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건너버덩 유곡 건너편의 들-

골말 유곡서북쪽골짜기에 있는마을 

곳집거리 곳집〔庫-〕이 있는골짜기. 

공동묘지골 구승골 동쪽 골짜기로 공동묘지가 있음. 

구승굴 유곡동남쪽마을로뒷산엔금광이 있었고일명 ‘구성골(九姓 )’이라불리기도함. 

느릅실〔檢삼〕 삼성리의 으뜸 마을로 참나무쟁이인 느릅나무가 많아 연유된 지명 -

덕재고개 신당에서 신론리 하고론으로 넘는 고개. 

두고개 안말에서 정지골로넘는두고개 

새니무고개(새남터고개, 鳥木뼈) 정지골에서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로 넘는 고개 

신당(神堂) 유곡동북쪽의 마을로당집이 있었음. 

신당고개 신당에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로 넘는 고개. 

안말 신당안쪽마을로 뒤엔 갈기산이 있음 

정자골 신당 서쪽의 마을로 수백년 묵은 느티나무 정자가 있음. 

참나무재이 유곡 남쪽의 마을로 참나무가 많았음. 

이외에 뒤골, 무밭골, 문앞들, 밤골, 삼성교(三필橋), 양짓말, 작은골, 참새바위 , 큰골 등의 

지명이산재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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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론리(新論里)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 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에 따라신대리와고론리 신당리의 각일부를합쳐 이 중에신대리와고론리 두고을의지명 

에서 글자를 따서 신론리라 하면서 청운변에 편입시킨 곳이다 골짜기가 깊은 고장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론1리 (2반), 2리 (3반) 마을의 세부지명은다음과같다-

가루개재 고론에서 갈운리 가루개로 넘는 고개 

고론(古論) 신론리의 으뜸 마을로 마을을 형성할 초창기에 서로 의논한 데서 연유된 지명 

이라함. 

고론장승제 매년 4월 말일에 도관은 근신하며 천하향토대장군과 지하향토여장군이라 양 

각한장승을세우고제사를지내고서 사물놀이와음복둥으로놀이마당을벌임. 

향토마을 신론리에 향토마을을설치하여 각종놀이와먹거리 -볼거리로놀이마당을벌입, 

축제를 열어 마을의 안영과 평화를 기원한다. 

덕재 아랫고론에서 삼성리로 넘는 고개 

밤나무고개 아랫고론 북동쪽 마을로 밤나무가 있었음. 

삼선당 웃고론 서북쪽의 마을 위 산봉에 있던 것을 아랫고론 다리게로 옮겨서 매년 산신 

제를지냄. 

새터〔新쏠〕 웃고론 북동쪽의 새로 된 마을. 

소리개재 웃고론에서 갈운리 학교말로넘어가는고개, 

용소(龍핍, 雲龍澤) 고론 서쪽에 있는 소로 여기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지어진 이름 

이며, 기우제와풍우제를지냄 . 

중보들(中狀- ) 고른남쪽의 중보가있는마을. 

터글 골짜기로 집터가 있음. 

이외에도 가루개골, 긴골, 밤나무골, 상고론(上램옮, 웃고론), 아랫고론(下古論), 양짓말, 

작은회골, 절골, 큰회골, 회골 등의 지명이 더 있다. 

8) 여물리(餘끼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으로 물이 많고 곡식이 잘되는 곳이어서, 여기에서 지명 유래가 

전해온다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북면 말 

가리 일부를 합쳐 예전부터 전해오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며 청운변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옛날엔 장둔면, 북면, 홍천군의 서면으로 연결되는 교통요꺼였으므로 이곳에 곡식이 쌓여 

있는 고장임을 뜻해 지명이 연유되었다고도 한다-

논골 절골 동쪽의 골짜기에 논 있는 곳, 

백동고개 여물에서 단월면 덕수리 백동으로 넘는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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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둔배이 작은둠벙이 있는들 

통굴고개 여물에서 단월면 명성리 통골로 넘는 고개 . 

성낭제 용머리산위에 있는서낭당에서 매년시월 말에 제사를지냄-

이외에 백동골, 병골, 부리골, 빈상골, 살구나무골, 웃말, 절골. 통골, 호랑바우골, 회춘골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9) 용두리(龍頭里, 용두, 용머리)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으로 지형이 용머리처럼 생겨 일컴는 곳으로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하여 황정리 말가리 아시리의 각 일부를 합 

쳐 종래의 용두리란지명을쓰며 청운면에 소속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면사무소가 위치한 마을 

이다-

용두1리 (4반), 2리 (3반) , 3리 (1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디음과 같다 

가능골 용머리 북동쪽 골짜기 

가능글고개 가능골에서 황정들로넘는고개. 

세기바위 석이버섯이 나는바위. 

안산(案山) 용머리의 앞산 

원머루 용머리 남서쪽 마을로 갈분천과 다대리 물이 합수되는 지역이고 김경환의 송덕비 

가 있음-

은구비(隱九非, 움구비) 황정들 동남쪽 마을로 갈운천 뱃물이 구비친다 하여 일걷는 말. 

장터 용머리 동쪽의 시장이 서는 곳. 

큰보다리 용머리 남쪽의 다리로보의 머리쪽이 됨. 

황정들(黃펼 ) 용머리 동쪽의 마을로 가을독식이 잘익는곳이라함-

서낭제 마을의 안녕과풍요를 위해 매년 정월 4일서낭당에서 제사를지냄 -

이외에도 갓나봉‘ 군배미 , 농바위, 덕새, 도루배기, 무치막골, 서낭당, 선바위, 세기바위골, 

용두교(홉함영橋), 할미바위 , 활골등의 지명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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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양평군의 2ss1H 행정리의 지명 일람을 마무리한 셈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으 
나 완전무결한 고장의 내력과 연관된 지명 해설이 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할 뿐이다. 

뒤늦은감이 없지 않으나더 늦어지지 않았음도천만다행이며, 오로지 한나라의 역사현 

장으로서 선대의 숨결이 붙은 멋과 생활흔적이 인물과 자연적 생태계, 지리적 여건의 전설 

유래담에 녹아 있으며, 양평의 향토인만이 느끼게 될 고장의 향수로 영원히 전해갈 일이라 

하겠다-



날이 가고 세대가 바뀔수록 고유지명은 인멸되어 왔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의 강제적인 지 

역통폐합에 의해 자연촌락 단위의 마을 고유명칭은 의도적인 간계로 사라졌음을 가장 뼈저 

리게 생각하면서 , 양평군내의 숱한민속근거자료가계속보완되어지리라생각하고우리 양 

평군민 전체는 향토애로화합해 갈것이며, 전통성에 의거한, 발전을지속하는복된 땅, 무궁 

한은혜 받는고장으로수도권 시민과전 국민을 위해 너와내가서로손잡아사랑의 요람을 

만들어 갈것이라고믿는다 

『동국여지승람』에서나 『택지리』에서 지칭한 용문사 백운봉의 그 위용, 지세가 협착하고 

낙토가 되지 못할 공기 한냉하다던 양평군은 오히려 산업사회의 환경오염권을 청결케 만드 

는 국민건강의 제일 요람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천혜를 앞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꾸미고 

가꾸어야함이 과제이다 

지대가 높고 겨울날씨가 줍다고 하는 우리 양평군은 북한강과 남한강을 울타리 삼으며 수 

도권 국민들이 왕래하는 확 트인 팔당의 상류(上流)를 사철마다 경이감으로 감상할 조건이 

우리에겐주어져 있다는긍부심을잃지 말아야하리라고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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